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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牛윤 감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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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題에 關UtE된 빠究 빛 政第f펴立의 參:$←資科~ tιf共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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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序 論

北韓의 基督敎會에 대한 態度는 變化하고 있다. 그 變化의 본질이 어떠

한 것이며 그 變化의 의노가 무엇인지를 속단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더

必要하겠지만 變化하고 있음은 確實하다. 북한의 기똑교 理解는 마르크스주

의의 反基督敎하I 宗敎理:解에 그 가초를 두었을 뿐 아니랴 1945 年 해방이

후 北韓의 共뚫政權이 樹立된 이래로 취해온 基督敎人 박히l정책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그 유리1 를 찾아보기 힘든 것이었다. 그플은 늘 훌督敎외

미선을 結付시켰고 基督敎와 美帝國主義를 *곰{、f시켜서 反社會主義的이고 反民

族主義的인 것의 표상으로 볼아서 박해를 서슴치 않았다.

이리하던 北韓當局이 近年에 이르러서 北韓出身 在美基督敎A등을 가족상

봉 或은 學術會議룹- 구성삼아 北韓에 招請하기 시작하였다. 北韓을 誌問하

는 外國人들의 觀光코스얀 보통강호텔， 묘향산호텔， 묘향산 국제친선전시관， 만

경대， 옥류관， 평양의 지하철， 金터成廣場의 주처1 답 等과 더불어 北韓을

誌問하는 基督敎A들에게 日鷹日이떤 家處에서 드라는 예배에 參與케 하는

새로운 觀光코스를 개섣했는가 하면 지난 11 JJ 初에 는 평양에 개신교 교

회당과 카톨릭성당이 建集되어 봉헌되어졌다는 소식이다-

몇년전부터 WCC (세계기독교교회협의회 )를 몽하여 KNCC ( 한국기똑교교

회협의회 〕는 조심스럽게 북한의 가독교도들과의 接觸을 시도해 왔었는데，

지 난 2월 29 일 KNce는 “ 띤족의 統-과 zp:和에 대 한 韓國基督敎敎會

토눈듬”을 發表하였다. 이 발표가 있은 후 基督敎의 거의 모든 교단들은

이것에 대한 贊反의 討論을 展開하였고，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하여 冊究委

員會륜 두어 이에 대한，그리고 韓國民族統一問題와 북한선교에 대한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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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헝갚펀- 띤닉1-7'1] 히-기도 하았다. 낸만아니1:0]- 0] 'tr.핀에 대히여 11'&으파

니뉘아서 직헨한 i폐딴이 일아니-고 있으I아 이로 인히0:] !펴|때救템 IWJ誠 짝기

쉰-보 냐뉘이지는 듯한 인싱마시 느끼게 한다.

지난 11 원23~ 25 일 스위스 넘-마온애서의 KNCC 대표룹괴 꽉한기꽉::iiL도

띤 l빙 디] It.늪으l 회쉰괴- 선안은 한핑안 파둔-윤 연으깐 것으로 據샘띈다.

개신교외 카분릭에 속한 기독::iiL인의 숫자기. 1 ，000 만이l 孩近하는 것으로

WI‘ 떠꾀 는 오늪， 닫-히 |싸1家의 모는- 떠〔짧이 |패r~ 1꺼 支헤3의 기만워에서 -'11:찢

이 되고 설현꾀어져이:딴 :.~ 따:섰]판 71 갚 수 있는 L녕王씹f비의 Hii~1때 政 }힘‘해

M애 가l 는 ， 이 문제는 단순힌- ~I~샘救테 |λ-J 1'I''1 I I\ J 웹 의 次5t읍 낚어서시 統

iLj:策立業과 그 寶짧에서 반드시 考- I쉰히l 이 민- 펀 델|家 f애 냐PJ~이 되 고 있읍

을 싼定힌- 수기 없디

씬 ;ilfi꽉 꽁한 l훼北 11-\1짧의 W( 決을 )i~*W~t씨으포 내세우고 있을 뿐딴아니라

싼뱀|깨 交%의 搬大‘룹 tl] 풋하 0:1 여단1 °d 역 에서 의 交流불 표l상하는 政에j‘ ’'Jth
r

MJ의 )i~*lL싸피 ;ltJ:rl떼til의 ~i~챔敎애 네 한 態랐의 變化， 그펴고 KNCC힐

증심한 일부 과챔敎깎의 꽉젠-고[호l 당국괴의 接f때꾀t個]룹 위한 씻jJ jLJ- KNCC

애 ;Jn入히 지 이니한 0:]려교단뜰의 ~t j-lijt에 대한 선:J"iL적 관선， 그리고 政짜·

J쉽 No의 JlrJ ;It ￥'J ii임 와 交流의 f짧)(룹 우l 한 폐쇄양 政策EfJ j'{Jf li'델틀윤 S셰案하만 ，

앞으로 바-北救쉴r I»M係는 搬‘)(~갚 갓이 따 4핫 띤 |서애서 의 1&';~統-의 ;체識는 If‘b

N꺼관l 것으로 )않월할 수 있겠디.

얀 _0..T/.IYJ ;1t의 여테상 ~ry의 J잦f制。l 시도띈 갓으5~→ 꾀料파는~lOn , 이미 J쏘; fm꾀

두1 )I~'션敎펴91 1폐 ::lUi!剛 넷l )j~챔救 l시 91 Mt-에 판한 자씨;ψ-場닫 과 ， 이애

시쓰힌 統~~벌삐l에 en 힌 ψH«11한 Jljj柳와 ， °1 i.;~ 인허-이 發It히 게 뚜J 0:]리끼지

썼(싸애 대한 연구뉴 \Ill 우 혜윷냥￡:히 cj :1L 히겠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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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昭究는 基督敎의 民族統-에 관한 基本立場의 역사적 전개 그리고

이률 뒷받침하고 있는 神學的 論議들 그리고 敎會的 統一運動의 現況과

據想되는 문제점을 규명하여 바람직한 基督敎的 統一運動方向을 모색하려고

시도하였다.

본 昭究률 위하여 基督敎新聞들 그리고 이에 관한 글들이 실린 학술지

等의 寄鎬와 이 제목에 관련된 討論會 等의 발표문을 주된 分析資料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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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基督載와 社會主義

Ji!1:템:::1:줬와 ~i~'I~敎으~ fiLL페끄j젠의 갚저l 는 )~j]한그l:議 AU페을 4‘I\W、| 히 야 展R셈

권 j:f~\ ~쐐 1L~ 12f敎의 統 -週 j[YJ윤 이 해 허는1"1] 必須l깨인 것 이 다. 또한 밭1‘ |傑s!.. 北

”이\ Jtjtl←←l;끓 j떼밟으~ jι;;救 f애 tH때i폐웬으} 샤:2j‘;은 -=-jLι1-피-의 띠J:험 :::1.:.義와 )/싣챔

救의 판까l 속이l서 노정권 빛기자의 )J~ιIi:的 iH폐 J!li와 -£c히고 있음을 판다.

mt젠 ::1:義의 견~1폼歡애 디}힌- )쉰:4>:i¥J 이해갚 =*:1I11} 이페의 3 기지 유형으로

나누아 산펴관 수 있디.

것씨l포 rll-_~:~츠표스의 자;救 j샌flj!(， ‘룹 그이l 보 수-잉-히고 있다. 즉 宗救는c jltL~한的

vt4끼l 이 요 階級싸立이 띠~는 I;"HI애핍쇄i애 니l 힌 .1:폐樞쉰f 2감 이 <51]도|기 띠l 갚이] ~t

木 I:. 짧기- 닫아 닌‘때는 짜救도 떼滅각 1 c]- .il 주-정-하vl )~~~敎는 지-기띔 싱실한

人I I \]애 ;1] 펜싱→적얀 행씌←올 주는 이-편이기 띠l 갚 애 人 11\1 I에 lift땐가 도I '낀 어

떤 찌~J윗도 必、파i지 않다 는 갓이 디→.

이간l힌 \1]-:넌크스적 맹 A1]는 nl1 1센 ( A ug u s t Bebel) 등-이1 이어시는데 1111

밴 은 ::L의 “ ilk션敎꾀 jlf1: 전r 1:짧 ” 바 눈 작은 저 슴속-애 시 jid:땐J" 꿇fl~ 치~~t씨

갚 01 냉j짜 -2)-] 샤슛히-였다.

::1이l 의하만 기-5.j- _liL는 냐관 종iiL 외- ，1 ]-찬가-시 ~ii!.. :4>:갚tt에으뇨， 인간늪이 낀-

는 fFlrl1꿰 닌1- j 7. 낀한디 I~ 然고]- HI: 씨L의 한싱-둡→갚 디- 낀[UI짜‘하거 나 히l 낀 ‘딴 수

없는 시~렌 갚이 }1L갚 r~t [JJj ‘~l- 수 없는 것 갚윤 l냄 1':1 然I'에 仔ii::애 닫~- i!-] 펴 고

하는 깃이 n] 物，PI l'애인 관공 때 눈애 또 to녕-위 의 수수씨끼 감은 갚An늪 우1

8]-이 초지 떤식 δ1] 김의 必 i짜펀- 껴'f :λ:시 켜 왔다고 쥬;싱-한디 .

승.ilL펀 익시→의 시작 :.2 딩초부녁 인민익 씨l많-읍 우l 헨 ]도iι- -구iL ~았갔으n미r마1 닌→τ디l

지띤고괴l펙→이이 수수깨끼룹 3원갇。이lν기가1-→밴 깐수꽉， 세거l 의 딴산11] 핵 기- 진행되야기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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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독 宗敎는 그 젤 터룹 잃어간다는 것이다.

베벨은 以外에노 基햄論어1 대한 異평;틀 제기하고 있다. 그라스도에 대한

基督敎的 理解 즉 하냐님이요 사람이신 예수의 모습에 대한 基督敎的 고

백은 I 세 가 이후 初期 基督敎의 敎웰會議에서 조착한 것으로 매우 애매

한 것이며 그외에 대부붙의 基督敎~ ↑專統도 f캄代 異.敎W~ 環f형으로 부터

유래한 갓이며，뜻한 기독교적 교리와 사상들도 역사 異敎的 哲學둡에서

왔다고 추장한다. 기독교논 다륜 宗敎들과 마찬가지로 각 又化的 段階들에

相應하는 人間的인 짧.物이며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 아니라 문화사

적 산물로서 고대문화의 오래된 기원블을 반영하고 있으며 그 안에는 쫓

려지 않는 모순둡이 있아서 한 마디로 그의 터는 겹코 堅固한 것이 못

된다는 것이다.

둘째 로 바이 트령 CWilhelm Wei tling) 이 나 라살 CLassalle ) 파의

첼?협敎에 대 한 이 히l 이 다.

바이트링 C 1808-1871 )은 공산당의 전신인 정의자 동맹때부터 社會圭義

的 모염에 헌신적으로 參與한 사람이였는데， 1844 년 “ 가난한 죄인의 꽉

。"y, CEvangelium eines armen Sunders) 야 라는 저서릎 내어 그익 社

會±義思想、플 스위스， 영국， 벨지움 등으로 다니며 勞動者늘의 선동가록

힘써 전파하였다. 그는 이책에서 예수의 가르침과 삶을 社펀한主義的인 視角

에서 이해하였다. 즉 예수는 私有財塵의 상속， 돈괴 處웹의 廢止뜰 가르쳤

고 그의 삶의 原理란 검 EB 와 平等이었으며 더 냐아가서 家族制度룹 否定

하였고 社會的 戰爭을 섣교하였으며 f삐人財흉흉에 대하여 전혀 尊重하지 아

니하였다고 주장한다. 바이트령의 예수에 대한 이해， 초기 윈시기득교 이히l

는 社會主義的 華命家와 그뜰 추종하는 社會主義W'J 理想、을 가진 무리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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υ}는 갓이있니 이 9]- 11] 갖 힌 ~1:-ιl 둡 전개한 갓이 υ]-삼수으1 ;;< 1 ·갚 이 있 녀 _ :..1.늘

으 l 데풍선-6'- '>1 1 정 애사 나다녔-던 )I~쐐敎이l 니|힘1 EJ" 1i.은 11 11 우 빼|싸곱니 이

은 il1 산주의식 Jill 떤~ :t‘짧권 ff쩍 02 1’에으균- 껴l뻗f救으 1 J되찌펜· 後i繼;씹잉l윤 5lj~폐 -6]-

있다 :"L바 스도판 放씨의 wi‘ 뺨1:義 /씹요 Ji:; 헬;l;짧~띄보 II시 하고 1870 1i 代

初쓰t쓰.o j 껴rI좌)<'>11서 선동얻- 위 ;<;11 쉰잔 판'Ie] 쓰는 터] u] 기 11] .:£ “ all 수 익 마산 ”

°1 았다.

새 째 포 요셉 디 혼깐 (Joseph Dietzg'en ) 깐 펀·웬 i'l\) 인 썼近)J法으꼬 J;t;

{씌 rid.낯 ~• l 끼 -2;]있 1+. 1 ) ιL는 우] 9-1 :~;:q 깐:도、날 “] d: 9 ] fit! ‘ 함 1:談업표 1: 5J~하는·

념사 인」lL 까t 한f i:‘꿇휩쉰 9 1 't폈쉰‘ l아￥J '8]- :.1'_ 냐섰나. )i\; '/i약 4&와 !lit테 ct: 펴는

잔-&] Ll든 )I~;↑ζ性 ~1t갚 시닌 1-+ _ 1'. 1::張펜다. 자젠救는 Li디의 때평 」이 .1→l→

<'>1 니 1서 므I {라柳 /1- J I~H렛인 l←11 fltl ‘ 잠rJ : 꿇는 物1 1'£I'1Z) 欲求으| 允Ji':， 人떼勞i뼈의

/딘麻I I'IZ) ~tI細化뜰 산페이 지상이l 서 人 Ill] 디 운 써}읍 ]|고] 7 ] 우l 히 αI OJ 간지신

0 1] 1 1] 힌 u-組7] 그 4: 1'HJ 읍 싸J~ j써u B] 았다. 익삭작이마 M"·굉U J'j!'J '{] ntl~ 햄 J'I\) 勞

l빼으1 써Iff않은 111; B-;L요 l 잔디l 식 짜|織겨쩍5.'.. *'11 10/(0 히 는 갓을 폐J센δl 고 있다， 자겠;

따 人tI{J ·P:- 세 성의 해않던릎 W(Y')(하는데 4써댄감하P] :1-늪-이 할 수 있는 것

븐 오-직 후1-성 직 인 갓 맨이바는 갓이디 세상의 일륜을 값;t ljJ 하는 lOll 서 김~ 4짜

1'1Z) ↑많系둡 |앙공히l 야 히 n] D1 냐oj-기 서 ;E:救 |’에 %잃系 f\，;身애 깐꽤I'fkJ인 ”않

;~츠‘L 代사시;;]기 _0 ]: 한니 11 ]→노 이 깃이 )Ill: 떤r =t義 *줬으| 하나면 것이 다. Jill:

I"ir t:義:싼는 세성의 지히l 츄 구처l직 mi~l險으호Jt-터 엮어시는 시신작인 핀vn

-찬이l ιL 따}없탑 J|;-고 있는- 서1 싱-의 지혜 뚫 JE=\i:히l 긴l'다. IE義니 l~llJJ 니

~1) W.Ilyenstein ,Die religi6se G당dankenwelt der Sozial

demokratie , Berlin 1914 , ss.16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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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모는 않念들은 실제적이고 肉體的인 프로레타리아트의 흥륜求로 부터，

A民大댔의 要求로 부터 얻어진다는 것이다.

위에서 살펀 19 세 기 社會主義者들의 基?홉敎的인 理解는 한마디로 反基

督敎的인 것이었다. 첫번째의 것은 두말할 必要도 없거니와 두번째의 바이

트링이나 라살주의자들의 이야기도 基督敎信{.fpol]서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모

습이나 基督敎的 內容과는 그 거리가 엄청나게 만 것이었다.

基督敎는 이 러 한 反基督敎的 社會主義의 세계관 앞에서 反社會主義的 立場을

分明히 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물론 基督敎가 社會主義의 타도복표가 되는 市民社會와 資本主義的 經濟

社會制度를 斗護한 것이 아니었음은 分明하다. 反社會主義·反自由主義가 基督

敎思想家들의 精神運動의 중품錢的 텀標가 되었다 2 ) 19 세 기 후命思、想의 根幹

을 이루었던 이 自由主義와 社會主義의 基本的 立場과 基督敎는 根本的으

로 달랐기 때문이었다. 人間理性애 대한 信賴에 기반을 둔 이들에 비하여

인간의 罪性으로 인한 불가피한 細望感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彈調는

接近하기 힘든 거리감을 느끼게 하였다. 따라서 手工業者~들의 問題， 勞動의

問題 등 당시의 가장 深처한 社會問題들에 대하여 社會主義者틀 못지 않

은 관심을 가지고 그 해결을 위해 진력했지만 이들은 nit會的으로 비참한

問題의 해결을 통하여 反훨督敎的 社會主義륜 막아내려는 具體的 目標들

가지고 있었다. 19 세 기의 基督敎社會遠動家들인 후버 ( V.A.Huber) l 바게너

註 2 ) 유은상. 19 세 기 독일 카톨릭 사회운동연구， 서울여대논문집. 1985

19 세기 독일 개신교 사회운동연구， 서울여대논문집.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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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rmann Wagener) , 스되커 ( Adol f StoecJιer) ....6-S~ 이 ;::-]한 꽉

_1\: 쉰- 기

( Christoph Blwnharl't ) ....6'-피- 김→이 mt햄=1:義쉽·단 :i11→ 젠， i마팍 시도하7-1

나 시 꾀 민주딩이l 입 당했던 시갇J-둡° 1 없지 않았으나 4 ) 이 같 은 갚두 無111111禮

씨 시폐주의 새끼l 싱-이 나 인간이히l 애 ....g二죠:한 것은r 잔뇨l 아니었다. 꽉히 ‘~

쉰c -ol 5:닌÷는 시-펴민주당이 1 71 딩하-에 당시의 _iiI회 의 비난을 만기도 하Al빈

‘ L의 )g ;\，E! t씨 後繼;협인 1-1 1→ 1츠프 ( K. Barth) 의 하|、대로 “ 시-휘 민주녕 앞을 지

나간 하1-]년의 시만”이라는 센이 그의 운상의 성직을 기→장 싼 묘시한

깃이 아난가 α] 7'] 진다.

7]-;딘-락 뇨[폐 기 시휘주의이l 디l 하여 취했텐 기판입정노 개선ilL와 마찬가지포

만시폐주의적인 것이었다. 시회주의가 쯤不|쐐級과 勞뼈1꿇|햄級해j이] I해 젠“하는

JC 기 ;，(1] 적 시회싱을 }상示하는1011 1간히-야 7']꽉릭 iiL꾀는 유기체직 시‘폐싱-읍 船

/J' 힘 으보 때l:템의 0:] 2] 팔l젠 등힌 및|꾀늪으| 유기체적 J강일의 必 I，맺性읍 만한

디. IJ) 이 디 ( Baader: ) , 쉰-라 ( Adam Muller ), _\L스 ( BU (3 ) l.q-이 캔스페I-~

기 ( Reichensperger ) 등 수많은 키쉰넥 사회사상가갚은 )lU:테 ，J:짧써·늪이

까~: JiiJ쓸- 판 8]- 0:1 flit 웹 Il lj fW frJ7r tk:윤 시도했던 갓:iI} 는 정반대로 Jill:테 I1\ J많 의 JM폼

救|께 fllif 決을 J장히 에 랜:\'命읍 마이까|닌l 하있다-. 5 ) 수뇨l 커l 텔 i! ] (Ketteler)

1--]• 판핑 ( Kolping) 의 1만시-회주의식 立싸븐 헝싱 바j (::1 히-있다. 꽉히 갖1]텔

,it 3) Schnabel , 1<': Deutsche geschichte im 19 , gahrhunden t•,

Bd.4. dtv , 1987 SS.455ff ,565f f.

4) Brajιelmann，G:Kirche und Sozialismus im 19.

Jahrhundert , Luther Verlag 1966 , SS. 285.

5) Schnabel , F : 감뜬;g] ， SS. 20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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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는 “ 自由主義， 社會主義 그리고 基督敎”라는 치서에서 그의 반사회주의

적 立楊을 분명히 하고 있다. 카톨릭 勞動組合運動은 社會主義的 勞組에

대하여 강하게 맞서는 運動이었음은 l립 쩌lJ의 사실이었다.

더 나아가서 19 세기 ， 20 세기 에 걸친 모든 교황들은 社會主義와 共뚫主義

에 대하여 반대하는 立揚들을 견지하였다.

교황 l::l] 오 9 세 의 “ Enzyklik Quanta Cura" 나 19세기 말의

Leo XIII 의 “ Re r u m Norar 니m" 등은 카툴릭의 社會主義에 대한 分明

한 立場을 밝힌 基本文壽였다. 1930 年代의 비오 11 세의 “ Divini Re-

demptoris" 그라고 그뜰 제숭한 비오 12세 의 基督敎의 敵으로서의

共逢主義틀 宣言한 것은 아주 두드라진 예에 속한다6 )

註 6 ) 김몽은， 카룹릭의 대공산주의정책， 基督敎思想， 1972 년11 원호， SS. 35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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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韓國基聲徵와 北韓共塵主義

가. 北韓共훌主義의 基’醫敎 f별解

;l tJ패의 커길:4‘:1'애인 파L뻗f~J짧f뺑는 lJ]→로 이테한 관라파의 !ITt뺨主義 1'1상 避督敎

]끄l따에 4성熾히 :iL 있다. 그뜯의 大꿨j바 '1ft )-1]폐辦싸피- 얘’學剛':$↓ 등-이l 니-티난

갓쉰-윤 강V *'9하-이 .!l!. 1깐 젠·敎란 “ 시→닫}윤 支뻐하는→ l늬 然 및 )]11:웰의 힘이

시 1다뜰의 nj 리 속에 흰상적P쿄 밴-영된 의식형태， 그 힘을 선으초 알고 그

것설 뱅복적{)→걷 믿고 숭배하는 것 ” 1 “ 11] 선 파 本뤘떼。→꼬 同一한 것 끼，

“ ~씻I~IJ:J으쿄 착취지l 넙l 틀은 헝싱- 좋피l틀 지기뜰의 ，m想的 상~YU'.~ 利}니하여

인 Rjl 플닫 기반하고 그뜯으] 1웹級쉽‘識괴 t빼걷J'f ;쉽i~ f'~릎 마lJl시치는 갓 ” 으료L 7E

義힌다. 또한 宗數흘 없애기 위해서는 “ :7-깃플
,1- 1

'5" l::- jilt會的 階級(19 ;j'p때없

같- 없애야 한다. ijH:웰 二L義 tr’‘命윤 홍-하에 사딴이l 의한 사땀의 칙-추l 와 빼J I壓

관 청신하는 갓은 자;敎|끼 떤전원r 없애는 결정적 잔치l조간 ”이라고 면한다.

이;:，，1 한 파/싼敎권IlW(o는 워에 논힌 마프크스와 un 벤 의 立;揚을 ;til 승히→았을

펜r간 이니라 0:1 기에 힌-놔의 꿇?띔數한 1J 1 λn 낚수의 지외 앞쥐이로 쉰-아부칩으

보써 &~1확敎애 대한 ~뼈씨6}的인 lSi對의 iI없윤 전지히았다.

;，Ilk펌敎 t간 “ 하나님의 이-뜰이 cl- .iL 히는 에수칠 숭Uli하는 파救로씨 인띤끈

또 A싸을 {강II에하고 <;>1 댄-히 기 위 한 IJ]제 으I }전샘的 힌ll; ” , “ 賢4ι家둡의

控 11k룹 정딩꾀하n] 勞꾀|쐐級의 |싹級젠熾윷 11]-111 시 γ1 L~] 지] 0，i-수의 지 딛의

r~llx 와- !찌 I)뺏， 핍I1I1t괴 빠，f}!，쥔- iI ’따化히따 식 1시지 <;>}딴의 낌 쫓 1시 ;씌· ” , “ 18

서|기 後半JjJ.Sl III 낚-늙둡과 구라파 식민주의지-룹이 당I1I1t의 긴잡이로 派週한

선 :iv.시-둡애 의 히아 파/챔救 "주-파 쩌t￥k기- 퍼졌으0:1 " , “ 장救|애 ]i’-서헝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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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미사상을 불어 넣었고”， “南朝蘇에서는 미제의 식민지 예속화 政策을

변호하는데 積極 服務” 운운하면서 정죄하고 있다.

北韓共흉흉政權은 그들의 이러한 反基督敎的인 基本的 理解에도 불구하고

北韓의 基督敎를 그들이 조종할 수 있는 道具的 集團으로 轉換하려고 努

力 하였다.

北韓共塵政權의 樹立過程에서 이에 敵身的으로 參與하였던 깅양욱을 위시

한 基督敎聯盟을 주도했던 소위 宗敎A이라는 親共系 人土들은 그 강령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1 ) 基督敎의 f홍愛的 原則에 基觀하여 A民의 애국열을 환기하며 조선의

完全獨立을 위하여 建國事業에 일치 協力할 것

2) 民主朝蘇 建國에 해독인 罪惡과 항쟁하고 도의건설을 위하여 분투할

거
~.

3)言論·出版·集會·結社 및 宣敎의 自由률 保障하기 위하여 진력할

것.

4 ) 基督敎의 發展을 위하여 매진할 것.

여기에 나타난 바대로 基督敎聯盟의 가장 큰 g 的은 “建國事業을 위한

協力”， “建國에 해독인 죄악과 항쟁”등， 共塵政權을 위해서 奉4士한다는

政治的인데 있었다. 당시 아북의 基督者들의 회술에 의하면 강양욱 등- 基

督敎聯盟{則 복사들이 다니면서 선전한 주된 內容은 19 세기 獨速의 社會主

義者 바이트령이나 라살의 추좀자들의 선동의 내용과 대동소이하였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한 고백보다는 社會主義 華命家의 원

형으로서의 예수 혹은 社會主義華命의 지지자로서의 교회를 역설하였다.

위에서 言及한 바 대로 北韓共廣政權의 반기독교적 종교이해가 기독교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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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l정신으강 J~꽤피 아 셨을 때 이 는- 너 힌츰 휴신한 깃으꾀 니-타났디→. 꽉분

왜 정의 판선 한 A~'염wb: 텐'?l→윷 진더이 온 ~tj:iJW의 」꾀한救人갚아 1!(Q信체 I~I애인

Jl향~ jLj(↑센의 〕δ~장을 원f}영하았올리가 없있음-도 지_ T딩 한 일이았다. 히}빙- 그한 앤

An탄암으보부q 의 wb:힘 I'J씨! )lli !삐은 갚판이 • g ‘야샌~ I때때때l 핸準5메씨폐lY파t

參”싸야셋댔l떤 )1~1하챙kA':단갈 .y-)q 밴 텐-임 하였감- E 잔← (김-펴진 시신이디. )I~센救從

l뼈빔이 뉘.:1- 써 l鋼이 *i1j )JX;댄| 것 은 바로 짜救的 \':l입→ 고1- 1 샘 행펀 일이 았다. 또한

6.25 룹 잔푸하여 조lJl식 선생 을 증심한 소우l “ l~}'낭시 장ji!_'곽→사 ” 갚이 지 형

s~1 었 다. 낀 잉:선이 쓴 “ !~il씨때I)j~샘救 f!¢fJ'& 10 'if낫 ， ，， 애 의히벤 6.251펴 |쐐 IJ~판윤

페後히여 장포피， i-J 라 jjl ， 성검며I.， :{세균 능 개신꼬의 성직지갚이 400 여명

건1-산5 1 었 ."11 .ill.회 의 피해는 1 ，400 여 갖애 °1 듭r-] 고 씬하고 있다. 또한 北

띠은 |셈삽 l페·애 .\:- 212 :fJ 의 성 ι|지는「갚 학산하았 :'1 100 여명표 拉At하있다.

北!}때펴)퍼의 카뭔릭敎땐이l 대힌 υ]-811 정 찌1] 2.;::' 익시 P]-찬기-지 았다1싸 |때IA 52

밍， 꽃 l때인 4 빙 ， 판란서인 15 1굉 ， 쩨遊人 66 명 ， 오지바인 1 I 딩 ， 벤기에인 5

명， 111 렐만뜨인 6 템 ， 호주인 1 1검 능 모두 150 여 명 의 성직자뜰이 핵실-도|았

히1 1사-° 1 쉰 딩-시 北l싸애는 3 기bl너Loll <?.]: 5 딴명의 카할릭 신자기 있었

으I I ] 신학jι， 수도원 , 1 샌 뭔 등월- 述營하고 있았는더] ;It떠겠힘~ t~lf; )낸이 ~J 웬 수

:>:. Sj'J.9] 쿄도쥬LLL;싱-의 ~ill 쌀을 덴-서l 바 히따 ， 인쇄소는 관끈:됩→ r:1J WI] 닫1- 뭔틴으보

• L 죄Hf:~흙뜸윷 迷뻐하뇌 」 시섣둡윈- 沒水한 깃치템 , 짜敎 r애인 딩1;\ 81 이 아

노1 c:j펀 j딩( Yfi l'JI'J인 씨’ L I ‘뜸 씌워 i웹Nl 히 ':'1 '- 푸옥-히있디l) 이퍼 δ]-띠 사섣싱 전

I t!• 1 ) 맨진흥， 소ilJ애브시가의 l‘F한공산정 권괴 .lIL꾀 ， 만족풍악의 진 iiL외- 한、;-:-f

신쑤- Jι 냥~.l사꽉，?l '::IL소편지 • 1988 , SS.44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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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의 성직자들은 活動올 전혀할 수 없게 되었다. 카돌릭교회사 가운데

“평양교구사”에서는 그때의 일을 다음과 같이 회술하고 있다.

“ 북한공산주의자뜰도 유물사관에 立뼈한 政治路線에 상반된 유신돔 배저l

에 급급하여 宗敎를 아편이라 불렀고， 학교교육내용을 철저한 마르크스·레

닌주의에 根據하여 우리민족의 固有한 전통문화와 역사블 마구 흔들어 놓

았을 뿐 아니라 진화룬을 앞세운 묵은 科學理論으로 학생들 사고에 혼돈

을 초래케 하였다. 뿐만아니라 국민학교에서 대학에 이트가까지 소녀단·민

청따위의 무서운 세포조직을 통하여 학우들의 반동여부， 신자학생뜰의 교회

활동을 탐지 보고토록 하며 일요엘은 영화감상회 • 야영대회 • 운동회 등을

二규설굳 주렌 미사 참여릎 방허l 하였 다. 이 와갇이 宗敎t5動플 감시 방해 돕}는

것도 시원착 않았단 그틀은 徵흩강學校춘솟 불수 또는 퍼l 쇄 학71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다음표에 나타난 바와 같았던 北韓의 가폴릭敎會가 하나의 교

회당도 없이 흩어진 700 의 敎人으로 위축되었다"

박해이전의 北韓敎會 狀況( 1944 년도 )

퍼교우 /
사 저l -/「‘ 사 기/ι一 녀

);z「 J-끄1
선학생

빙-인 외국인 방얀 외국인 빙 얀 외국얀

-
덕원 5,370 2 20 12 25 23 13 22

)LJ{ rCt>: 5 ,474 5 11 - 13 6

평양 28,400 14 31 19

。L1→ zIl; 17 ,764 5 23 17 19 18 15

계 57 ,008 3
2뜨L

54 13 43 86 37 56

출처 : 한국천주교펴 북한선교부

북한선교 ( 팝플렛 ) 제 8 호. 1985. 8. 15.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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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ih1옆敎외 ~t따共짧J"義 흐:.Q-, 1. 北l폐의 救탱늪과 만님-애 있야샤 또 하니-

.At

고감l되어야 힐 애상되는 장딱븐 소우l 주처l시-상피 깅1 일생 의 우상폐 문제아

다. 1955 년만 후프시효쁘인 스딴펜」7-의의 정산Jl] 핑회녕L촌:5] 2!~정잎이l서

김렌성이 취한- 꽉립적 if:선의 전 I딩 달 우1 0-] 야 행한 “ 형식주의외" .iiL조주의

따라고 주자|릎 팍립한너l 데혀-애 ” 이-는 인섣아이1 5읍 꾸준히 하나-의 사상

의 체제로 조직호l-시켜 나온 일댐 집떤성주의라고도 불피우는 소우l 주처l사

상맏" 0] 세 이꽉전역 국민늪에게 획‘fJ 식 으.£ 싸I~파되 고 있~':~ jψ 、해 l꺼 이데오

브~j' l 0] 다.

인간 혹은 인민나l중의 강조외- 김일성 우상회보 뜩징.7.]워지는 이 시→상을

요약하떤

첫째로， 주치l사상은 시-렌이 모든 것의 주인이따 되든 것을 결정한다는

전윤1"직 원리에 기초히-고 있으띠， 이갓윤 시회 • 액시← 영역에 구한냥1-아 근보

인민내웅이 익사9~ 주지|이며 민빈대숭의 힘애 의하에 사희가 1갚전하고 摩

史7] 선진한나는 사폐 · 익시?원'(;']꾀 매 711니라， 떼깨덴족 운 I잉 으l 주<;' 1 ，f)~ :1

나i!}- ?1n’1 지선이 i~]'는 우l 라 판 반B] jL 있다는 것이디.

둡째보 주제시-상은 펙 r상 펴 건설의 주인이 인띤대춤이 r~] 펙멍파 칸설윤

주~동하는 힘도 人l치大쨌애게 있다는 웬리로푸터 줍-발히고 있다.

세째 iE 주제 9] 영도 l상법은 꼬뜬 것을 人B!::;k:껴안의 힘애 의기하고， 人다

k쨌의 칭초:5] 힌1 윤 발동하-여 "511진 해 나깐"l]애 대한- 핏求룹 제가함으보써

세 7-11외→ 익시의 수처l로 지→각된 시꾀-늪의 새 세껴l쉰 창조히는더l 파 이판야

깐 수 있는 1상도한 단1 혀 주고 있다.

이 주지l시-상-단" 2]- 분야애 젝용하0:] “씬想에서의 τtf웹 ” “政팎애샤의

t:l J:. " “ 經펙애샤익 I~I 立" " ζ L i나 끄 “ 빼IIW°l] 시 의 111 術 ”뭔 주장δ1-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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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북한의 주채사상의 통치이데오르기로서의 가능은 김정일이 작성한 유

일사상처l계확립 ( 1974) 10 대 원칙을 보면 더욱 뚜렷해진다. 그 내용은

1 ) 김일성의 華命思想으로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해 몸바쳐 투쟁할 것.

2) 김일성을 높혀 받들 것.

3) 김일성의 권위를 절대화 할 것 .

4) 김일성의 교시를 신조화 할 것 •

5 ) 김일성의 교시집 행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혀 할 것.

6 )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思想의지적 鏡一과 華命的 단결을

彈化할 것.

7)김얼성을 따라 배워 共廣主義 풍모와 華命的 사업방법， 人民的 사업

작풍을 소유할 것.

8) 김일성이 안겨준 政治生命을 귀중히 간직， 그에게 충성으로 보답할

것.

9 ) 김일성의 유일지도 밑에 한결같이 움직이는 조직규율을 세울 것.

10) 김일성이 개척한 章命위업을 대를 이어 계숭 완성해 나갈 것.

김일성에 대한 지나친 彈調가 北韓전역에 미져서 北韓의 김일성과 관련

된 지역은 성역화시키고 그와 관련된 일화틀을 신화와 같이 만들어 가르

지고 그의 발길이 닿았던 곳마다 동상이 세워지고 일반가정집의 생일잔치

에서 어머니의 노래로 강반석의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이런 얼련의

김일성 우상화가 만연되어 있다. 2 )

註 2 ) 홍동근， 미완의 귀향일기， 분단을 뛰어넘어， 풍원운화 1988 , S.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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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共꿇主義에 대한 韓國-基寶敎의 對應

우l 에 倫힌- A띠띠t으] jEy: Wei • flit I헨 |깨얀 6] 판이 나 펜행!늪펀 기 l쉰II적인 7] ,l;\ -i:L

떼갚피~ 정띤으묘 부딪 01 는 점이다. 쥬C;;，11 사상0] 깐하는 인간줍심의 시사1-[기

81-니 낚 이 세상플 시으섰으r~] 하나넘끼l서 악시의 수판자라는 71 파jι작 救페!

나 고 Ill1 애 정민으보 춤갚판l 것이 u] ζl 얀성의 선z1화는 피 E;E침꾀 하니-념행

사l 단 기-장 간판식인 gl~젠으토 여기는 ~I~샌敎會애 깨 는 c1 없 는 액거움이 한l

갓이다.

횡 λ11숭 l l ll 사-상°1 만연히l 있만 ~l'-내 갚 11]-이l 서 호디} 가픽':i lL인갚은 “ 우ιl 주: 에

수 ::1라 스도 ” 갚 시.，~~-끽l정으센 .:11 1 깐l 후! g_ ..':;!.. :'L꽉의 주7]- .5츠 111-익 팽-제가- 이넘

갚 1 닝 펙-혀 강I 있 .:1 1 이 띄 인0-1따 t['l앙救애 다l 한 1J]‘히1 룹 지-초0-1-였 다는 .:iiL폐

시 식 신동은 김 인성 우상화가 "， ~- ol] 딘-페 있는 :It폐jt@~.&싸피 파챔救외의

깐능-펀- 쇠 거1 I딩 떼 히-71] 애 감히- 711 한c]-.

:71 - 닫-릭 敎함으] Jtit훤 :J:.값애 대 한 ell 응은 ull 우 단호히았다. 순JIL작 지써1..':감

사·하 J:.遊애 깐인히 맞서갔다.

北l폐에 껴t; '/i1f 경씻 tl2 1~fU싸이 만-룹어섰원7띠l 카한랙敎햄는 이애 네히따 미l 우 단

호힌 ')']간J--윤 쥐하았으.HI 수괴 I ] 시지1 쉰은 닫돈 교호l 선도같도 l聯빔이1 깐여

허시 붓히:-~~펀← 납;;<]시컸디. 값챔敎fjt J佛엠{ 침여할 강양유으토3 ，1→ £，1 권고 l낀-은

111- 있있딘 폐 영: ~iil_구으] 홍~당호- iit;괴는 판관6] ‘Ii_ ~년↑CJ 데 성 지→긴， 이7:1 졌던 {)천

• If- 선 1，! ~‘J 간→ Jl jilL~찮%갚으l 어떠한 폐유-니 후}빅이] S~ 쉰-힘이 없이 )~챔f戰

ttJ&lJ 1，v，J. 과 의 핀 χ11 꽉 덴전히았L+. 이 1나 한 당시 키-딛 ~q .tiL호1 의 \'r J$J애 디}힌 _<;1

i5i一 .9 ] i센 7 J-: c 매 우 흥 11 ] -넘다.

“ 칫째는 敎폐의 0] 저 덴 단호한 내치는 llvp 냄{쩌l械윤 J강힌 .tlL폐 4감안l윤 ‘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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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할 수 있었으며 신앙인의 자세를 분명히 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이고

둘째는 천주교회가 基督敎聯盟에 관여치 않음으효씨 비꽉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北韓내에서의 존재근거를 상실하게 되었다" 3) 는 점이

다.

北韓共庫政權은 1949 년5 월 덕원수도윈 물수， 교회부설학교들의 몰수 등

노골적안 탄압을 주저지 아니하였다.

북한공산주의에 대한 개선교적 대응도 역시 매우 단호한 갓이었다. 당시

의 北韓의 개선교얀의 수가 35 만에 이르렀고 각곳에 았는 교회당듭과

학교， 벙원 등을 갖고 있었을 뿐 아니라 北韓의 민족적지도자들은 고당

조만식， 도산 안창호， 이승훈 등 디l 부분 개신교도 줍신들이었다. 北韓의 개

선교는 당시의 北韓共뚫主義者둡이 평화적 방법으로는 복속시킬 수 없었을

뿐 아니라， 共뚫主義者둡의 조직보다 훨씬 망대하고 또한 국민적 신망이

높았다. 북의 개신교도닫은 해방후 새로운 조국의 건섣을 위해서 基督敎社

會민주당， 越2샘敎 자유당윤 창당하였고 건국눈비위원회에 가담하는 등 적극

적이어서 共薰主義者뜰애게는 가장 큰 위협적인 요소로 나타났을 뿐 아니

라 신의주 학생번보L의거사건， 11. 3 엘 주일날의 선거릎 거부하고 불참하였고

3. 1 절 기념예배의 강행등 공산당과 基督敎從틀과의 충돌이 곳곳에서 일어

났다.

위에서 논급한 基督敎人 순교자의 수는 基督敎가 共康主義에 대하여 열

마나 단호혀 대처하였는가를 보여준는 좋은 지표가 된다. 基督敎人들에게

共뚫主義란 단순한 대적자가 아니라 사탄적 존재였다. 北韓에서 基督敎A들

註 3 ) 변진홍， 같은 논푼 S. 62.

-21-



을 펙 유-하고 ::L 도二lLii~ 시-용-하 i5] j니 만든 :1":선거파 iiL도띤1빙 끈 끓?샘救人뜸애

I'n ;tt i펀 ~t議같 우l 한 히- JrL조직 , lf~젠敎탄‘?] 괴 오l 히l 를 위 한 도~i/-o ] 상의 갓이

아니었다.

北 l싸에 는 tll-i감 .A]년- 10 월끼지 만 해도 딘 한l꽂의 뇨l펙 딩도 없을 정도였

:'11 , -lq-한녕 국의 말IE탑 숫지 그대 5~ 믿 는Lljl 힐지 간]-도 北i폐전액애 흩어진

개선교신지의 수가 1빈밍샤I- on 아니원다는 점은 필됐救외- 北l떠.사@한J:誠외-의 핀-

χ11 쉰 l싱 획히 난l 하에 준다.

\J 한의 개신교가 ~ll:; j:띠‘ ~t lrl j많 ↑셈i애 디1 "6]→이 기졌단 페도는 힌:Tt]니 보 띤공이

있고， lJl꾀L을 순Jι간으로 내세우는 政많둡애 디|히여 임팍작 .A].A]꽉 .!l!.내었

던 갓은 lcll-보 0] 띠l 갚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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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北韓과 南韓基督敎와의 만남

가.南韓敎會의 北에 대한 關心

南韓敎會의 北韓에 대한 관심은 한마디로 지대하다.

첫째， 北韓敎會의 실태에 대하여 그것이 지하교회이컨 초선기독교도연맹소속이건

간에 지대한 관섬을 가지고 있다. 과거 한국개신교 교세가 北韓지역 특허

평남북지역에서 매우 열열하였으므로 평양， 선천지역을 한국의 예루잘램이라

고 부를 정도였다. 基督敎敎會 뿐 아니라 수많은 基督敎學校， 병원 등 基

督敎擬關이 北韓地域에 산재해 았었을 뿐 아니라 한국민족운동을 대표하는

인물들， 조만식， 이숭훈， 길선주 등이 이 지역에서 배출되었다. 특히 한국개

신교의 대표적 교단이 되는 장로교는 그 성직자를 배출하는 신학교를 평

양에 두고 았었다. 해방이후 반기독교적 共廣政權이 서고 6.25 사변을 거

치는 동안 北韓敎會의 흑심한 박해가 시작되었고 교회의 지도자들과 많은

신도들이 월남하게 되었음은 주지의 사설이다. 南韓基督敎의 성장에서 월남

한 크리스찬들의 역할은 엄청나게 컸다. 서울에서 개선교를 대표하는 가장

큰 교회들인 영락교회나 충현교회를 위시하여 많은 교회가 北韓出身 基督

敬人들이 중심이 되어 이끌어가고 있다. 고향을 등진 이들 실향민 크리스

찬들의 고향에 대한 관심은 한두마디로 표현하기 어려울만큼 크다.

둘째로 基督敎會의 가장 큰 사명가운데 하나가 北韓宣敎이다. 南韓敎會의

선교적 열정은 대단한 것이어서 국내외 각 분야에 선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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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안 내 ， 경찬， 1 생 웬 . :Il L노소， 꽁정-근-김E자， 윤딛]-여성* 한놔애 정파‘승인 잊1 행-선 웬 ，

내펙， 맹인쉰， λ11 석 인듭 ， 인애인둡， 그바 j.L， 이-외선뇨l피 감피[놔/]-(간 동난- 0 ]의

타이， IJI n]-. 1 상난 간]-1'1] 쉬 .， (?) !~i~네 시 0]- ， 내만， 안븐， 이-i.:.!_젠 딘 ， 11.2]-전 J냥 二L라 jI

케냐:픔 승심한 이-프균1카의 및 나비-에 선.:ilL시-꽉윤 파진 δtiL 있어서 이뜸의

선 _\iL안끈 디l 민 한 것이다. 1988 년7 원 '88 한인선.:ijL데 호1 ( Korean World

Mission '88) 순1 1] 위원[폐 짐 χn ()ll 으l 헤치.'[ )폐|째 개소|괴 전세기 56 71] 국 이l

248\잉 .9] 선교시-륜 파송하끄 있디<iL JLiL되 었고 이l 수 .:iiL정- i~펴 꽁첸측은

1994 년까지 :3 4 8 빙 의 하l 외 선 .:ilL사단 파송젠- 정치l윤 세워놓 :iL 있고， 간라.:ilL

( 기깎 ) 의 겸우 2000 만내 끼지 ~~OO 1딩 으] lill 외선 jiL시 파송AI펙끈r 새위꽁고

있는 것은ε J，1까으frll 개신 _IlL 잔 λ11 91 선.:ilL시→의 숫자는 사가 2000 년니l 애

1000 빙 윤 윗듭지 않윤끼 생각한다1)

이 ~tJ후1- 선.:ilL직 漸꺼C7J피 ~!νl 가- 세끼l적으i~~ 가장 흑산히카| 피해룹 받고

있다 :1.1 벤는 地域 ::Lι] jL 우\:' ] 91 참쪽얀 ~U파애 내한 선교에 디l 젠 관선

이 대만한 갓"II 끈 재엔의 펜요기- 없다.

1¥L1t ~il'，\의 시디1 ;;<:] 판게기 6 . 2 5 1센 l成|뼈싹이후- 극애 덴하l 있었기 때문이l

얀석 Jι뉘 • 서선팽레기- 씬잔치단된 행편이이서 어떠힌- 강흐:~~i~~ ~j~ 꼭한사폐애으1

~l 끈0] 판-가능한 때애 JtJi'fi짧 선~1ilj순 석-}U，~_ 1956 년1lL타 녁-판맹-송파 19 7:3

년 llL터 아 세 이-빙‘송이 섣폐 도l 아 JiL순히 노o1 함으5~ 잔파룹 꽁~젠 선교의 시

노룹 포7] 하.7.1 않았다. 괜만이니 파 1972 년 정 무의 7.4 타~'~t)t n폐뺨께 이선

에， 70 년 선펙 :;.<.1 늪의 l때t統- ~;~-세에 내한 논의가 )I~챔敎 섞지단애

,H: 1 ) 시꽉jlL시-상 1988 ‘ 11 원호는 해외.:il L포 기꽉교인의 갚지l 쉽 꽉집으~~

니 -'1'- OiL 0:] 1.'] 자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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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 취급되었고 7.4 공동성 명 이후에는 더욱 활발혀 진행되았다.

북한을 포함한 공산권선교플 위한 선교단체들을 개괄해 보면 표와 같다.

이 대표자및간부 하
L

L
。 1
E프

극동방송 사장 김장환 목사 。 공산권 선교방송

아세 아방송 | 선교문제연구소 사무국장 (한국어， 중국어， 러시아어)

유관지목사 。 공산권 교포지원사업

。 공산권 선교 계도사업

o 홍콩을 똥한 선교사 파송

。 빙-송선교

。 미국 NCC 와 혐의

。 월간지 발행

。 방송선교지원

。 홍콩에 선교사 파송

。 통일촌 교회 운영

。 월간 “북한선교”발행

아주문화원 | 이사장 최옥자 목사 。 문화교류틀 통해 중국이l

회장 곽선희

세계처l육인 | 총재 김창인

목사 선교환동 시도

목사 。 체육인읍

선교회 수뜰에게

똥해 공산권 선 1

성경 및 전도지 1

전달

-+-←←←→~_._--
。 공산권션교연구사꼭진)

호
전치

。
원워쐐

그l

공
연

회

신
교

원

고
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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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란 l 만~파프펀」갇 쉰__-1 펜L←-프-렐-----
국지1 7] 펀' .iiL I 내표 김 안_"'d 판시

공동선Jιi'i]

증긍it선 피[호1 1 총제 여 용 12] 꽉 시-

회장 검사땅 꼭시-

생냉의강 | 회징 수지호

선.ilL회
1--•-• -
사단1꾀 인 | 이사정- 김청-인 꽉시-

북한선교

봉인훈떤원

o 국제 CSI 와 띤칠， 마

히l 지 믹 애 대한 여룹회

와 선 교뱅-인l- Q섹

o 선피Ll상송

。 회보발간

o 증국대 릅애 교호1 설챔

。 홍팡애 극-동신혁 ilL 섣

꽤운영

o 맹-송선교

o 생강 꼬1-11 기

。 전도문서 발행

o 숭놔 선 Jι 내 회 개최

o 홍보간행불 발행

o 성경 꾀내기

。 풍인촌교펴쉰 J강 한 전

5.::'

。 북한선 .ilL 사 냉 i f.취 와-

훈넨

o 선교 신한원
。 0，1
\C -d

0:] 의 s=.순꽉 | 꾀 징 신 :싱 렬 징-~-

-{}-JiL 호1 ~상

산권선 .iiL 호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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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대표자및간부 하
L

1二r (jJ

한국기독교 | 대표회장 박종렬 목사 。 한국교회가 南北韓問題에

南北問題對 l 실무회 장 지 원상 목사

策協議會

대해 한 목소리가 되도록

統-된 창구역활

러시아선교 1 회장 양세록 목사 。 바소서「。 o/L!. -lli.

회 o 소련겨주 교포들에게

성경보내기

UMA 선교 | 이사장 변상우 목사 。 현지선교

회

중미기도회 | 회장 이성윤 목사 。 공산권 동포위한 기도모엄

。 중공교포 선교활동 지원

。 간증지 발행

감리교

북한선교회

회장 김수연 목사 。 북한선교 인재 양성

。 서부연회 및 만주선교연회

。 통일후 북한교회 설립

중선회 총무 문일석 집사 。 심양에 선교병원， 복장학원

냄寶L ! →.--1-미용학원 설립펀펴표

루터교대북 | 총회장 지원상 목사

선교회 김해철 목사

北韓社會科 | 원장 박완신 박사 。 北韓의 政治， 경제사회，

學&다究院 문화， 종교 조사등 제분야

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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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1] IE 지" I넷 긴 ]쥬 "2;1"
Lr

일

o 선고l전팍 1깅 민 넷→ 1매 저l

개띨- 떤구

o 北때學깅의 및 세 u1 나개 최

。 ~U:[!대學 엔구 저술

1988.10.23. 꿇샌救l佛合新l쇄 .

퓨 "° 1 시난 2 원 29 엔 KNCC ( 한놔지듀교교폐힘의폐 ) 의 “ [('; 1값祝一파→ LI5.

:1'11애 펜-한 ~il，\ [i때멜챔救뺨Ci또 닙. " 이 빌-~1I펴자 l폐|成l의 거의 lA뜬 개선iiL7]- 이

얘 대한" :=L괄의 立칭&윤 표하였 :iL 거의 보는 :IlL파뜰이 ;훈호l의 재 5~ 니루었

jI p 이 I~lj많룹 위한 특맨떤구위웬희기- 써j統퍼있 ~lL f 많은 세)11나갈이 알려

서 찬l싼의 끽판관 1친 였다.

요즈{} ~[1학敎제r ~행탈이 71 의 un호 111"디" ~It碼의 敎현， :It빼의 타救， 統-→ IttlMD

늪을 다루고 있다. 이리한 剛싼핀-윤 ]하히-여 펙인도1 어지 는 것은 t합國基9뽑敎

엠 ~i갑~ ~한의 선안을 찬성하고 지지히는 측이나 아룹 l안나l 혀<iL 111 판하는 측-

아니 〕ι두기" ~It t.빼'j~I敎애 지내한 판심이 있고 |힘‘ ~j t統一에 수} 렌냉-을 갖고

았디는 점이디.

나. 北韓敎賣의 南韓敎짧와의 接觸意志

~Iti:띠i敎쩍7]- 때|폐의 敎 솥#운'1- 팽:히-에 섭 :꽉적-익 시

은 j北u:때싸*敎껏 짐덴?띄 집측;으1 ;;<.1 ?1-기 보디-는 ~t폐땀)따의 |페 I:[I\t의 l~션救人쉰과의 주}

꽉~윈← 쩌~댄히는 인댐-아닌1 · ~iL 뭔 수 있니. 왜냐하빈 꽉한91 )I~샘 JIb: 젠는 :)갓

28-



이 지하교회로 일컬어지는 침묵의 敎會가 아니고 밖으혹 노출되어

것이라면 北韓共塵政權當칩l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 L.
λλτ(

원래 北韓의 해벙당시 基督敎A 수는 개선교 35 만명 ， 카톨릭敎會 5 만

명을 합하여 약 40 만병 의 基督敎人블이 있었다 2 ) 이늘 모두는 일제의 基

督敎 탄압정책을 견디어 나온 사람들이어서 매우 적극석이고 열성적인 선

앙태도블 가진 사람들이었다. 또한 조만식 릉 民族的으로 존경받는 지도자

틀도 많아서 정신적으로 組織化펀 주도세력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라나

1945 년 쏘련군의 진주와 더붙어 共塵主義者틀의 基督敎탄압정책의 싣시는

해빙후 6.25 님 침 이 전에 는 基督敎에 대한 제한을， 그리고 전쟁기에는 탄압

을，휴전전후 시기에는 말살의 단계과정을 거쳐 北韓의 基督敎틀 극히 약

화시켜 놓았다.

北韓을 위한 로B]를 담당하는 독일 社會主義者언 런저 (Luise Rinser)

라는 여류작가가 쓴 北韓가 행 ( 1981년 출판) 에 의하면 당시 평양인구

100 만명에 약 800 병 정 도의 基督敎λ、이 있다는 基督敎徒聯盟얘l앤l 속한 헨-

목사의 이야지를 인용하여 그 목사의 자녀들도 基督敎人이 아니라고 서술

하고 北韓을 ‘ 히-냐님 이 없는 나라 ’ ( ‘ Land Ohne Gatt ’ ) 라고 묘사하

였다 3 )

註 2 )김용복，민족분단과 基督敎의 대응， 평화를 DI- r二 뜨二
~._L- 한국교회， 대한예수

교장로회 총회사회부편 1986 ,55. 105-147.

3) Rinser ,L : Nord-Koreanisches Reisetagebuch ,Fischer

Verlag , 1981 , 5 .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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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짧샘救徒i細盟~~W애 서 반하는 11]-애 의 히띤 北애 익 1 만I딩 의 hl챔

救/\이 있다고 한다. 이 숫지칠 北빼앗體A I :\ 꽉 2 ，000 만망 이 바 감二산하고

J애 비단n 하여 판 때 o 05 %에 헤답하는 것으로 아주 미미한 것임애

듭강l 이 없 다 • 이늪은 s'- .YT- :lk(if敎f!EJ뼈패}에 속한 시→렌-탑로 ti~샘敎f!EJ聯밍}이 기 진

강 i상 대 보 j바 ytr ~얘 EI ~i에 즉 “ 人야의 이l τl얀1 " , “ 낀쇠-시-엠 ”, “ 민주초선간꽉”

등 ~I U:폐셋iI'tJik :싸!익 政治(에 EI ~I성 받이l 존재혀고 있다. 헨 北폐의 :H~휩救는

히1 1상낸 시 공선녕보니 우세했던 짜뻗f ;j!&가 천코 이-니다. 행점석으파 재정적으

파 Jtht J!-3l뺀애 의지해사 二l 존지1 뜸 유.7.]히고 있다.

」피폐의 ν1-정교회 애 전석하고 온 사폐→뜸으1 보고이l 의하1닌 따쐐敎값聯뾰on

가입한 시-딴늪의 5:듀애서 지동적으호 내 jL 있는 좀교세민-으건츠는 아떤 선

':JJL식 가l 펙 노 수폐한 수 없는 제정적으보 판능상태애 았는 산정인 갓이다.

일판 Nee ~송-1j'- P]에 .7.] 마? ]FL미 또시의 北 Ii쩨訓 f빔5해깐i애 의하띤 .7.]납 北i陣애

는 20 여 빙 의 복사와 전도시외- 정-보 300 에 멍 이 있다는 것이다. 그숭 꼭

시의 생잔디l 출처판 디-음고]- 김이 딴한다.

1) 聯짧의 잔{감직원인 꼭사

←현재 l佛뾰의 잔문직원으보샤 납갚룹 .7.]닙받jL 있는 스댐진은 20 여

r상 인 더] ~~증애 판시 렛문이 !L렌-되야 있다.

2 ) 도나 시의 워웬펙애 소속하Jl 기가서 납갚닫 l팽-는 목사

3 ) 다끈 직엠블 가.7.] ':i L 수입읍 인는 꼭시

tl) :iL 템 으보 나라애사 사회]elL 징~윤 만는 꼭시

따바서 1983년 」lQ션敎從I佛{띤애샤 줍핀뇌었다는 신익:성서외- 찬송기 , 또

1984 년 구약성서의 등같판1 1]정-온 ;i t l펴l않찌찌Nb으1 부딘으로 이추야졌음-이 문

l 딩 허 디 . 니아기시 1988 년 11 원 조 왼상릎 판 평양의 개신 _liL희 딩 이 니 :7]-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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릭성당의 건축비도 역시 北韓政府當局의 부담으로 이루어졌다고- 본다.

따라서 南韓敎會에 대한 北韓敎會의 접촉희망은 北韓敎會가 의존하고 있

는 北韓政府當局의 의지와 직결된 것으로 본다. 이들은 가정예배를 드라는

것이 고작이고 北韓全域애 敎會堂이 한곳도 없는데도 조선기독교도연맹을 통

하여 국제기독교기구들과 접촉을 꾸준혀 시도해 왔다. 1974 년 8 월 2 일

wee (세계교회협의회 )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고 1975 년 1 월9 일부터

15 일까지 인도에서 개최된 이른바 이-시아기독교혐의회에 참석했었다. 1976

년 체코에서 개최된 基督敎 平和會議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대남비방선전내

용의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이들은 할 수 있는 모든 통로를 통하여 세계기독교기구들에 참여케 할

뿐아니라 南韓敎會와의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특혀 미국과 차나다에 있

는 한국교포 基督敎A들을 초청하는 방식을 통하여， 또 비엔나에서 “祖國

統一을 위한 해외기독자회의 ” 등을 개최하며. wee의 중재로 스위스 t二

。

지에서 北韓의 基督數徒聯盟 대표들과 韓國의 KNCC 대표들을 만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對 南韓基督敎 접촉의지를 표시하고 었다. 더 나아가서 6.25

戰爭이후 최초로 “ 敎A들의 성의와 함께 50 만달러 ” 가 건축비로 쓰여서

지어진 새 교회와 새 차톨릭성당이 평양에서 봉헌예배룹 드렸다하는데 이

건축을 통하여 南韓敎會와 접촉하게 되는 수많은 계기가 주어질 것을 가

대하고 있다.

1975 년 하달되었다는 겁일성의 “ 비밀교시 ” 에서 그들의 익도를 짐작할

수가 있겠다.

‘ 우리는 종교를 반대하면서도 왜 중앙종교단체를 조직해 놓고 있는가

하고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조국을 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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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핀 많은 宗救人둡0] 있으므보 우리가- ;i;敎란 안정하지 않는다고 허떤

우리꽉 1만디l 하늪 적이 많아지기 띠l 갚암 니 다. 우바니라찰 lViI써하는 많은 ~

~:-인늠，::it]- 재띤동포룹은 우 껴애게 왜 저;敎꽉 받지 봇히게 히-는가고 필판

함니다. 따라샤 우리도 示敎는 "8"]용하.A]민- 人 t\!;둡이 각성되야 만.A]듭 않는

다 jl . 딴하고 있으r1'1 우리 페l때 년→ l1F，L애 수많은 宗敎A플이 섣고 있는너l

:'L쉰이 우리 기- 값敎A갚을 r.:]- 숙인디.:il 생 Z] 원 "8"]-만 그룹도 우-퍼-듭 반대

하는더l 핍치l 첸 것이 이넙니끼? 그페시 우타1 .s.~ 붉필요한 rl'l~사자敎組織을띤

갚고 있는 것입니다，/4)

다. 카홉릭敎뽑와 ~t韓當局의 만남

카~핀-럭救댄기 ~Itj따효敎둡 워하여 여간] 1렌 접촉윤 시도허-였윤 갓이나 이것

이 기l 얀작 차웬이l서니-미 처음으보 이푼아진 것은 1984 낸 3 웬딴 카나디얘

기 감하는 4빼I행IA 성 직 자 .:ll.lJ~테오선무기- ~t~따을 l짜 l1 iJ한 렌 이다.5 )

1976 년 관드펴올 올림픽 기간줍 」바따죽: ，/，템 펜영만진- ( 커니다정부- 주최 )

이l 초대만이 ~IU때측-극L댐 맏l 윈으보 듀LS] :'L의 兄의 사진괴- 펜지찰 잔해띤

.il. 또 꼭-한을 ，ψ 마1히l 단i4는 제의 lii 딴았다. 1982 년 12 원 한뇌- 키-월렉

Jjd화 ιt:i.敎 200 NU1F· 융 기념 하α] 1갚쥬펀 」띠띠l쉰敎委 .MY깎71- :1 1-" 1태오선무윌- 꽉

힌-애 파전후l으i-r~ 이잎이 성시되있탠 것이다. 개인작으둡 가-츄을 민-나는- 일

이외애 γ1 뜯릭~웰의 정식 시-빙윤 민-눈 신 JiL로서 二l는 찮아전지 오래펴는

it!: 4) -하닥호등;인， 놔가장지꾀우1부의 내악， 흥원사， S. 97.

5) .:il IJ]·태오신부， 이 츠슨늬L피 민족-잔 하나얀ιn , 줍원운화시，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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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톨릭마사를 흔자라도 드라고 오겠다는 것과 카톨릭선교를 위한 탐색의

목적이 있었다. 그려나 北韓에서는 그둡대로 그의 誌問을 。l 용하여 北韓을

紹介하고 敎育하고 敎養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 영화를 보여주고 만경대룹

위시한 관광코스를 오가게 하고 주체사상에 대하여 討論이나 對話의 主題

를 삼고 南韓의 여러 政策들-을 비판할 뿐 아니라 고마태오선부를 통하여

여러가지 정보룹 얻고내고 있다는 점이다. 고마태오선푸는 北韓 誼問후 北韓

宣敎展望이 어렵지만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았다. 그 이유로써 北

韓의 늘어나는 서땅세계에 대한 개방정책을 제시하였다.

“제가 보기에는 北韓은 서방의 기술과 자본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서

방세계의 협조와 도움이 없이는 영원한 개발도상국가의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평양방문시 저는 서방세계에 개방하려는 北韓의

의도와 노력을 똑똑하게 보고 왔읍니마. 이렇게 北韓도 어느날 서방세계와

교류하는 개방사회가 되면 많은 서방사람들이 北韓을 찾아갈 것이며 그들

중에는 틀림없이 적지않은 천주교 신자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변 北

韓當局은 국가적 제면을 위해서라도 평양에 성당을 하나 세우는 것을 허

가하는지 아니면 평양에 주재하는 서양인 천주교신자들을 위해 적어도 한

사람 정도라도 신부를 상주시켜야 할 것입니다" 6)

1985년 9 월 南北韓 “ 離散家族 故鄭짧問 및 藝術共힘i團의 交換誌問 ” 때

지학순 주교가 北韓에 가서 고독한 미사를 집전하던 모습읍 텔레1:J]션을 통

하여 본적이 있었는데 지 주교 역시 북에가서 그둡의 가족들과 宗敎的對話

조차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온 적이 있다.

註 6 ) 고마태오신부， 같은책 S.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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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ty.댐‘파싸고} 카판릭數會5>j-의 공식적 죄등같띈: 1987 댄 6원 8 인~9인 팽 영:011

서 기l초l 펀 “ l떼 北 없力에 관헨- ~Iι|페 !써 !/'1i νiJ I깎H왔함議 ” 애 ;It페이 갚미'.1ι황

침이l 입저 t니 보 깎가해슛 갓윤 재의힘-으늪 이푸이졌디. 로)Jl'J11평-청은 주세페

tin 5~!_댄 -~~ 꽁시늪 ( 딩-시 An 나l 따 U N7j 관 피[횡-칭시침단 :-iT갚~ ) 파 정-익신부 ( 천

주교 서윤너I _tIL ":~Il， 시-꽉앤":，1-선정- ) 담 암서 t나 ~:wr-().갚- 파견허-있디. 이 f핏탱Jl뾰l

애 한국-선 J규가 침에허카1 펀 시신은 매우 의)::Ij기- 있었다끄 송l겠다. 그후

1988 년 6 원30 만 평영애서는 “초선친주 iiI.인협회 ”기- 結);tl(:되있음을 放깐

~q_ i~~_ lit ~_j:'히- 았니 . 이애 판한 평양1생-송 내용전렌원 소개하띤 이과l 와 겁다.

“ 조선전주 _llL인챔희가 1988 댄 6 원 30 인 평 양애서 *ii成펴 었다. 이날 팽

양윌- 미꽂한 녕-화균 21.:;<j 의 야간1 천주교인딘-이 모여 *~f成EL인 갚 까지고

lib 템의 */i成 :il]， 관련한 선언플 l말3{히 였다. 쇄);tl(:고1- 핀-렌한 선엔은 1987 년

10 원 IU 딴*; :~f成 1J;ti fJ챔委 j갓웹훈춘 낙L성 하:'il. 편요한- 순111 시-압을 추진시킨 껴Hd양

$애사 오늘 IU템훈훈 젠성하게 되었디→고 8j-T~1서 디음괴 같이 지직하였다.

지난시가 공호1-~'~ -!'~.1;J}부의 전주ilL언쉴으1 밟l빠가 없었딘 갓으로 하여 천주

iiL얀뜯을 대맨하는네서나 ~험~9j 빌-전윤 이꽉하다l 각되의 천주교인 렛 l많l

{냈쉰피 떤디l 하고 친선판기l룹 l캄전시 치는 Ell 서 발정힌- 지l 한성 이 있었다.

이 갚부터 최 근시 기 잔주:UL인둡 속애서 늪야기-:.i/. 있는 괴회의 발전과 권

익옹호， 救人 상호긴의 엔χn 외 I돼감뭔→ l펴1i값 Bj-rt] 시냉과 호l히1. 평화-찰 워한1

꽉읍장신에 기초i>j-α1 II 깎의 잔주교인 및 밟l ↑없둡고j-노 친선윌 1밀·전시;1:1 니

가려는 그룹의 요구칠 밴영하여 l값 단r달 *li成히-게 되었읍니다"

선언끈 또한 조선천주iiL인협회기 ;암화낚 꽉lJiIF 잔준교인둡의 신앙의

자유와 셔l씨，t갈 ~f: ij짧하:.11. 二l늪윤 애낙 • 애속정신으보 :.1L 영:혀-)다 시-빙 괴- 폐페

의 이댐애 νl 초하여 ill인늪 사이의 l빼암갚 l펴l값!; 힌4 ←j-는 갓과 소빠人야닫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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團結하여 나라의 부강·발전과 초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천하며 다른내

라 전주교인 및 團體들과도 친선 관계블 발전시키고 세계의 공고한 평화

를 이룩하기 위해 努力하는 것을 자기의 중요한 사명으로 내세웠다고 지

적했다. 結成모임에서는 朝蘇天主敎人協會의 장정을 채택하고 회장，부회장윤

선거햇다7l

조선천주교인협회의 結成은 매우 획기적인 사건이다. 현재 北韓에 700 명

밖에 남아있지 않은 천주교인들을 위하여 전국적 규모의 協會를 結成한

것은 기존의 차톨릭 박해정책에서의 수정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의

放送에서 전하는 바 대로 “敎會의 발전과 權益擁護”， “敎A 상호간의

연계와 혈l슴圖諸 ” ’ “사랑과 화해， 평화를 위한 복음정신에 기초”， “애국·

애족 정신으로 고양”， “전제인민들과 團結하여 나라의 부강·발전과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 실천 ” ’ “ 다른나라 천주교인 및 뚫l體들과도 친선관계를

발전시키고 세계의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努力”운운 그 目的하

는 것에 대한 서숲에서 보여지는 대로 그 目的이 단순한 宗敎的인 영역

을 넘어서서 政治的 目的 그라고 국제적 관계개선， 특히 서망세계와의

관계개선의 매제로 이용할 여러 소지를 볼 수 있다.

더구나 장익신부 등 교황청 대표단이 평양을 誌問했을 때 5 명 의 차툴

릭신자들을 만나게 했고 또 88 년 부활절에 교황청 행사에 신자들 派遺

해달라는 요청에 용했을 뿐 아니라 天主敎의 神學과 思想、을 생;r究키 위해

로마에 유학생을 派造하였다.

註 7 ) 평양방송 내용전문， 민족통일의 진로와 한국천주교회 한국천주교통일사목

연구소 펀저， 1988 , S.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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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싼민-아니라 선운이1 꾀또된 대화 지만 1)월초 팡헌한 평잉 선.:ilL리의 7~

판랙성당은 AUfijl ‘따넓익 치-룹릭敎행애 대한 최디l 의 우호적 검장으보 51..이-이:

한 것이다l 카둡릭救會는 ’)1'블 44-한선교의 기전으뇨I 이용한 깃으화 보인다

라 p 改新歡와 北韓當局의 만남

1 ) “디이스포라 ”둡 동-한 접쪽

디아-즈표딘] (Diaspora I 0 ιa a πo p& ) 만 말은 그이스이로사 “ 흩어집 ”

윤 뜻하는 년얀이다. 이는 이스，라엔지익 l샤이l 흘01져 실고 있었던 유대인

탑윤 지칭하는 말아았지만 니풍이l는 젠敎l꺼으포 혹은 정지적으로 디-흔 문

화속애시 산빈서 그닫 고유의 잣월- 지켜가는 소수집딘을 뜻한디←.

이 넨같 우리이l게 적용한다1잔 해외에 흩야져 살끄 있는 우리 교포둡을

만힘 °l .:II ~I~챈敎[에 1L:~j에사 생각한다딴 세계에 흘아지 살고 있는 한국인

:-:L?--] 스찬둡을 뜻한다고 하겠다. 지담 우리 !파l때人쉰-이 세겨] 103 개국애 약

600 만l닝이 흩이져 살고 있다- 줍균대핵-안이l서 약 200 만멍 I ]:'1주애 100 만

땅， 임관에 100 만빙 , 소련애 60 만망 ， 키니-다에 5 딘~'맹 I Jet라칠애 멜만천명，

i끼 리 괴 이 1 만맹， 아브헨티니 1만l잉， 줍동지역에 1퍼3 딴맹， 獨x짧k냉윌괄긍늦r 우워l시 한 유

냥띤}니놔f기-는늪ε애 3 띤냉 아니 된다. 그띤더1 우펴 한국인이 71·는 곳마다 敎會기-

시 .1'. ~챔敎|’I"J 共 \;'j짧가 만칠어진다. 흔히 장←는 만쿄 “ 승=국시폐-뜰이 기-는

갖애 는 식 당이 따프.:iI， 인깐- 사렌 뜰이 기-는 삿-애 는 、한t:1 차기- 따르.:iL， 한국

사펴둡이 기-는 삿에는 i¥j( 딴f기 세워잔디7 고둡 한디. 폐 l찌人 )i~챔救人둡의

선앙띨기는 세계 어느나바 꾀디- 높다. P] 국의 !폐人 人口가 80 만땅 에 이프

는테 이닫끈 팽 it 줍쉬층이l 속하는 갓으j료- 니-티나 았다. 띤수입 2 만rv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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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달러의 사람들을 미국에서 중산층으로 분류한다면 한국게 이민가정의 년

평균수입은 25 ，234 달러에 이르니까 중류층에 속한다고 보겠다.

평균적으로 보아 백인들 보다 약간 맡돌지만 다른 유색인종들 보다는

훨씬 상회하고 있음을 본다. 따라서 이둡 敎會共同體 역시 자립을 넘어서

서 선교사업이나 社會的인 일을 圖諸할 수 있는 수준이l 이르고 있다. 미

국내의 韓A敎會가 1950 개 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미국에 거주하는 80

만의 일본교포들의 敎會가 300 개 정도인 점에 바추어 볼때 대단한 숫자

이다. 8 )

이 보다는 정도가 좀 덜하지만 남아떼리차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교포

들이 주로 분포되어 있는 브라질， 파라과이，아르헨티나 3 개국의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국명 SJL二~~까「、 교회수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칩례교 ..-.ι‘ 보「 처H TSJL 안식교

브라질 4 만 32 21 5 2

파리과 8 천 10 5
이

아르헨 3 만 28 20 2 2
티나 5 천

기독교사상 1988 , 11 월호 S. 71.

이러한 鍵勢는 구라파애서도 다를바가 없다. 獨速을 위시한 불란서 영국

등에도 韓人社會가 있는 곳아변 어디나 교회들이 서는 열심은 마찬가지이다.

註 8 ) 기독교사상 1988 년 11 월 호

특집 “韓國 敎會와 디아스포라선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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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주에 11단it하고 있는 이띤자둡-익 유형쉰 3 가지로 문츄젠- 수 있다.

칫째는 비정직 °1 민 ， 쉰-째는 ‘낭회직 이빈， 셋째는 빈펙적 정착 이민이 그

것이다.

11]정착 이띤이렌 ..!il.굉 이민 1 세 둡-포 이갓이l서 lJj 국의 운폐와 -¢~흙원: ;샅이

하지 핏한 5<11 극히 ，;폐 I때i¥J 생펠플 δ|따 싼이기-는 이늪을 이꽉디 이민오

시선 li! 디 오히칸1 c] 애놔주l 이 된디 i 다시 때l따l얘 기- j!' 싶이하는， 폐l때에

또는 TJ}읍‘음 두':11 시-는 시 닫j-늪0] 디 .

풍호1직 이민이란 아블은 폐|패人"tl갚 아매 잊아마렌채 ]:I]놔얀으호 동호l페

시 션-이- 7]펴는 사람둡이다.

세째의 뻔한1적 정착 Ol\i’l이판 기훈:문폐소소 벤야송fa] .:!!. 꽁폐한l 괜아니 라- ζL것 ~단

I i]판승1 0:1 띤 펙 시치서 새 ~;i- 7n 혀1 7}냥l 는 사띤 둡-이 다.

다→ 6 j ;'1]‘렌 쉬형 \' 1 H] 정 착 °1 1;'1 익 썼’i Jlj애 속히는 시갇}탑파사 느I i.냐 스찬늪은

그단의 삐1I혜애 디l 허 여 대댄젠 펜수l 듭 () ] 있 cl-. 이암 기운테 이곽이1 I收뼈|‘올

두었지니→ 기속이 \}-o]-있 단 시덩}살간 l y，j A l빠 ← 이l 판힌- nm펴애 ~'l 신 이 지다l

젠 갓잔 듀:→ 1i!! 한 니위기← 없다. 판관→ 1 ’ l 뇌 on 이 lJl 간 많잔 jl탠하 i¥b:人늪은 원

난해 판띠I :Jut!，，: : !:짧 %단:°11 게 심헨 낀1-511 룹 l낀 .:II 이펴죄-윤 겪은 ~'-녁갚이 많

이사 북한이1 en 히 여 판센퓨 있으5'1 꽉한익 J~따( :1 :義뽑 1liU니 낀인성정권애

l끼 히 이 신힌 관선판 갓고 있 :iT. ;Il ':[1\\ dill: 쩨!윤 ￥J 꾀익 성대 3:(~ 띠기시 아니 히

i.::1 ~~_=~ 티l 도→관 갇l :¢~히 추l 힌다 . 그간l 니 인 -\' 연시단 기 운 en AI깨1\\이 선 :11 1.의

문윤 만 ._1 '. )I~쐐敎 \'1 선 생~11.<9 __~~!_ 인판히한 것이l 디l 히이 선.11년l 努力~윤 야

[[1 핸 빙씬 ~?_ 5-;~._ L'-l 도 경、F히l 이 누l 디 j L 민 ':11 있는 시-넨단이 있 ~i:L , 북에 기-꽉

픔이 있이샤 _~J.단꾀 사진이니 편지꽉 밴 :11. 낀틴 수 없는 그ιl 유플 1 끼

시띤닫이 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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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에게 무슨 국제회의니 가족상봉이니 하는 명목으로 북으로부터 제의

가 오면 고민하다가 北韓을 誌問하는 결단을 내리게 되고， 北에 가서 가족

상봉， 학술회의 이외에 北韓當局이 보여주려고 계획한 몇가지 사항둡과 힘

께 北韓의 敎會흘 誌問하게 된다. 강양욱의 친구로 한때 서울에서 숭실대

학의 학장을 f뚱任하기 도 한 집성락옥사， 영락교화의 부복사릎 지냈고 미국

에서 목회도 하고 한국정부의 독재처l제를 비판하는데 앞장을 서왔던 흥동

근목사를 비봇하여 다수의 사란듭이 北韓을 誌問하여 ~t韓의 朝蘇基督敎徒

聯盟의 責任者들을 만났고 北韓의 “ 가정예 배 ” 에 참석 하고 돌아왔다.

뿐만아니라 1981 년 11 월에 美州등지의 한인교포 基督敎A들을 초청하여

“ 祖國統一을 위한 北과 海外|司脫 基督信者와의 對話 ” 라는 이뜸으로 첫

회의룹 가졌고. 1982 년 12 월 5 일 에 는 핀란드 헬싱카이l서 제 2 차회의를 개

최하였다. 여기에 참석한 사람뜰을 보면 대부분 “民主化와 統-禮動”을 연결지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딩시 韓國政府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反政府的인

人士골이었다. 基?쩔敎복사 7 인 ， 대학교수 7 인 ， 언룹인 6 명 ， 예비역 장성 2

인의 해외기독교교포들과 北韓때에서 전금철 평화동일위원회 부위원;<J-을 JJl

옷하여 수상급에 해당하는 인사가 2 인 ， 장관급 4 인 ， 학자 3인， 統一멈j題專

門家와 5 인의 이북목사들이 參席하였다. 北韓測에서 參席한 인물뜰의 무게

로 보아 얼마나 이 모임에 비중을 두었나를 알 수 있다.

전금절의 [ 조국의 자주통일과 그 실천적 과제 J , 양형섭 (초선 사회과학원

원장)의 「주체사상괴 조국풍일」아란 제목의 주셰룹， 교포측이l서는 최기환

박사의 [한국사회의 띤주화와 김내중선생의 석방 J， 홍동근목사의 「민족화

해와 통일을 워한 기독자의 사명 」등의 주제를 다루었는데 이 모임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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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았만 캘리포니이디l 펙애서 따|앙1st듭 강의하는 영은식온 _lr!.jL서 애서 다음

고1- 김이 서순히고 있디.

“전납젠， 양형션은 단 ι] :I t의 \'r j;J;j , 닫 沈一애 대한 시각과 ififC--된 초

~~.~의 판재 양식 애 깐허l 지-νl 너] 71<11 All의 ~3I:策파 냉 안을 1만C상 한 것 이과1딘 최

기편이니 홍동i F의 주' All 늪 지유스난l 운- 기l 인석 1f.썽애서 l폐i때 jfi'1: 댄의 잇슈둡

디 5，닫}'- 있었C1. 한쪽이 지] .All 의 --({-정시인 수징이바 T;tl 디환 쪽은 7] 선 핀 이

속한 1It 1: 댄의 부정작인 측{VI 의 판추li~_~ 펴 데조직이었디. 국기대 개인， 전제

주의대 기l 얀주의 의 j딩c1fl 외 宗澈으1 치원괄 반영한 갓이바 한 수 있윷 것

。 1 (:1 - . " 9)

긴 ~l성고]- +1 정 일애 핀;힌 t~] 판을 피해 딘-퍼→는 수갚을 지치기씬서 TJ] 싹인

듭애 대한 11] 판과 w] 균젤수갚 눈허-:Jl jill센 |쐐의 민주회둡 강=-"8]었다. :I t !펴에

내 한 선교띄 지 fl-애 관힌- 한의 는 이 루아7] 7] 붓혀-았다. 념-한의 Ji~샘敎함외→

AU이!의 )l~션救의 네 회가 아니 라 카 gILt:꿨오1- .:IlL포Jik챔A ( ilb:柳이 이 꽉이거 나

:.~ 71 족갚아 L}이l 넘- 0]-있는 피[표갚파 만한1-，가 정 부인시-둡 ) 둡과의 내§]였다.

2) KNee 91- J때빠 파챔敎徒l佛밟

lyI~ltjl떼 꿇샘~ 간의 '"i.L식 적 안 점츄이l εl게 7] 여 힌- 갓 은 녀 갑이-닌 wee

( 11':짜)i~샌敎救펙lZh識웹 ) 였다. 1972띤 7.4 꾀니강상 1딩 이 있은후 1974년 ~I미따 소

선 7 1 꽉피llii안jl빙 은 이직 :I t 렇ff.애 .11..이 는 ~댄~Ji~~이 혀니도 없다_:if 二L뜰 스스

Itt 9 ) 양은식， 누가 빈서 ::{5L을r 가지 il， 갚딘갚 뛰아년 ~1， 양끈식펀지， 숭원문

회→시. 1988 , S. :3 9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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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공식적으로 인정하떤서 10) 세계기독교기구에 침가를 소원하였다. wee

에의 가입신청이 기각된 후에도 wee 등 基督敎 국제기구에 참여하고자하

는 의사를 계속 타진히였을 뿐아니라 wee와 관계된 여러나라의 rifce 대

표들의 北韓짧問 등을 환영하여 받아들였다. 1985년 11 월 wee의 국제푸

간사인 나이난 •고쉬씨와 에리히 • 바인개르트너씨가 그라고 1986 년 4 월에는

미국과 차나다 Nee 대표들의 합동방문도 받아들였다.

이들 미국 Nee대표자 7 명중에 는 김인식， 이승만 손병걸 목사등 한국

교포틀도 포함되었다. 또 일본 Nee총무언 마에지마 무네또시의 北韓誌問

이 허용되었고 1988년 7 월에 는 wee 아시아지역국장인 박정서 목사가

北韓의 여라 곳을 誌問하기도 하였다.

위에 잠간 언급한 “조국통일을 위한 北과 해외동포 기득신자와의 대화”에서

괄 수 있능이 北韓휩局의 서방세계의 基督敎와의 대화를 열망하는 끈질긴

바람의 철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펀 이에 상응하는 KNee측의 努力도

있었음을 J부정 할 수 없다 KNee는 流一問題룹 “신앙고백적 결단과 당딴

한 선교적 과제”로 보고 1982 년 「통일문제연구원 운영위원회」를 상설

가구로 조직하였다. 민간차원의 통일논의가 처음으돕 시도된 것이다.

KNee의 발의와 요청에 의하여 1984년 10 월29 일 rv 11 월20 일 일본의

도산소(東山莊)에서 wee 국제문제 워 원회가 주관한 “동북아시아 평화와정

의에 관한 協議會 " ( Consultation on Peace and Justice in

North-East Asia)가 열폈다. 여기에서 다루어진 의 제는 동북아시아의

註 1 0 ) 1972 년 8 윌9일 평양의 남북적십자회담당시 초국똥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 강양욱과 한국측 수행기자들과의 일문일답 내용 참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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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J빠댔지만 그 기 장 즙요한 핵심적 파 議많는 한반도의 문단파- tit-1 1J1많았

다-

한국-삼n서 “ 펀1 만꼬 31j 년힌션 ” 9 “ 민좁선한의 판진애사 관 풍딴갚저] " 등

딴시l룹 함으갚 놔내애샤 민간주SL의 tft-짜識기→ 아펴웠딘 냉시， 략자l 디l 회의

헨식플 맨어 선생되아섰다.

이 도산소후}의화의 꾀I꽁;산의문으l 내용문 요익승n 1ιlJl- ， 분만 ~~f- ~!l-피 풍인성

취약 페-A]1 뉴 70 년데 이1 전개했만 인권과 맨주화운판꾀 떼윤 간이하는 평

화와 점의 륜 심한1하는 괴제이니-는 섞애 인식될r 걷이 하\1이서 선찬가능한 6

기 A]의 파지l 흰 선정했다.

야) 이산기츄의 주}꽉을 위한 했力은 인 ]li주의~] 렌선에서 시도되어자야하

It] 0] 꽉 위해 세 χ11 _iiL폐 혐 의 폐 ， 드;~-An ~]십자사， 윤앤， 싸 IIu 밟 l맺| 강 띈요한 국-

지1기 ζ，1._쉰 펜용힌다.

@ ;fft一폐識on 놔민 _l_i.!두;의 수λ]1직인 추]-에의 권퍼가 1;1.. 정-파 도꽉 |폐|때I¥&한f

./]• 앞정서야 하tr] 팎A]1 힘 펙 7] 관의 sd였이 UH~化퍼 이 야 한다. 노산소 l값淑웰외-

감윤 성걱의 |패l쨌햄짧핀c liiij\j때에 서도 개최젠디.

@ 힌반도바는 상횡-으1 튜수성과 ζL애 띠븐 파샘救의 행동1만검 이 An 힌뇌

:lL 있는- 힌선올 꽤꽃6]-에 수1싼 동북이드;~71 쉰은 꽉판 iltl: 뺨 :1::.義|때I 家 의 敎 진?

{슴이 ;11 띤 한 III 단 진 _lI i다 산윤 수 있는- ljJ 안읍 깅구토꽉 힌다.

(4) 1¥Ll t폐 상호간으l 뿌리깊은 오Ji된 시디l관 핏 식디l관/']] 극꽉이 시닙

6] 미 이쉰 위해서는 상투식인 펜깐파 꽤i양된 직니l관 넷 선풍작 만An국주

의판의 마징<4 J1!..71 회된 반공수의닌}는- 정이l 쉰 드f꽉하는 쨌)J갚 해야 한다.

@ 평핵정착을- 위한 統一폐짧의 딴→생:B]납 우l 히| ζL동안 주도적 주l 여 애 서

소외갚] jl 손쉬 7]1 착취의 디l상이 뇌아온 칭댄풍과 αl 성 층의 핑-맨한 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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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취한다.

@ 한반도를 중심한 동북아시아의 긴장과 적다}관윤 가장 첨에화시키고

있는 군비경쟁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이블 위해 한반도뜰 겨냥하거나 배

치된 모든 핵무기의 철거를 위한 운동에 구체적으로 參與한다.

이 모임에서 남북한 당사자들의 상호정보교환이 이루어져서 南北韓이 서

로 실상을 정확혀 파악해야 한다는 점도 아울러 彈調되었다.

도산소協議會 。l 후 KNCC 총회 ( 1985.2 ) 는 “ 한국교회 평화동일 선언 ”

을 발표하였고 1985 ,1986 년 두차례에 갈 처 KNCC주관의 統一問題 協議

會가 열렸다. 1985 년 11 월 wce 설무대표단이 北韓을 공식으로 誌問하여

北韓基督敎의 소식을 전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였다.

1986년 9월2일~5 일 스위스 달리온에서 WCC 의 알선으로 南北韓敎會 대표

자들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北韓에서는 朝蘇基督敎徒聯盟의 통역관을 포함한

5명의 대표단과 KNCC 측에서 여섯명의 대표단 그리고 WCC 의 대표단이

모여 統一을 위하여 南北敎會가 基督敎的으로 가여할 것을 다짐하였다. 韓

國測 參加者는 강문규 YMCA총무， 김봉록 韓國藍理敎會會長. 김준영 WCC

증앙위원， 김소영 KNCC 총무， 김원식 前 KNCC 웹長， 이영찬 前 대한여l수교

장로회 총회장이었고 北韓測에서는 김재연 첼督敎徒聯盟 중앙위원 9 검남학 基督

敎徒聯盟 신학교수， 김운봉 基督敎徒聯盟 평양위원회위원장， 김지윤 基督敎徒聯盟

증앙위총무， 김혜숙 통역관 등이 參席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KNCC 의 統--努力과 조치를 위하여 先導的인 역할을 감

당한 것은 KNCC 會員敎團 가운데 韓國基督敎長老會였다. 基督敎長老會는 統

一에 관한 교육자료 등을 출간하기도 했고 1986 년 9 휠 총회때마다 “ 평

화통일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총회결의로 선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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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2원 29 얀 KNCC 총펴 는 “ 야族의 統--.과 平'til에 대 한 l파따때첼웹

救 f할 파" 감 ·짜뺑~l -[~l-았다. 이 t쿄 i':: i 은 KNCC 의 총리l 의 IT劇펀 jn 거l 작 으로

ζ승 "1l시 켰 다는 섬이1 샤 능;iL 승]-며 앞으..';~ :ltJliGtj많때‘ ’띤}띠이 1.-)- ;IUli!따I~챔敎와의 추}

촉애 있아서 )i~*Rt*'~의 진냉이라는- 전애서 의 u] 가· 깊은 갓이다. 이 KNCC

꾀 “ l\':값의 統一피→ 平fl l이1 니l 힌; j:!l~때꿇챔救혐 ” 이 후 KNCC 기-입 .iiL

만내의 애 ιliit단 꽉→혀 이 둡 기-운I'll 가장- 판 피[단인 에 수.:ill 장-화폐 l강합츄

내에서 이 선엔융 거부하는 세잔 l깐1갑이 잎이났다.

)1~11f救 l슨 ::JS 땐9]- )1~1쟁救빠‘패l펠 등 이 선언애 적 극직인 지.7.1 룹 표하는 .il!

단둡(J ] 있지만 이렌 일부의 반딸파 71 부의 데도는 앞으로 여라기지 rN;lt

집측-익 주이애 따라 KNCC 의 분얀내지는 위 츄으~~~~ 검 기능-성이 J;l_얀다.

멘-반 01-1.] \:.'.]- KNCC 애 νl씌 하지 않은 많은 피[단둡애서 이 선띤애 디l 하여

flt判 IY]암1 으1 건 딘쥔r 쉬1.1'.싱 δl 힌LO_，;μl 統 - 폐議갚 중심 한 5체뺑~ 이 선개 되 고 있

는 선정이디.

KNce의 선언은 대따 6 개의 내깅으꾀 구성되아 있다. ::1.갓온 CD 正짧

와 i쟁 오1- 룹 위 한 빼歐1 救 떤으1 선.:ilL 식 선똥 , ®iJ캉族렌덴의 ‘띤섣 .(3) 쉰1_

상1 - 이 승;오on 디} 젠 씌 젝 .31센L (4) b안 族 fdc -윤 워 힌- 떼 !꽤敎 찌으1 첼껴1: 1행

HU , (§) 미j :l t J싸 政Hi]' 에 대한 |때國救쩍의 간의 ,@ 평회 외 統--쉰 위한 때

l따|敎 땐 으| 고1 지1 이 다.

섯 1;11째 항목이l 시 는 “우리 선앙의 신조갚윤 싱I i상 。n 힘입야 /1-난한 이쉴

이1 ;11 꽉건쥔 산표하 :iL 익한~- 1i’':1 10피 성 애 거] ;<h'1- 외 지-주의 희망윤 심아주.:.II ，

띤지l에 거1 ~-c. un 가 펀 떠i或I l(;~피 후}깨 고봉을 나누I까 j치族의 히] Ig-괴- ~폐\1.

윤 우l 하여 선교친l 여 왔다 ” 긴}는 니l 꽉으보 부터 3 . 1합族述빠J . 신 사천-l1n 1관

대운꽁 J펴 고 1945 년 “ 분단의 헨신속에샤 ~il 풍-당헤는 피난띤둡-파 전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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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들과 희생자들을 돌보아 왔다" 라고 회술하면서 이 전통을 이어 받은

것이 1970 년대 와 80 년대 韓國敎會의 人權 빛 民主化運動이라는 것이다.

둘째번의 “民族분단의 현실”이란 항목에서는 “한반도의 南北分斷은 현

대세계의 政治構造와 理念體制가 낳은 죄의 열매 ”로 규정하였다. 南北分

斷으로 인한 비참에 대 한 언급， 7.4 공동성명후 南北$+字會談 재개와

이산가족고향방문이 이루어졌으나 극히 미흡하며， “민족분단이 장기화되면

양처l 제 에서 인권은 안보와 이데올로기의 이릎아래 유런되었고”， “자유는

때]壓되는 가운데 南韓의 그리스도인들은 반공이데올로기에 교조적으로 집

착해왔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째 “분단과 증오에 대한 죄책고백”에서는 “韓國民族의 分斷은 세계

초강대국들의 동서냉전제제의 구조적 죄악일뿐아니라 우리社會 내부의 構造

惡、의 原因이 되어왔다"고 규정하면서 “ 韓國敎會가 民族分斷의 역사적 과

정속에서 침묵’;더 나아가서 “분단을 정당화하기까지한 죄를 범했음”

과 “南韓의 그리스도인들을 반공이데올로기를 宗敎的인 신념으로 고착화시

키는 과정에서 北韓동포들과 우리와 이념을 달리하는 同뼈들까지도 저주하

는 罪를 범했음 ”을 고백한다.

네째， “民族統一을 위한 韓國敎會의 基本原則”에서는 그 原則으로서

7.4 공동성명 의 “@자주.~평화.®사상， 이념， 제도룹 초윌한 民族的 大團

結”의 3 大 原則을 基本原則으로 받아들인다는 것과 이에 덧 붙여서

“통일은 民族이나 國家의 共同善과 利益을 실현하는 ;각} 텅 1 브브
/ ..... r.::. ι 아니라 人

間의 자유와 존엄성을 최대한 保障하는 것이어야”하며 “統一을 위한 方

案형성이나 모든 논의과정에는 民族構成員 全體의 民主主義的 參與기~ 保

障되어야”될것임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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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 l씨uu때 政써애 대한 Jifll，t u때敎웰으l 간의 ” 생픽-을 거l→1J} α) ‘ 분빈으

jIL 언한 상처의 치유 ’ 꽉 우l 하여 (2) 분던낙꽉윤 위친1-여 민-진기구의 統一f페

l앓 !및 ill( ψJ參뱃으l 펠성회- 꽉진피- 01 Itl 1시-t:1l 지-둡애 깨 양심파- 선영어11 :\'£1뻐} 한

ul 팎지-유허 용파- 안전 }jl.. 징-의 족-:·l . φ 시싱- · ° 1념 ·제도-꽉 초원젠- 민족적 니l 딘-깐

윤 워하0:1 석대김윤 없애고 싱-호lJ l 1상풍지 ， ilL뉘줍진 ， 상호개냉의 획대 @) IW~‘

;It)때 혜정張經:t il 외- 평화즙:진윤 위한 i상 호l 협 정 채 겹찰 워하0:1 침-전국둡-안 패

~t)l때 . 미국， 좁공뜸이 휴전협정윤 '1나II1a JE으로 진후1:시낀 갓과 한반도의 핫

깐EOl 保障되었윤 띠l 주펜미，간젠수 떳 주한유엔1 균 사팽 궈’ 익 폐지1 t 콰시펙긴

숙， 펙무기사용납.xl 등윷 요구하l였다. φ 민속지수성의 섣한윤 워 히에 I힘 ~t~j바‘

익 l값째이나 뺨;淡， 국An 작 혐약에서 와세의 간섭애 의판해서는 안되며

L"!; 1l삿익 삶파 이익에 웬5<1 혀지 않는 91 ilL적 협상초약의 수정 :ill- 폐기탑 주

장하있다.

1I}.지 만 행·꽉인 “평 회외- 통언을 위 한 j따關徵會의 괴채 ”렐 보띤 디-음과 깊

디

CD)힘|때liis:챔敎敎웹 l값議會는 1995년윤 “ 平찌1외 統-의 희년 ” 으로 선포

젠다.

® 때|뼈敎떤r는 21짜n와 統-괄 위한 ，liL화 갱선운동을 펠→딴히 전개한다.

@ 따 l때敎햄는 2F .fIH앗함피 統一敎1석·윤 시 행한다.

(4))폐|때救땐는 희년측저l와 에전 ( IIi씬 씨 ) 윤 l강하여 선영-올 새헤게 하고 침

ι].운 효1- 15H 외- 인지플 싣천한다.

(5))꾀|때救템는 21:>:;[;11외- 統-을 위 한 띤대운동잘 지속적으꾀 잔개해 니깐→

갓이다.

1988 넌 4 원25 연~29 인 인찬에서 wee 의 즙-요인사찰을 내한-케하여 “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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界基督敎 韓半島 平和協議會”를 개최하였는데 이는 KNCC 의 선언에 대한

지지를 분명히 하였다.

KNCC 의 선언이후 남북기독자들의 접촉이 스위스 글리온 11 )에서 있었는

데 이 모임은 KNCC 의 2 월 29일선언이 앞으로의 이들운동의 基本路線의

천멍이라면 이에 따른 첫번째 시도여서 주목을 끌고 있고 또 많은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988 년11 월24. 25 일 스위스 글리온에서 있었던 WCC 와 南北韓基督者

連席會議는 南北基督敎의 접촉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南韓

KNCC에서 성공회 김성수 주교， 김형태 목사， 조용술목사， 구세군의 김석태

사령관， 이효재교수， YMCA 강문규 총무， 그라고 장로회 통합측의 이의호목사

등 11명이 參席하였고 北韓씨에서는 고기준 목사(朝蘇基督敎從聯盟)， 김운봉

목사( 연맹평양지부 부위원장) , 이송봉 목사， 김남혁 ( 聯盟指導員) , 김혜숙

( 여통역 ) 등 7 명이 參席하여 공동의 기본문을 작성하였고 또한 공동선

언을 채택하였다.

이는 위에 언급하였던 “ 1984 년의 도산소회의 정신과 합의사항들”，

1986 년 미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採擇한 “ 한 ( 조선 ) 반도 平和와 統-에

관한 성명서，" 1988 년 2 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민족의 統-과 平

和에 대한 韓國基督敎會선언 ”, 동년 4 월 인천의 “ 韓半島 平和와 統一을

위한 基督敎 世界大함 ”의 메시지등에 나타난 정신과 합의사항을 지지한다

고 말함으로서 끌라온선언의 역사적 연원과 그 정신사적 맥락을 분명히 하

고 있다. 또한 삼위일제 하나님이 역사의 주얀이 되시고 平和의 왕이 되

註 11) 글리온 모임에 관하여는 1988 년 12 월 3 일 ， 10 일의 크리스찬신문

基督公報등 基督新聞들에 報道되고 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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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rt] 견랴진 사란할윤 6] 나퍼 게 하신을- 고백히고 한민족의 갚-딘피- 동-족상

잔의 관선과 l~l-꼭이 세끼l 강 국정 지 때문이 c-l jI 한l섣끌 진단렌낚， 꾼이장쟁 •

0] 년 작 집단회꽉 λ];;<.] 하았l건 갓을 펴기l 힌다 .

젠(죠선)민족의 평화와 統-윤 우] i)]→α~ I게 음으l 텅 flU 과 션천적 파지l 쉰一윤

，，11 시 δ1-었다.

(1) 한( 쏘선 ) 1깐노으] "I대II와 統-을- 워하여 l~h;lt敎 會는 1995 년플 統-

익 띄년으iiE 선포페이II 8.15 직 잔 주'?J잘 공동기도안5~'~ 지킨다.

(2) 7.4 ‘공 깜성l딩의 정선 「 자추， 펑꾀， 덴족의 다l 단조I J 의 땅d씨의 효1-인 ， 첸재

(강::l<II，，11 의 펀F속이 保|페퍼는 "I짜[I )야;:의 떠HlU 이I] IL뻐 한 統→- I행l家 수펴 •

(}l) 한 ( 조선 ) 반도의 統--익 주치l 는 jvLlt의 민줍딩-λl 지 임 ~깐 확인 , 외세 Ull

지I ， I• j ~tf，il!l\ ILl족-=]L성원 선 λII의 민주적 參與~- 統-- 이꽉.

(4) 동꽉0]-시이꾀 직펴II의 진A'1i γ]- 한l사도익 統 -이다‘

@ 統-애 편요 한 선뢰 성 :iL츄-음 우l 하여 |떼‘北 i밤敎 한기- 노팍 한 것읍 권

j 1., 서1] 111 .111 펙 의 ]c딩‘1 ~;: 요정.

(φ ciiLllJ 즉소 ， 쉬-엔균시평부의 해 ~II ， i t] -il L첸수， 폐부7] 주1거 ， 정선혐정원 LfS:

til 協갔으표 처l 첸 .

엔) 이 선 7]-쥔 x재” 호핵1， 각 좋총-난0_1]교i니바lιl취

데주잔l 싱상-테터테1 흥룹륙 9·1 띤 하기 니← t~치 헌1- 상태갚 0] 꽉핀 수 없다.

KNCC 의 2.29 선언이 있은후 언 II] 펴지 이나히따 ;1 1::폐의 )i~싼救徒剛맴이l

시 0] 꽉 지시 히仁- 성 ljJ 펠JU I- 있었 j( 이 ~U:때으1 터1 도 표I생 으갚 ].1.-이- I애

;11= 폐 )j~션救i¥3( 템으1 vl-난과- ，wt':-→짜識으l 기 Al기- 펜 것으파 .l~_얀냐.

KNCC 다1 :H:_의 헨1-사띤 이았 던 i:1형 태 li;-사는 가 지-늪에 게 °1벤 갚펴 온 선

인)잔 “ 1986년 2 원에 있있던 l 자 |싸I I::폐 개선교디l 표흐l 으] 9- ] 푸속꾀의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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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統一을 위한 성서적 토의가 주 목적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글리온 선언 초두에 KNCC의 2.29 선언의 지지를 표명 함븐 이 를 다시 확

증하였다. 그러나 글리온선언은 2.29 선언에 대하여 볼때 상당히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글리온선언을 계기로 나타난 발언 등에서

KNCC측의 기본입장을 분명히 알아 볼 수 있다.

특기해야 할 몇가지를 요약해 보면， 첫째， 南北韓敎會의 상호교류의 기대

에 대하여 北韓의 基督敎從聯盟測도 이를 찬성하여 의견의 일치를 본 듯

하게 표현되어 있으나 여기에 남북의 緊張을 績和시킬 수 있는 군사적 문

제가 해결될 때 가능하다는 立場을 분명히 하였다. 이산가족의 재회 역시

군사적 • 政治的 대결상태를 외면하거나 방치한 상태로는 불가능함을 끌라온

선언의 마지막 부분에서 분명히 하였다.

둘째， KNce 의 2.29 선언에서 말하고 있는 “민족통일을 위한 韓國敎會

의 基本原則의 장”에서 말하고 있는 “統一은 곧 민족의 삶과 세계평화

를 위협하는 반평화작인 분단을 극복하고， 갈등과 대결에서 화해와 共存으

로 나아가는 것이며， 마침내 하나의 平和로운 민족공동체를 이둑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언급된 귀절을 글라온선언에서는 “한민족의 統一努力이 현재

의 양체제의 존속이 保障되는 平和共存의 原則에서 統-國家를 세우기 위

한 것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한다”라고 말함으로 그 뜻을 한

정적이고 더 명확하게 규정하였는데 이는 남북연방제적 統-을 暗示하고

았다.

세째， 新聞報導에 의하변 北韓의 조선기독교도연맹의 대표자들이 “南北統

-에 대한 立場은 곧 政府와 敎會가 모두 같은 뜻을 갖고 있다”고 생

각한다며 그 이유는 “北韓에서는 모든 國家政策이 곧 A民의 지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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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핍되고 수행펴기 때문애 政에:의 의전끈r 란 人F6의 의견이다‘" 12) 고

섣I상 했 다.::i1 한 침석지 가 딩1혔 다':i1 하는lOll 이 는 그틀의 r~탬기 맡 퍼c!씨

요 , Th.& fH가 꽉 A. l상이 다 」 는 ~~:4‘q'애 01 송11 는 갚l 파-작 으로 li:써 III이; J;~)챔救徒 I佛M이

jl것때 외- 연 rl]니 -유직퍼어 있으lt] :~L 도구식 익한갚 수행하고 았는7}룹 덴

il1 여 주는 것인 동시에 그듭의 만하는 민좁의 개념괴， KNCC 의 민줍의 개

년이 춰1違템-윤 li!. 여 주고 있디→.

넷째， j때짜뀔'I，하救徒剛갱m. 1JI~은 l휘 l패의 “ 꽉한선 j파11 ;'51] 우l 웬 폐 ” 니- “ 꽉힌-선교펴 ”

건은 선교딘:~11늪이 二l닫괴의 대회의 상데엔이 펀 수 없윈‘윤 분l딩 혀 한}으

츠IL서 오직 KNCC탈 통하-에 二l탈피l fJ 폐힌-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많한 北때빼 대표자둡은 특히 j힘짜의 ‘북힌선교대책위웬호l ’ 니- ‘북한

선 ii1j;，'] ’ 감 北l펴宣敎團l짧에 다l 하여 많은 짚분윌- 히여 한， 침삭지'7} 심지문(

치럼 ~tt;u하애 꽉음-을 전히기 위해서 조직뭔 것이리-고 설멍하자 北麻떼 네

표지-찰은 「반도 안된다 J lJ:j 현-미디갚 일측했다" 13) 고 전했다.

It!: 12 ) 크바스찬선문， 1988. 12.3 일지 

13 ) 크리스찬신문. 1988 ‘12.3 얀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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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基督敎외 統‘論議들

가.카톨릭敎會의 統-論議

차툴릭敎會의 統-論議는 아주 근례에 시작되었다. 개선교의 다양한 統

論議들의 다양한 論戰的 개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띠고 있고 統-論議

라기 보다는 統一에 관련된 敎會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다.

카톨릭敎會가 北韓에 평양교구，함흥교구，덕원면속수도원교구등 세개의 교

구를 가지고 있었고 그 신도플이 55 ，000 명 이 나 되었음은 위에서 논급한

바가 있다. 남북분단이후 北韓에서 혹심한 키톨릭박해정책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이

제는 약 700 명 의 신도들이 北에 남아있으나 北韓에 신부들이 남아있지

않고 교회당도 없어져서 미사집전이 불가능한 형편이었다.

한국천주교는 평양교구， 함흥교구， 덕원면속교구블 그대로 두고 그의 재치

권인 교구장서리를 임명해 놓고 있는데 이는 北韓지역에 대한 이들의 관

심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北韓의 사목선교에 대

하여 언급한 것이나 論議들이 진행된 것은 거의 없는 상태였다. 北韓宣敎

問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論議가 시작된 것은 차톨릭 !韓國宣敎 200 周年을

맞았던 몇년전의 일이었고 차똘릭敎會내에 “北韓宣敎委員會”가 발족되고

이 기구안에 “ 통일사옥연구소” 가 설치된 것은 1988 년 초의 일이다. 이

는 카툴릭敎會내에 統一論議가 활발하지 아니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하

겠다.

그러나 統一의 論議들이 차톨릭敎會내에서 격렬하게， 다양하게 전개되지

않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이들의 관심이나 지식이 적어서가 아니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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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c4 카·판릭敎뺨애늪 19 세기 이래로 社會J:遊 ， 資*主-찮 二L라 고 파族::ci츠義

능애 데한1 얀쉰1:펀 ε11 !.=..와 i!-:)('!-fl:플 책←션히 ;깐지해오고 있기 때갚야기도 δ1-

였다. 또펜 꽉펜익 극단적띤 1M한敎이1 이l 한 적디}주의외- 넥혜정책으로 北i폐

선교와 統---짜識의 산용성읍 의신 케 댔고 따라서 統-n테議γ1- J관딴허-7.] 붓

한 우l얀이 도1 었다.:il 관다.

이제 “꽁힐시-꽉떤구소‘’ 등윤 J.t-히-여 이츠j'-O-] 7.1는 사，] r:q 니-외→ 딴표퍼는 논갚-늪

)딘- 풍-하여 !fl 딴히 이 61] 관한 깐의둡이 진행파 :'iI 있다.

71-관~J 敎웰으] tdc-채識는 ζ1 이l 부분0] 19세기 °1 리l 로 j-j페짧‘꾀어지 닷1만

키~판럭救웹-의 자유주의， 사희주의 :'2바':lL 민족주의 등에 대한 )I~不 |씨 이히1

얘 기쏘하고 있윤딛 ~암 수 았다-+}권사떼펙 I정 , 산염폐9-] 시-펴갚지11， 자판

수의외 사펴주의의 이l 진 ， 꽉일과 이테러의 統一 갚애서 나타년 L~l값 t義

댄페l l강 19 샤1 7 1 의 ;성지시-화적 까핑-속블 7']-환럭救會는 지자 왔고 。1 ιl 는

풍안 벨판도l고 ‘，o"'-얀 된 시회적 태도가 형성되어 왔다. 꽉언의 카판펴 시화

운동가-늪얀 u]-더 ( Franz von Baader) , 블바 ( Adam Muller) , 라도IJ]

츠 ( Radowitz) , 부스 ( F. J . BUf3 ) 등 i낌 선 lI드 펙-지와→ 政Yfi '*.늪 ， :.Li:!-] :11

관핑 (Adolf Kolping) 이나 커，] 1웬 라 ( W. E .Ketteler)강 사새찰의 저숲

닫애샤 ,1 ) 19세 기반에 는 vl1 오 1 3세의 “ Rerum Novarum " 애서 二L피 고

1930 댄다l 의 \:1] 오 11세와 :'_2쉰 이픈 \:1] 오 12 서I] Quadragesimo An-

no 갚 에라 회직월- 풍해서 71 룹릭 적 파 ;\ζ立場뜰이 천명퍼어졌.:iI， 2 ) 19 세

가익 γ1-촬릭 노동조'1:l ~감을 팡하6:] :'2갚으l 펴i*路總둡이 천 1닝 퍼 있먼 U]- ， 이

~1) 5chnabel ，F~Deutsche geschichte im 19.Jahrhundert ,

Bd.4 58. 202-220.

2) 김몽은， 카편-릭의 대 공산주의정치L 뀔샌敎J떤셈 ， 1972. 11 원 호 ， 88.

35·-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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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들은 하나님과 敎會에 대한 그들의 고백과 더불어 포마스 아퀴나스적

자연법사상에 근거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유기체주의와 사랑의 가부장주

의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는 아퀴나스의 이론은 19 세 기 라는 구체적인 사

회상황 암에서 적용해 보떤 세가지의 原則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첫째 인격의 原則 ( Das Personsprinzip).3) 둘째 , 연대성의 原則

( Das Solidaritatsprinzip) ,세째 보조성익 原則 (Das Subsi-

diaritatsprinzip) 이 그것이다.

이 運動들은 구저l적으로 19 세기 구라파에서 다음과 같은 기여를 하였다.

첫째로， 華命을 통하지 않고 社會問題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채시하

였고 그 성과룹 거두었다. 둘째로， 자유주의적인 경제적 · 정치적 주장이나

社會主義的 政治經濟理論을 부정하였다. 세째로，선앙과 도덕윤 회복하는데

힘썼다. 네째로 차뜰릭敎會가 다른 政治的 혐에 의하여 結定되는 것을 막

아내려는 政治的 의도가 았음을 부정할 수가 없다. 노동자들이 社會主義등

다른 政治的 주징어l 의하여 이용되는 것을 막으려는 카뜰릭노동조합운동등

은 실제로 노동자와 社會主義 華命的主張파의 결합을 차단시키는 결괴를

가져왔다.

韓國의 카톨릭적 統-論議의 基本도 이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카롤럭적

統-에 관하여 발표되고 있는 모든 論議의 공통점은 共僅主義에 대

한 그들의 이해이다. 19 세 기 교황천당국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그

라고 20 세기 특히 1930 년대의 비오 1 1세와 그에 이어지는 反共主義的

註 3 ) “ Katholisch-sozial" : in; Die Religion in Geschichte und Gegenwart ,
J. C. B. Mohr Tiibingen 1963 ss. 1199 f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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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細{피 , 꽁산주의 지둡의 IFF

핀판~덩바1 j고교i고l파폐l 의 3자짧i ~t義。11 대 한 이 해 으1 활센 주1 으로 한다. 뿐만이나 바 폐 뱅 이후

~t쩨tJt; j1'tt:義者괄이 카판릭 교회 둡- 란암하고 딴씬-허-려 는 政짧으보 면판r했음꽉

71 악 한다.

• 그러나 꽉한의 시페구조는 끄러스도교식 삶의 l상 식 윤 주l\’1 작 으보 ljL정

힌다. 또한 二L것은 인간안에 함~11 히사는 :L바 스도피l의 하니-넘윤 보에주지 풋1힌

웬만 아니라 사란듭이 그바스도얀으보서 살아가지 꽂혀-거l 작극적으포 작용

한1-디 " 4)

“북한공산주의는 정권을 장악한 후 찮임없이 우리꽉 헝-하여 5:_전하고

깅i! )j(쉰- 강요히고 있다. 그리하여 한놔키-둡릭은 오늘남 가정- 진 IF-적얀 대댐

피→ 시렌윤 JUl판가 ;당훨와의 빈-낚에서 경힘하고 있는 갓이다. 김덴성정권은 1=11-

j슨느l스 , 앵젤즈: 그라고 레넌의 좁.ill관관 거l 승했윤 뿐 아니 리- 리시아의 j

1iiJ- ILl，想家늪의 영팽:도 반았는 1011 이뜯끈 01츠L드L스오1- 앵겔스 그라고 페년보다

노 훤씬 더 l，lr종교적 인 £11 s:.꽉 취 하고 있다" 5)

‘꽉힌-공산주의지갚은 폭넥펙I상의 전택:전숨에 의거하여 다l 난꽉릭 사암 닫 오

늪난까지 711 속하고 있는 죄많~요 ν| 공훤 집단임애 판템없다. 6 ‘25 갈 얀으

겼고， 파괴뇨[만블 흐l 체 하는 듀'-;장간챔윤 꿇임없이 닙-피-했고 더운，- 1]]속한 것

이 HI. 바 1J1- 이-웅산의 임-실- 폭1관테 ;;1사건 • KAL 858 편 폭피-데 바 사건 등 L녕

“1:4) 영→헨~!i~ . 민족핑-잎애 관한 시 꼭 적 떤ιIL의 과An . 굉-안사듀의 죄좌→j표닙{닙‘;외와- 띤

헝 ’ 헨한←→늬':1싹l냐f추친l ε주Fj교iL 불웬 λ시사1-꽉떤 "1L소팬펜1/<-치‘서l ’ 1988 , S. 34.

샤I: 5 ) 이동호， 이 11111-스 ;꽉한선쿄의 아지1. 오늪 그바 i1. 내인， 평-인시꼭의 좌싶외-

빙팽. 힌-꽉천주교 풍일시꼭얀구소편지 1988 , S.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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族의 양심에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행위를 하고 있다." 6)

양한모씨는 그의 글속에서 “공산주의의 휴매니즘적 동기를 認定할 수

았을지라도 이들이 물질적인 성과에만 급급한 나머지 인간소외라는 새로운

양상을 빚어 내었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北韓共塵主義는 실상 자본주의

과오를 되풀이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반역 그것이 共廣主義를 설명

하는 기조어이다"라고 덧붙이고 있다.

敎會의 대적자， 폭력을 사용하여 民族的 平和를 파괴하는 가공할 집단

그리고 인간을 소외시키는 반인간적 집단이라는 基本的인 北韓에 대한 부

정적 이해가 統-사목을 論하는 이들의 공통적 견해이다.

이러한 北韓共뚫主義 政府當局과의 대화의 시도는 이들의 도덕성때문이

아니라 선교적 차원에서 오는 교회적 의무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

다. 共塵主義者들도 역시 그리스도의 보편적 구원의 테두리안에 있기 때문

에 그리고 “보편적 구원의 성사로 새로워져야 할 하나님의 백성 " 7) 이

기 때문이라고 본다.

따라서 카롤릭敎會의 基本的 立場은 共集-主義者와 共塵主義的 學說을 구

별한다.

共廣主義者는 선교적 대상이 될 수 있으나 “共逢主義的 學說은 敎會의

敎理와 전면 대립한다”고 말한다. 앞으로 。]..Q.. /-τ
λλ 2. I 있는 카톨릭敎會와 北

韓政府當局과의 대화는 “공의회는 공회를 반대하고 여랴가지 모양으로 敎

會틀 박해하는 사람들까지도 대화에 제외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의 만남

註 6 ) 같은책 • S. 59.

7) 이동호 아빠스， 격려사， 통일사목의 좌표와 방향. 1988. S.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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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주의윌1:11-프가l아니라마르크스주의 지로서 71“ " •, 1 ,--_-T-C-j -c이다. 띠-바서

7]] ￥:1:사흐l 괴·호1-피-의ul-i:::~_크스쥬二으l 적'1]첼릭언으피싸디l젠 하는단‘판적으보외-

있다.<5]- _-il분 l생 히\'L~-닫7] 판작 인힌다 ”는가져야만낚-윤적인

二l픔이l~l-유고]-;I t]펴 JtJi딸짧 |훨|의능팩이히나님의댄폐사치는갓을]11 4-」

믿갓 0] ~l-고變!받시천판l강 펀-:IL~11 작생활파￥l동， ζL늪익01 1.--.....
ιλ1二펜끼l 하고

는다.

)t‘옮;세거l 식 으로지급가능성을-새호운대펙깊lγ1·룹펙歡한| 익“|비ill\ ’렌시vb과

폐패스고프로1=1]-죄공의소텐의있다.h!.jI점에서있다는變it하고~t줬기-

장이l 룹대화의變化가국제정세풍의새정책이니갚라스노스E 의J:~~:..iι이 카니

있디 ..!il_이 jL분멍히끊것염닫r떼가윤야준;

아넘윤지-판주의5두공산주의도→j'L Ji!ij이二l같의커-판릭救뺨늪l댄l뱅二l균l니

]ll-수:았디jl기 jl:?J 뭔저，] 3 의꽉음-이라는R’r 히- 0:]있디. q 시하고-{i~-밍 승1

);1 1 1:..1 ζH
，-C ~(j UI영믹앙l 쥔-있는

끼~-r수정한}-정 i생:도친lJ]적기섰던피1-가 애것이다. 그주i이

히 n] 8)二1 1_ {~~되 아 이:Pax Amerlcana:;:으Pax Christ i.ana 외있나.

지식힌디.핀」요후l 윤1J1-성 이자세의:1닫-으l이바한

IIL 았행우1 보“얀치”의사멤언힌-이루어야敎웹기민족-품.-일주조

敎엔약\e11-균-판진-은세 χn 시-꽉헌 정 1행에 “ 인지의공의찌의1:11 티칸다. An 2 치

정선과';'1 지 7]-외작진산한li!1:댄의救 f한는';'1 치 한다.사I성 과관주l 석

빈츄생

꾼시'12]

니l 보

얀치，

년1히 는

흐\-811 외

선언이

~11 All 의

1;'.0:1:，슨디" 는

이짚6:]언

서1 지l 애

l많샤~i과

았으~1i

인지， 난꽉힌-

7]얀허 :iL

사이 9]

Tl]유 ('11

웬

죄-표와 1잉-향，젠내한국카렐릭救햄， 봉인사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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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감축을 통한 일치와 經濟協力을 도모케 함으로써 민족통일에 기여하게

되는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얼치는 北韓°1 남한에 복속됨으로

혹은 南韓이 北韓에 뷰속됨으로 이루는 일지를 뜻하지 않는 것과 같다.

차라리 個人과 社會構造의 개혁이라는 끊임없는 2 중적 개혁윤 통하여 인

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社會로 變化시컵으로 “볼신 없는， 소외된

계층없는， 빈부의 격차 없는 統一된 社會를 이룩하고" 9) 의 상으로 설정

하고 또 南아간 北이건 독재적이고 반민주적인 추세를 불식한 민주화된

社會를 民據的 統-j位會의 상으로 설정하고 이것에 서로가 접근해 가야

됨을 暗示하고 있다.

가톨릭敎會의 統一열망은 北韓의 침묵의 지하교회， 평양교구·합홍교구·덕

원면속교구 등 고통을 받는 韓國敎會의 중요한 지제들이 그 생명력을 회

팍하고 “새로운 교회를 세우고 이로 말띠암아 침묵의 敎會에 생기를 불

어넣는”선교적인 열망에 직결됨을 공언하고 있다.

나.改新敎의 統-論議

1) 1970 년 이전

국토분단 이래 1970 년대 초반까지는 韓國敎會의 統一論議로서 반공통일

돈이 지배적이었다. 이 기간은 냉전이라고 불리우는 양극화 시기였다. 물론

소련의 공산당 서가장 후브시효프의 평화공존선언이 이보다 훨씬 앞서 선

포되었고 세계적으로 해빙의 조집이 나타나며 다극화의 현상들이 곳곳에서

註 9 ) 양한모， 같은 논문， 같은책 S.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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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01 는티l 도 6. 25 ~lAJJ 갈 5<.1분 우리 니→닌] °11 샤 는 이 1개 필프기 적 깐등원 빗아 니-

는더l 기-정- 많은 시간이 소요퍼었고 ， A]] 3 공회 국의 감정-이후 7t).자 I統一이 iLj:

策으보 }싫擇l에있지만 이틀 싣감히-가l 되는 갓븐 1972 년 7.4 T힘i~ t共 |페짧새j

이후닌1- 한 수 있냐.

우파 니과의 떤싣로 꾀맨 1970 년디l 끼지 는 분맹 냉 잔의 시기 였다. 이 기

간동얀 &.共統-論이 4윗 웰의 유-얀한- 統-第이었던 것은 양극화 지l 제 라 는

j딩〔治 |꺼 필 |λ|에 7] 얀펀 점도 부시한 수는 없겠으나， 낀샌敎와 共흉한主義의

~1 대 적 판711는 이 ul 1IIl라 깊은 갓이있으lJ'] ~t따익 뭔/샘敎 만살정책괴-

6.25 전 쟁 당시 l훼 l펴이l 서 의 ~.tl;↑팍敎애 내힌 IJj 혜 의 ;;.]]험 등은 이뭔 더욱

너 뿌Ll 깊은 갓으갚- 만닫았다. 딛-히 ~~感i主義오1-으l 데젤파정애샤 원낚-한

~t 쩨Hl:l 身 1Jt쩔敎 지도지-둡의 처l 힘 이 때~ Ii때 멜2챔敎의 1만공적 태도애 많은

잉행:음 주었다 1 0 )

6.25 전쟁 녕시 l폐 l때救휩는 식극적으로 만공전선에 침-α} 히-았다. “ 헨국

기 독교원 호회 ” “ 대 한기 독교회 ” “ 대 한기 독교구국회 ” “ 북한 .ii1_ Jll방

문사전던”등 기구뜸이 피난해서 내려기-는 도시뜰에서 전성이 되이

휴은 늬L호 , 흑븐 선]!’-， 1생-송 ， 더 니→이-71-서는 공직의 일까지도 념-당하았다.

wee 는 따 i때전쟁 에 핀~댄히여 성 I싱 서 쉰 1갈표하여 세계여펀-애 호소하기도- 하

있 JL， KNee 는 ]]1 놔 l三푸빈 내꽁i상 51]- 쉰엔사무총정애게 성 I닝샤듭 전딘-히-는

7 1- 8ft낀 한겸직， 유형기 꼭사 갚을 rr] 국애 파견하여 ζl 에판윤 환기시 7]

기도 하였다. 이 기간동안→으~ ndt-폐은 이승만 빅사의 꽉진콩입， 그리고

,It 10 ) 김용꼭. 1쉰族分l훨l괴- 파챔敎의 내응， 분단-한섣괴 統- iffi 폐} , 낀;줍사，

1984. p.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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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의 도움을 통한 통일， l l ) 그리고 反共純一이었다.

1960 년대에 들어오면서 많은 基督敎 반공단체들이 결성되기 시작하였다.

“통일촉성이북인대회 ,, 12) • “한국기독교반공연맹 " 13) 등이 초직되는가

하면 반공강연회 , 아시아기독교반공대회 등의 집회들이 개최되었다. 물

론 당시의 반공의 논리가 무력을 통한 공산주의의 극복만을 주장한 것은

아니었다. 김인서 목사 같은 분은 반공을 워한 회개를 역설한다.

“나는 분명히 고하노니 북진할 기회는 왔다. 우리의 인적자원이

비록 많지는 못하지만 청천강까지는 넉넉하다. 하면 되고 아니하면

망한다. 이상은 세계 정세요， 우리의 기회이다. 그러나 기도중에 보

는 韓國사람과 韓國敎會는 아직 멀었다. 회개가 되지 않았다. 동란

후 부산에 내려 밀럴 때는 회개의 빛도 있고 근심의 모양도 있

더니 구제품 양복이 번지므르해지니 도로 옛 버릇이요 당파싸움이

다. 세계 정세， 우리의 기회는 닥쳐오건만 신앙 상태， 교회 정세는

아직 멀었다" 14)

홍 현설 목사 같은 이는 共옳主義와 싸워 이기가 워하여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속으로 基督敎가 들어가야 되고 또 사랑을 실전해야 된다고

그의 반공의 논리를 피력하였다. 물론 이는 구라파의 基督敎 社會運動들의

목표가 프로레타리아트의 늪을 건조시킴으로 혁명을 막아내겠다는 구라파

社會運動을 연상시키는 말이요， 감리교운동의 웨슬레 형제가 노동자 속으로

들어갔던 것을 생각나게 하는 방법이다.

註 11 ) 가독공보. 1958 년 1 월 참조

12) 1961년 5 월 조직된 이 모임온 고한규， 백난운， 선우훈， 이용설

이 이 모임의 고문을 맡았다.

13 ) 김득황이 회장을 맡음. 1966 년 창립됨

L:
숫)"

14 ) 김인서 <평양에는 언제 들어갑니까?> 신앙생활 1953. 3.4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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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다는지 ¥i샘救/\의 사l 또조직 블 빈l-둡어 서 시댄]→둡의 생훤속으

꼬 친“듀헤 둡아가는 l상til 쉰 쓰지 않으띤 인된 것이다:… · · · · · :Li'-l스

도의 敎짜기- 이 세생띄 기-만히고 1 나 낸 반은 시- l꾀 할on게 눈윤 쉰c-1

1 녀 :1칠→의 ]C)찬ζ짖음 에 1' 1 쉰ι 1"]-으띤 그반.:%] ::Li나 스노애 게서 늪 벤야

지 고 유-감 ~f::·의 적 얀 II ‘Ji단 I웹 )뾰꾀 진파석 으보는 j~j:tr~: ::1:試생i‘뜰의 진영 애

i:~~ 녁 많끈r 시 땅읍 념치주는 낀피-71- 펜 갓이 다" 15)

밴‘상봉띤논의기→ 두뜨딘1지 거l 救헬애시 IIU많가 펀 것은 wee의 쟁-공성시 1 11

.'11 1960 년대의 줍립폐굉-인펀애 내한 lell 펜애서 였다. 1954 년 6 한1 부티

KNee니1 이l 샤 wee의 상공성 IUJ빠가 눈의파가 시작히였다. wee 넨) 우l 례

“ [II:씬敎폐協識햄 ” 단 만 j갇써 ， 선 5:꾀 식 저1 :.L라 ~iL .ill.폐 의 ~Jk YI산쉰 단i겨 하는

세개 ()ll 산재한 개선SiL폐꽉이 -lj~-αl 단敎와 mt딴l애 나l 젠- 꽁시-꾀→ 증거뜯 꽉

삭 .9_ i_~~_ ~~~L핀의 성햄윤 교훈1- -';;-I-jL 흥1동의 후l 윤 lf 후} 히여 꽉유주;l 3li-의 그리스

도으1 r싱 t성 윌 0] iF-어 νl- i-';I 는 띤힘처l 적 ]이 '{J 이 다- 꽉판 이 wee 애 는 쉰산권의

」lL햄人관 내묘;-하는 敎햄늘·노 회웬으5~~ 7}입 이 꾀이 있읍뿐 이-니 ι1- r에 이l

띠1:'-1→샤 는 ζ[둡의 성냉이니- 깐의 늪이 샤 1잉-세 χ11 작 입장애서 이해기- 잔 꾀지

않는 갓도 있으며 띠-c]서 71-{ } wee 의 용;삼성의 문제는 사 1싱-싹가이l 서도

인 ~~t ~l~~ 이지 는 ul·았냐. wee 의 용공성의 시 III기 1959 년 9 웰애 는 에수교정

-~-써 호낚시 :，L 교역자수양회애서 wee 탈펴성명서털 내가까시 하았다. 이

Ill! 많이l 즈‘암한 KNee 의 선엔은 당시의 과뻗f;j&: 의 反共統-→ 5쩌을- 이해히-는

더l 디 5: 도원. 01 펀디-

Si1S) ::'-:1 버스잔 선갚 , 1960 ‘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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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큐메니칼운통은 세계교회들이 敎會의 머리되시는 한 주남안에

서 피차에 하나되기룹 바라고 있으나， 무조건 敎會둡 협-동시키는

단얼 敎會運動。l나 I:ll 성서 적 인 신학사조를 주장하거나 용공운동을

용납하지 않을· 뿐더러 共廣主義者와 로마 카룹럭主義， 그라고 신앙

사상의 혼합주의 등을 절대 배격하고 였다" 16)

4. 19 이후 등장한 中立化統-의 論議들， 그라고 미국 상원의원 맨스

필드의 韓國의 오스트리이식 中立化案의 발언이 았지 이에 대하여 중립화

식 統-이란 共뚫圭義 統-과 이어질 수 있음을 내다보떤서 신한자들과

敎會 지도자둡이 이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고 또 共廣主義와의

대결을 워하여 복음에의 충실 그리고 사랑의 실천 등을 강조하고 나섰다.

“떠돌아다니는 소리에 의하떤 중립통일이 될지도 오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8.15 해 방아 나 6.25 사변까지 라 도 우리들의 의사에서 생

겨진 것이 아니고 타벙어1 의한 소지였다고 한다면 統一도 역시

우리의 원， 불원을 박흔하고 어떤 世界政治的 추세의 결과로 성

립될 수도 있을 것이다. 여하간 北韓政府7}' 전적으로 양보하는

형식으로 우선 統-을 성립시켜 놓고 차후에 지하공작과 선전에

의쾌서 다시 공산세계콜 만들겠다는 자선을 가지고 딘겨드는 이때

에 그런 統-이 설제로 될 것을 예상하여 그날을 대tJl하는 갓은

어리석은 일이 아닐 것이다

..오늘 당장에 우려에게 손 벨라고 애원하는 사란둡에게 참사랑

을 베풀자- 그것이 오늘 시작될 때 내일 問題는 해결되리라" 17)

中立化統一論을 즈음하여 共廣主義와 대결해서 송라하는 반공주의적인

논문들이 당시 1961 년 1. 2월의 基督敎 신문과 잡시둡에 많이 설렸었

註 1 6 ) 가녹공보. 1959. 12.2 1.

17) 박창환， 크리스잔 신문 , 196 1. 1월 1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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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l 위에 띤용-한 흉 한l 섣 ， U] 정펜~ 교수능익 시냉의 선잔익 l상꽤 애 으l

젠- 노동7.]외→ 소오l 딩-한 기l 층속으보의 주l 누에 의한 :.lt jJr: l::義의 극~:+이 액션

도l 는데 조 행:꽉， 강 원용- 꽉사능의 if 갇j-이l 서 는 “ 인간익 손';'1， 얀권의

섣 ell 직 자유익 수호으l지 ", “ 띤간의 존엠생 jl]. A유의 가치와 )Itt 함rtf:폈

실한l 허- i:>1 늪 의욕，_ ", 1 8) 二l바 _"iL f(!;族 Jt폐體 속이l 침푸해샤 한신한 갓 등이

강조-펴기도 한다.

2) 1970 년디l

1970 년 데 이l 둡아서1ir:1 서 l때北 1 1 11 많이l 판 진전이 있었다 튜헤 1970 년 8

원 15 (핀 η1 정 희 대 풍령 의 성 r싱 은 ~IUfl센에 디| 한 ijll\\j패政府익 j휩~렐 드l개 수

정하는- 갓이었디. “ l휘北펴이l 기 j는놓인 'i'1 우l 직 장따을 딘-711직으로 지1 .7-] 히l

니→낌- 수 있는 획기식이':'Il l，l..디 힌산츠l 얀 l상안윤 지l 시 ， 시행한 용 의가 있

니" 는 빨언은 이 ;(1]까지의 j폐~I t 1M]페이l 니l 한 판행으il~_ 보이→ 휘 71 식 인 것이

었다. 또한 다음해얀 1971 년 8 뭔 20 얀애 는 |판北뼈f Mt家族칫-7 1회담윤 위한 j춰고].

;i t의 디l 표기- 판문접애사 4，F딘- 26 년만애 만냐는 겁각적 순간윤 맛 l~았

디-‘ 그 디음폐얀 1972 년 7 월4 일 7.4 납 꽉공동성 I칭 이 발표꾀었다. 자주통

웬 l 팽화통일 그리고 사상파 이념 , 새도익 자이콜 초웹한 t치族「애 대단첸

로서으1 빠 ·을 천명한 것이다‘

이 0]한 인련 의 統-윤 형:한 노?'] 픔이 )j~'1장敎의 Mt-剛;議이I] :::l 거l 영 향을

수었다. )I~챔救 싸의 9)21 애 서 는 pfi;/t점 폭윤 정치1 하고 조심하벤샤， 민주적 가-

지， 민주식 도핀-괴 협의파-정을- 강조하1친서 7.4 생명이1 나오는 ‘ 이념의 초웰 ’

등의 아귀기- 갓는 애매성을 ;.<.]작하기도 허-았다.

iH: 18) 마칭환， 드l라스잔 신갚. 1961. 1 월1 14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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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統-을 대비한 신학적 작업을 시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 基督敎思想’ 1970 년 12 월호는 그 특집으로 ‘ 敎會와 韓

國統一’을 다루었다. 한철하， 김관석，한완상등 여러사란이 이 특집에 기고

하였다. 72 년도 ‘基督敎思想’ 10 월호는 “南과 北”을， 11 월호에 는 “ 마

르크스주의와 종교”를 그 득집으로 다루었다. 기타 ‘基督公報’와 ‘크라

스찬 신문 ’ 등에서 는 “ 南北統-과 관련된 基督敎的 자세 ” 나 “ 신학적 과

제”등을 다근「τ-J2. 있음을 보게 된다.

당시에 나타난 선학적 논조들은 반공적 노조들 그대로 견지하고 있는

측과 체제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공존적인 대화를 모색하는 두가지로 나누

어지고 있다.

한경직 목사를 중심한 대한예수교장로회 북한선교위원회의 「 북한자유화

촉진대회 J ( 1972 ) • 김세진 목사가 이끈 「 祖國統→ 基督f큼徒聯合會 J ,

범교단 지도자협의회가 주관했던 「 韓國基督敎反共聯合析I屬會j ( 1 9 7 5 )， 제 3차

「世界基督敎反共聯盟大會 」개최 ( 1975 ) 韓I행基督敎敎會協議會義 「 판문점

포끼만행 살해사건에 대한 균탄성명 J ( 1976 ) 등은 이라한 반공적 논조를

계속 이어가고 였었던 모임틀이었고 基督敎 全體的얀 분위기도 이러한 쪽

으로 계속 되어지고 있다.

이들은 모두 北韓에 대하여 대화상대로서 낙관적판단을 경계하고 또 韓

國敎會 자체의 회개와 갱생을 다짐하였다. “체제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공

존적인 대화를 모색”해 가려는 신학적인 논의들도 共塵主義를 선뢰하거나

그들을 선호하려는 것이 아니었음은 명백하다. 오히려 경계적인 대도， 감

상주의에 대한 경고 등으로 부터 시작한다. 자유주의 신학의 본산처럼 불

리우는 韓國神學大學 계통의 조향록 목사와 얀병무 박사는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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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선안을 평한디. “ _~T바 나 이 초월한다는 딴윷 닫은 우리 꿇챔W:.A들-

은 敎뺨f:t'~ ‘)'!~傷01] 서 많은 문제점이 았읍을- 딴허-지 않윤 수 없융니다

이사l 파 사상과 세제플 초꾀히겠다는 I 의또익 성신만은 충분-히 수긍이

갑니다만 그 ie" ] 나 힌-번 더 깊이 달이기- 뭔 때 여기에는 많은 연구와 검

토기- 진행되어야 환 것입니다" 19) “ 7 .4 갯|펴j쌓씨의 내용자체는 마분히 l현優

的° 1 아니았는기- 생각합니다" 찌)

1상시 의 선학자뜰 대 lll-분은 이 “ 많온 1m웹劉j oj 있다.” , 혹은 “ 다분

하 감상적 ”이펀 표현윤 쓰딴사도 무랙적 대겸익 뱅-댐이 oj-년 “공정힌

경생 ” 그리 II “평화동-띤의 시때 ”할- 위한 순벼뜰 측구하였다.

tdE----음 위 δ1-여 다음 몇가지판 깅 3':하았다g 첫째꾀 시회외 救뺨의 회개

륜 91 친다. 統-
oc

-
호「

만넘-을 만히는 모수F 둔풍둡은 호1 개 룹 강조한다. 둡

찌I].'ι 국만석 단협. 즉 ，1(!i햄敎人픔과 ;Jf¥;~救A닫으1 떤개작 제휴j감 소외당

한 :t1]픔을 위한 노펴을 강조한다. 세째또 자유가 싸|파펴는 JlttW( °l] 샤 는 시

띤식 훈렌판 강초한다.

1970 년 당시 統 ←"/끼h벨이 "패識띈 TXlj TJ]-코드l스주외 )，~젠敎의 능L쓴파- 다}

호l 핀 생각하밴서 도 늪 디l 결 이 니 경쟁관 엠누얘 누:11 았았~iI 더 니-이기-서

:Jl iff ←t. -짧꽉 )i~센W:. I꺼 l관은「애 눈뜨거l 하는 선 ilL룹 장지 적 꼭표보 세우고

있유윤 판 수 있다 펀판 oj 단의 대전개낚은 결 2fL 햄의 대깐이 이니었

읍-을 l+ 음 표떤~윤 lit이 얄 수 있다. “이녁한 시유의 전서l 띨애서 우리

스스~i넌추 견젝하고 절지1 와 ‘}판한l 윤 쌓이- 나가서 강한 인간， 자신 았는 언

,iJ 19) 소행꽉， 새 l펴l써윤 잉태하는 신봉속애샤 ( 다l 념- ) , 파젠救J맨샘 ， 1972.

10원 호， SS. 67.

20) 안빙 ]lj← ， 우l 와 김은 ( 디l 낸 ), S.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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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누구에게도 굴하지 않으나 누구를 위해서도 섬가는 인간상이 최선의

가치로 설정될 때 , 우리는 북괴와의 만남에 있어서 조금도 두려움 없이

책임있게 대결 혹은 경쟁을 할 수 있을 것 이다" 21>

당시의 統-을 위한 여러 신학적 논의 가운데 가장 체계적이고 함축적

내용을 제시한 것은 보수신학자에 속하는 한철하 박사였다. 1970 년 12 월

호 ‘基督敎思想’에서 “南北統-과 宣敎戰略”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였고

7.4 선언이 있은 후인 1972년 10 월 호 같은 잡지에는 “ 너와 나의 만남

과 南北交流”라는 논문을 “만남의 신학’이란 부제플 붙여 발표하였다.

이 글들 속에서 저자는 統-을 基督敎的 시각에서 해석하고 있고 統一의

原則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南北統-과 선교를 연결해서 생각하고 있다.

상대방 존재의 안정， 共同의 가지척도의 전제위에서 이루어지는 선의의 경

쟁단계에서 상호교류의 단계로 그리고 統一의 단계로 이어지는 단계적 統

-論을 제시하였다. 특히 션의의 경쟁을 넘어서서 교듀의 단계에 이르면

예술， 문학， 영화 등의 交流가 시작되어 양체제의 基本팽念의 交流가 일어

나게 되고， 그때에는 양제제는 서로 붕괴될 위험을 무탑써야 하는데 가장

어려운 交流는 자유로운 왕래라고 보았다. 이라하여 궁극적으로 동질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멀리 전망하면서 南北交流에서의 基督敎的얀 최대 관심

사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았다.

“다시 말하면 北韓의 체제인 共塵主義속에 基督敎기~ 어떻게， 어떤 형

제로 들어가 자라잡을 수 있을까? 따라서 공산주의 자제가 얼마나 변질

이 가능한가? 한마디 로 말하여 基督敎的 原理에 맞는 南北統-이 가능한

註 21) 김 관석 , 敎 會와 韓國統， 基督敎思想. 1970년 12 월호 S.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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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91 rHJ많로 된다" ι2)

01 ，깨文에서 한-박사는 까@한二L:짧쐐외→ ~i~센敎人의 對잔마찰 위한 전 i각:윤 RL

씨 힌애 았아서 동구딘1-파의 공산주의자외- ~II，;챔敎/\익 對;}fi애서 많은 시사쉰

안고있다. Jt Efi.王誠 71- ill 꽉 젠샘救외한 많은 전애서 ~1네 직아니- 二L 기 운l

관 )i~챔救(애인더l 았다는 사신 , :.L니] :i1. :Jt jJr，:파義 원니- )I~샌敎人 !~L두익 관선

의 다}상으로 가;;<L나 있는 “인간호:]-"의 nUM딩 ， 더 니- 0 1-71서 “ Jl: 햄de:義니-

~~챔敎人아니- 자기칠~01 싣아온 기판사회가 윈→전한 띠I:뺨기- 되지 뭇하다는

갓음- 슛직혀 안정하는 일 ” 듭이 對 j]/i단 71-'0"-케 하는 줍1갈침 이 펠 수 있

다. I찌北싼센의 공동의 판-수l 적 요소보 “ 야族主義 ” 관 늪고 있다. 二[난l 니-

이 다j값 ::L짧 i¥J인 것뜰애 내한 l펴識삼이 “ ~lVl쏠敎「에 lUi;습:애 앗는 t던族形}않 ”

블 형:하여 °1: 펀을 강초하고 있디. ~많 L뼈 統 → IllJ )웹 얘 임히는 l폐 l쐐敎 혐의 자

서i 룹 정 tll한 편요기- 있는레 이애는 시펙윤펴적인 새 5~운 잔단이 요청된다

:11. ..Ii!.았다.

“二lιl 뜨5~~ 꿇챔敎는 오히려 )If]:햄|깨 가지기준이l 대한 의식적 정1.']

륜 단행하며 또젠 二l가 복표보 하는 Iftt 뺨 ffJ ill 잔윤 I싱 홍:1- -0 1 내세

우는 가운테 딴저 남한에 있아서의 )統 -·!i따 l때의 애언적 j따 테~~ 1많on

앞장서이 한 갓이뎌

우2-j의 지l 지1 <51-애사 노동자71- 다 행꽉하지l 집- 섣-수 있다는 갓윷

.1 ，1.아 7 1 진이l 는， 딘二 이 연윤 위 한 초l 선의 노팍픔. c] 허가 션이l 는

우바는 ::1.둡)닫 대 힌 수가- 없쉰- 갓이 너" 23)

,u,22) 한잔히 , I힘北統一파 토쿄敎 셰~fiI~. )ι햄敎 }딘i댐 ， 1970 년 12 원-호 S. 47.

23) 한전하， 깊은 논문， 감은책， S.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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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NCC 의 2.29 선언을 前後한 統一論議

1988 년 2 월29 일 KNCC의 「民族의 統-과 平和에 관한 韓國基督敎

會宣言」의 발표는 韓國基督敎統一運動史에 여러모로 큰 충격을 준 사건이

었다. 이 선언을 중심한 찬반의 論議들이 계속되었고 앞으로의 統一運動에

큰 영향올 줄것이 확설하다.

KNCC의 선언은 WCC의 도산소協議會 “보고와 건의안" ( 1984 ) . 제 4 회

한 • 북미교회협의회 메시지 (1986) , 미국교회협의회의 정책성명 인 “ 한반도

의 平和와 統←→" (1 986) , 제 6차 한·독교회협의회 공동성명( 1987 )

등에 나타나 있는 제안과 立場들을 지지하고 있고 또 이러한 오랜기간동

안의 흐릅속에서 본 선언이 나타난 것이다. 또한 이 선언의 “ 정의와 平

和를 위한 韓國敎會의 선교적 전통”이란 장에서 밝히고 있듯이 1970 년

대와 80 년대의 ‘인권 및 民主化運動’을 이어받고 있다는 것이다.

“분단의 고착화와 함께 안보를 구실로 굽사독재체제를 강화하여

인권을 유련하고 경제성장논리로써 노동자와 농민을 억압하는 정

권에 대하여 한국교회는 정의와 平和를 위한 선앙으로 저항하여

왔다. 1970 년대와 80 년대 韓國敎會의 언권 및 民主化運動은 이와

같은 lE義와 平和를 위한 선교운동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다 " 24 )

위의 논급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정 부당국이 統一論議를 “ 군사독재

처l 제의 강화”의 구실로 이용하였고 “인권유린”의 論理로써 사용하면서，

統-자체에는 전혀 관심을 잦지 않는다고 확신하고 민주화운동을 추진하여

왔던 基督敎界의 일부 인사플이 1970 년대 딴부터 統一n념題와 인권운제와

民主化를 연결시키면서 基督敎的 統-運動을 전개시켜가가 시작하였다. 1979.

註 2 4 ) KNCC r 民族의 統一과 平和에 관한 韓國基督敎會宣言 J , 1988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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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KNCC는 統一IHi꽤애 디l 한 二l뜰의 의견을 발표하았는r;11 짜뺨;J&의

Jilt띤IE !잖애 대한 판심이 강하게 닌한된 이 발표는 유선 ~n 저l 와 춤판플 괄

가피하게 했다 KNCC의 ‘ Jm念ItrJ lt\딩% 究 |짧議짝 ’ 는 1979 년 6 웬 “선앙은

Yi-t_뜬 :fIli ;슐;을 능71- 8"1- :.II 션jι는 :fIR ;念윤 흐뚱l 펜- 구윈펠동 ” 앙l 을 선언히았다.

0] 야 한 주장둡윤 반공을 ~{심화!.- [(;:1:.=t:짧와- II’t휩IE誠 쉰한올 갇1 ~，- TIl 루거

니 희생시치서는 안된다는 ~\L !tj쓸 문「상혀 하았다. “선앙이 또는 뺑;승;을

능L가 한c] . " 는 표젠은 :1i~i젠敎 71- 1꺼 괴1- :It의 ~3clF~ J뽀念-을 두]어선 초원작 立싸

이l 선다는 뜻으보 1:a-시 政에1‘의 tl] 민수적 얀 갓이l 강허가l 빚샤는 갓이있다.

:kll 5 공폐깎 l때 에 도 ]동인갚지1 외- 민쑤펴 및 시-훼정익갑 안진시치샤 주장하는

9] 낀늪이 끼l 속펴 이 왔다. 1982 년 6원 29 일에 조직된 “ 따|때깅l센판敵쩡kl1한 Iii;앓 f한

ffdc ---I 돼題ill 낌em " 1ε} 값첼救 청년 건l생 만~ll 둡도 이 간1 한 SL싸갚 취 허았디.

01 즈음 안l상 Jll교수는 r ~fG\v쩨ffdc-- IiU뼈의 성샤적 초I굉 」이라는 폐文애샤 다

-3- 511 같이 딴했디.

‘ _~:L넨 1:]] 이꽉은 I폐講으l 여지가 없 jl K:t.:1긋載둡 표1~-힌 남한애서도

폐‘--은 엔:kll 니 J!&쐐 J: ~탤 ， 아니 政써I'l'}의 -~~i- 1~1 감죄E 심-이-왔덴 갓이다.

이갓은 년식으5.L RJ:~t藏 세 ]ζ기 흥he] s'lA1 않았다.는 승거 uel 띠 라

샤 ‘ 맨 ’ 이l 의한 抗-의 낀윤 허용 하지 않았나는- 얘기다. 이디끼

지나 ‘ 민 ’ 에 의페 사판적으보 진행뇌아이- 헨다" 25)

{간 9 ] 환교수71 “씨 융의 소간I " 이l 가놔한 j폐 ~7l-운1:]] 선덴주 후꽁덴의 수

장은 이라센- 統-ill꾀했 가운데 디1 1£식 인 갓의 하나았다.

“ t강族Mc-이 e-}는 [\;:1&9:.의 초l 대 의 피저l 룹 인-애 놓고 우-이기- 우선

진취해야한 :.i.LA] 는 민수호]-디. 二L렌 의미이l서 나는 아쩔 수 없이

,H: 25) 가 장-호] .!;L ， 1 9 8 1 1난 6원 1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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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민주론자다.

우리가 지향하는 民主化란 南과 北의 양극화플 심화시키거나 고착

시키는 것은 안된다. 그런 民主化는 韓國의 비극을 극복하는 運動

이 아니라 til 극을 심화시키는 운동이 되겠기 때문이다." 2 6)

위에 論한대록 民主主뚫와 統 을 연결시켜 統-을 전개시켜가려는 국내

의 基督敎 統-論議의 분워가는 분명 KNCC의 2.29선 연이 나오게 한 내

적요인이었다. 이와 더불어 2.29 선 언이 나오게 했던 외적요인은 이 선언

의 산파역을 받았던 사람가운데 한사람언 김형태목사의 기고문 “한반도의

平和統-과 敎會의 역할" ( 1985 ，6 월호 基督敎思想 ) 에서 엿볼 수 있다.

1981 , 1982 , 1984 년 3 차에 걸쳐 “조국통일을 위한 北과 해외기독자

동포간의 對話: "라는 모임을 北韓當局이 주최하여 가졌던바， 이 모임에서

北韓 최고인민회의 부회장의 연설， 최덕신， 최홍회의 촉사등윤 보떤 순수한

基督敎 모임이 아니었는데 이와같은 해외교표들의 산발적 움직엄을 보연서

KNce 는 적낙적이며 능동적인 태도록 우랴의 問題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세계 교회들과 긴띨히 연락하면서 노력하였다고 한다.

KNCC 의 2.29 선언은 韓國基督敎 특히 개선교의 北韓宣敎 및 統-에

관한 관심이 대단히 크다는 것을 보여운 사건이었다. 2.29 선언을 계기로

개선교의 전교단이 이 선언을 지지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立場으로 나뉘어

지는 현상을 노정시컸다. KNCC 에 가입한 6 개 교단 ( 예수교장로회 통힘측，

기독교장로희 , 기독교감리회， 구세꾼， 성공회 , 복-읍교회 ) 가운데서 감리 jil와 가

독교장로회측에서는 매우 적극적인 立錫을 취하고 KNCC 익 선언을 교육을

註 2 6 ) ‘ 씨 올의 소리 ’ . 1978 ,7-8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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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히여 내 \'1꾀시:1-] 7]펴 는 ~l.iiL만즈] ~H !.fiiJ윤 진개시7:] 나이갔다 기녹jil장파

헤는 산혀 14 개 노찌둡이 이 Il‘Hi펴 승신한 시약네회둡 개최하도꽉 하

j l., 여성， 칭년둡으1 -"'-1J 애 서 도 2 .29 , KNec 선 인씌 시시는 、꽉산 확산애

응t- "" l 을 7] 갚여 니갔다. 기녁교낀바회 띤시 KNCC 의 선언이 있자 재 11111-브

게 이달 .ijL단 적 \1.싸애샤 숭인허 jJ_ 0] 의 확산쉰 우l 힌~ zp: 싸l救감‘ 11iJ Jj펴람 니-

i/_았 ~~il , 이 교단산히-의 노시꽉펙 λl템의호l는 야츄수영-희 ( 1988.8.29"-'3 1)

애샤 “ 敎템는 Zf파II統-센터가 되l 야 한다 ” 고 선언히-였을- 팎이니라 “ 北 l따

따쿄일-가 성사연구”의 기l 섣윤 섣정하기도 <'>]-았다. 지난 9 원 13 인 rv 16 일 서윷

이l 서 열냈던 기듀교장로회 총회에서는 “ KNCC 휴회 시 북한대표초칭. 89 떤 세

지l 개 혁 IiL 회 연 맹 22 지 λl 쓸종 펴시 꽉헨 c!I }I초청 ”인::it] “평흐1-동'?l fi.] 익 신도

니l헤 개최 ”의 안 능이 생정뇌/] ~)::. 하있다. 또한 제일대한기파교화춤회는

‘ KNCC 선얀문읍 직극 지지 한다" 고 짚으l δ1-지 도 하았디 2 7) 이 라한 KNCC

의 선언의 장신과 웬지하는 統-으l 엔가판 확산시켜 기-러늠 述lliJJ닫아 가

꽉j표장보회 산하의 한국신팍니l학 교수둘괴 일부 감퍼 .iiL 선희τ11학의 .ilL수늪이

αl 지애 잔따-o-]-jL 있다.

~L테니- KNCC 의 “ t한族의 統--피 'I짜1 1°1] 디l 한 때|때파샌敎햄 효듭‘ ” 애

내 8] 여 비핀하는 사반둡이 지지하는 사폐둡 lJ 디- 많다고 土:찌친다 KNCC

가임 6 개 .ilL 단 기운떼 기장 긴 교만얀 디l 한 예 수교장쿄회 ( 통힘 〕 애서는

신-δ1-0 1] 있늠 여급| 노호l늪이 °1 이] 1간네 하는 입장윤 분I딩 혀 허-았고 정갚-펙

춤페 ( 1988.9 월 . 서윤 소r::J - :llL호I ) 에서는 KNCC 의 2.29 선언윤 더 빠i 챈허-

자는 선에서 땀이-뜰이는 것을 유]ι δl았 C]-， KNCC 의 2.29 선 언애 지fi.]룹

01':1: 27) 크리스찬신문. 1988. 9.3 일지 , 9.10 일자， 보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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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한 노회는 전북노회 한꽂밖에는 없었다. 또한 이 교딘산하 장로들의

모임인 장로회전국연합회(회장 한영제) 도 KNCC선 언에 반대의사를 분명

히 하였다. 반대이유를 요약해 보면 ,

φ 선언문엔 성경을 신·인간의 구속사적인 정상적인 해설대신 民主化理

論을 들어 政治的宗敎로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두드라져 받아듭일 수 없고

~ KNCC 는 6 개 교단협의 체 로 韓國基督敎를 대표할 수 없음에도 韓國基

督敎의 이륨을 사용한 것은 기만행위이고

@ 민중주도통일론을 주장하고 있는 바 민중은 여론의 조정자는 될 수

있으나 회담당사자는 될 수 없으며 이의 고수는 무정부주의를 낳을 우려

가 있다.

@ 구처l적 내용을 밝히지 않은채 南北韓을 동일시하고 있다.

@ 平和統一의 저해요인이 교회측에 있는 것 갑이 호도(北엔 회담대표

가 될 敎會가 없다)

@ 北韓敎會의 안정

@ 핵무기 칠수를 논하고 있는데 핵무기는 南北韓에만 있는 것이 아니

며

@ 平和統一問題플 구상한 사란은 자기밖에 없는 것 처럼 미화

® 7.4 공동성 명을 논하고 있으나 北에서 협약을 깨뜨리고 있고

®l 72 회 총화가 결의한 바 미군철수 거돈은 월권이다 28 )

이 問題에 대하여 이북에서 내려온 신도뜰과 이북노회틀은 매우 민감하

게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평양노회는 1988 년 3 월22 일 ， 23 일에 있었던 모

註 2 8 ) 기독공보. 1988.4.6 일자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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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힌-KNCC 선언플2.29곽한신jjl위 운l휘 이l기획워웬꾀외-산하의~I 이l 샤

팽양노회의대한“ KNCC 선언이l*\t없lι '::IL룹띠쉰이이l요청하였:.i1저 3
< 、:

만*lH念뻐인만애서，선잉작인KNCC 선언 ‘윤발표하있디‘지l 택'81-α1진의 " it_

전의 ”“우려의같이다감-과“l 판·젠-;ι_'c_::?- ..I;J_
‘...1._ '~I .....t-- - 1빈에서한l심잔 인이l 사 ，

있다.선언히고

현설적얀떤애서선양적얀먼， 이념적언띤，싼。1이성과“ Nce 센 엔이

때문에없는 주장이기
/ι1 •용-납할도저히팽잉-노폐웬괄애게는-우리

본래Nce 기-총회가판:iiI단뇨:펴는우바젤의한다.갇이디음파

판셔l 룹일치l 의젤때까지워지애이l 눠1111 니 뜰의사 l당 괴-선 jι:&]

결의한디" 있’)헨의허가보것을만젤한

KNce 의갚-학선 )도팍한전도대책위 웬회 ( 워원성→에 수교장보호1c 풍협-) 의

그사7] 판지 인 기꽉꽁보는표l~ 하였 다. 여1 수ill장보회 의우f나 룹2.29 선언에

았다-갖쓰Jl감°1다음괴젤에사

관-ilL..ti.L :ill-{!J 끄μ 71 ",,,
..-:::. I .,,-:!. l.!-_, ..:..~_.-후}의제애6 개 jι단의11] 핏한:ii I.단닫→l、l

、“ KNee 는

않?딴지。
(딘

2?

ι
인기 I밍 _lJL단으}사전애KNCC 는띠i:']서아니다.싱-폐기-단-의

가l맹 ilL없으It]eel 라 기-18 랭 띤→7]뱅 :i i'.민폐사헝-같선포젠-;실정입익 i~~그l

것이다" 30)‘:>-1 '-
11λ "c'의 JF 기띤-수용해야l사 c 시:1갓 -£- - ‘-역시만-

그치지lUll웹j감대한이1수교장갚펙딴의너l 판1- -끈-다l 한2.29 선 언애KNCC의

한국.JiL호l

KNCC

한국가꽉섣압얀폐，

1간치l 둡이n1-0
1.0，二→

r:
0

낙L성 펀

.:.:if띤화11운-동혐 의 폐

9 월3 일자

9~”t

팽선~~.:.~

핑- '::ll 란

개선 jiL폐 의

1988.6.25

띤선Ei년-λ11 협 의 폐 ， 한국기꽉:ilL

1988 년

초_-ll L단- 식 o ~.란

‘11: 29) 기 간i꾀f .!iL

30) 기파공hl

않 :iL



의 2.29 선언에 반대하였다. KNCC에 가맹하지 않은 개선교교단플의 모임

인 한국가독교 보수교단협의회 ( 가맹교단 20 개 ) 와 사단법인 한국개신교교

단협회 ( 가맹교단 17 개) 도 KNCC 의 2.29 선언을 비판하고 나섰다-

KNCC 의 2.29 산언을 지지하는 가입교단들도 이 問題에 대하여 내적으

로 統一되어 있지 않다. 한경작，김종대，조향록，강신정，김창인，박종렬 등 개선교

의 원로급 지도자 19명의 이릅으로 “ 1천만 基촬敎 信徒둡과 성직 자 빚

國民들에게 드라는 호소문”을 6.25 를 가하여 발표하였는데 이들 19 명

가운데에는 基督敎長老會의 증정총회장들과 감리교단증경감독들， 구세군전사령

관도 들어있는데， 이 호소문은 KNCC 의 2.29 선 언을 강하게 비판하는 것

이었다. KNCC 의 2.29 선언을 계기로 韓國統一問題를 중심으로 개신교회의

의견이 둘로 나뉘어진 셈이다.

KNCC의 2.29선언이 후 이에 대한 학술세미나도 많이 개최되었다.

서울대학교 基督敎동문회 주최 「民族統-과 韓國基督敎」 토폼회에서는

KNCC선 언을 지지하는 학자들과 이에 대하여 비판적인 착자들이 토론을

전개한 일이 있고， KNCC선언을 비판하는 학술심포.A1움이 총신대한부설 韓

國敎會問않해주究所가 주최하여 “분단상황과 한국교회”라는 주제로 개최하였

다. 이 모임에서 나학진교수(서울대)는 KNCC선 언문의 비판적인 약점으로

서 다음 몇가지 점을 지적하였다.

@ 객관적인 立場을 취하려는 태도가 지나쳐， 문단의 딩사자가 아닌 제

3자와 같은 인상을 준다.

(2) 6.25 전쟁에서 南北韓이 모두 죄플 범했다고 했는데 상대적인 차이

는 무시되고 있다.

® KAL 기의 폭파 등 북한의 호전적인 태도로 보아 신뢰성의 회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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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지?

® 'I냐li la定의 지l 전 ζl과jI 、뇌 11 ] 감츄이 선펴한 수 없는 싱-횡애서 판만

블 감식한 수7]- 없다.

(5) 핵무기철거 , 미균첸수 등도 온간한 편신쥬二으l에 보디}된 ‘ 힌의 7T 행 ’

아파는 立싸애서 주-구되아차이: 한다.

@ ;I t t.패에 i때家이1 의해 위 정퍼지 않은 가 팍교신자나 Ji~센썼: 1뾰HI뭔가- 언

1J]니- 뇌는;;<.] 의심스쉽다.

φ 1995 년윤 “ lli: 짜|외 統←→으1 희년 ”으포 선포히-고 있는더l 社행王義뜯

잔세하고 있는 것 갇다.

@ 밴줍선학을 배강으보 한 것으보 보여지는 민줍굉일관인 101] 온건젠- 선

잉의 ::r.없은- 분 l성 히 이-니디-

® 패|행!의 敎땐뜰 내표한 수 있는- 선언문이 이-니다.

@)fi찌 內 IlIj빠애 샤 는 i:E義릎 강조하빈서 호1-811 ( 시냉 ) 에 다l해 연낚허-;;<.] 않

는 1만만 ;It폐파의 nm떠애 있어서는 :iE義블 후띄시키 r~l 폐해 ( 사탱- ) 을 앞

서l 우눈터1 이것은 크나판 선학작 약전이다.

KNCC선 인문제뜰 둡-간l 싼 統-논쟁을 전후하여 고기1 갚 쉰;ι 있는 선 ~l- 적

，폐識의 주제둡 기-운디1 히-나가- 딛1"스주의와 짧·챔敎이다. 1988 년 11 원 15 인~

16 씬 숭산내혁교 짜웬敎iItI:뺨빠光Jfr 주최로 열린 .lp:재統 ·學術심포지원-의

다l주지l 가 “ 낚스주의외 2'4챔救)i!J :tH! " 이었는이l 만즈:주‘-의외- 2'1~ '1샘敎의 \:1]판적

관χn . 애꽉스브관꾀흐의 소개， 관 덴2-] 8] 으] h댄젠敎 jf!t 젠二I~줬 등을 디→푸었다.

이i:~1 한 剛澈륜은 값션救외- 社탬J:줬가 꾀L존하는 동二IL딘1-파적 한l 섣강윤 소게

하고 야바기자 Jill念닫이 공존하는 시다l에의 직응을- 위한 노텍이파고 필 수

있다. 그러나R 여기애도 비판적 ;파識Ei-이 시작도l아 이라힌 p1-프크스주의 자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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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基督敎社會主義者들의 본질과 그것이 차지하는 敎會史的 및 구라파의

社會史的 위치를 분명히 하는 7:1-0-1.Q..
'<ole. 통하여 이 플 f감j題뜰아1 대 하여 참다

운 인식에 도달하도록 해야될 것이다.

~族統-과 基督敎의 주제밑에 마국선교사에 의한 基督敎 전개틀 서양자

본주의의 팽창과 연계시켜 31 ) 해석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이에 관한 틀그
근

이 나오고 았는데 이라한 運動의 진행추이도 주목되어진다.

註 3 1) 박순경， 韓國民族과 基督敎의 問題， 基督敎思想. 1985 년 1 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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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改新敎 統一論議의 神學밟! 背景

KNCC 2" 29 선 밴쉰- ιII ν IiL 7]꽉jιχII 으 I UC-述폐] 路線01 드/]n f，i-보 니-

}l二 c') ] 지7n 뇌있는더1. 이는 우1 이l 사 ?1jf힌 0:]바가지 -한1섣 적 인 liil많애 내한

판1.1 으 | 지. 0 ] 이l 가띤허가노 승l 니 . 다 근윈작으jiE 섣펴 1，Jl 神學 13상 立싸으| 지

0]01] 띤유 치고 있감「암 싼다. 11 원 25 일 스워스 갚갑l F:애 샤 있었텐 “ 한반

노 "I나、II오]- %it ←→~윤 위 한 파바 온 선 얀 ” 채 래 ;?; 귀 국-한 KNCC 으| 네 Jf 악 한

시꾀이았만 강문 -i l-씨 ( ''( tl 년 굉-F] KNCC -:T~세 우l 워희 성 '-?l 워 윈윤 만j /. 있으

111 , YMCA JWfHl싸 사] |1 흥정← ) 으l “ 새 얀치 원의 영 작二 rL웬 s븐 이 ]]1 년’은 선 한으l

l)JII~ .'간;， 텐 한반도 상영윤 얀식힌→ l던敎illll l t벨 ， 統-→i/ frllt웰의 지우~l oll 서 統-윤

;<1 맹;젠 선 언문이 도].!:，::.꽉 이1 썼다 " 1) 는 딴언은 이판 r싱 L피 히 8}j/. 있다.

니시 낀허-여 KNCC의 統-i[(ifVJ은 “ 711 인 지원 의 암석 :iL윈 ” 이바 는 “ 년-끈

선꾀→ ” 아 0]-닌 다븐 선강l 이l 시초δ]- .iL 있나. 11]一꾀 “ 시젝꽉감 " ( Social

Gospel) 01 i!]단 선띄운꽁이다. 19 사l 시 와 20 사1] 71 오:빈에 1/1 놔의 노시폐

와 산(셔호 l oll [[1-판 |바}권윤 '511 전 허가 우l 페~여 이 선 ~l운동이 시직뇌었다.

땅 '::.1댐1 )i.~션救 JIll→ 땐 t:'fit ~L바 jl 펀←넨사의 γ1-꽉럭 Rtf: 한r i[(]페J . 스위스의 4립찜敎

JILl: 딴r t:짧 능。11 내용→식?파 상펀-하고 있다. 산업회-보 언한 iltl: 찌 | 바웹의 말생

괴 n1 국 이l 서 9] “ 하나넘5"] 니-바” 바는 청、iιhi삭 정선 감이 난디l 자유주의

선후l’으 1 .1 ，으 〔강우l 에서 un 띤-된 갓이 \11←보 시젝씌음주-으|있다 2 ) 시-꾀꽉음 수의자블

,fl: 1) . 인요선 -I， :. . 1988. 12원 11 '?L

• ~j:_ .9 1 선 ， 내가 )lLjl 온 l‘t녁 I딩 <ell \J> ， 문단갚 뛰야\)야 앙은식펀저

p. 336 침-j;.

• 앙:끈시 도 ~tJ!l- 1폐의 공당선 건I·~o_파써 띤승/산학)윤 <?1·;j-81·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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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늘 큰 관심이었으며 특혀 역사적 예수의

社會的 태도에서 사적， 공적인 삶의 지침을 도출하여 내려고 하였다. 이들

의 몇가지 요소들은 차라리 계몽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도 있다.

특히 이들의 ‘얀간은 본질상 선하다’는 인간이해나 ‘오직 인간들이 그

들의 선한의지를 실현시키려고 努力할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임한다’

는 기본 명제들이 그라하며 인간의 이기주의의 극꼭과 社會的行寫로 이끌

어가게 하는 것온 敎育어l 기인한다고 보는 교육의 가능성에 대한 신뢰나

진보에 대한 pl -.9_
I二 D

즈드。
。 τ: 유토피아적 요인이라고도 함 수 있다.

사호l복음주의란 위에서 언급한대로 미국의 산업화와 이로 인한 社향問題

의 발생 그라고 당시 미국의 복음주의자들 특히 미국에서 일어닌 무디의

신앙각성운동 등이 社會的 問題 解決에 基督敎倫理에 입각한 처방을 제시하

지 못한 점에 대한 반발로 생겨진 운동이었다. 이 사회복음주의운동은

이갓이 발생힐 당시 부터 한 세가지 부듀로 나누어진다 3 ) 첫째는 급진적

社會的 성격의 젓이며， 둘째는 보수적 사회복음운동이며， 세째는 진보적 사

회복음운동이다.

첫번째 부류는 캐인의 삶의 수준과 교양수준의 향상파 사회구조의 변혁

을 복표로 하는데 이 連動의 지도자의 하나인 헤릎 ( G.D.Herron) 이나

註 2) Sc hr ey , H. H. : “So z i a l Gospel꺼 in Die Religion in Ges

chichte und Gegenwart , 3.Aufl. 1963 , VI.Bd. S.ll2f.

3) . Evangelische Soziallexikon ,Kreuz Verlag ,1980 , S.

1140 .

. Die Religion in Geschichte und Gegenwart , J . C . B .

Mol Verlag ,1962 , S.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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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_ ( H. F' ‘ Ward) , 1斗 I:l] 스 ( J. Davis) 강끈- )1]-프크스주의외 과/션敎으l

l건 승l꾀 직 융ij>;j-윤 시 도페-있고 lit!: 템 ::I:값 'Y'.J LIS- -t 1 1 ::1::끓듭 지 헝:히-았다.

삼씨의 ..liL수 6] 시·호l 꽉-;3-운동은 기l인의 삶과.Jι영:으1 기1선애만 끽→표둡 두

:11 있다.

세씨의 진보적 시펙꽉윤픈 社테이l서익 개인적 • 제도직 딴폐-으1 괜요성갚

강쏘하였읍 괜이-니리. jlt!:1\함的 戀化와 하나념의 나랴의 임함을 동일시하였다.

6] 픔으l 에수상븐 우l 에 띤힌다l보 익시작 애수 二L~l :iI 시一폐기l혁지← 에수았

니 이 述멧} 0 1 보수주의적 끈본주익지-뜯플 제외하고는 한띠l 미국애사 큰

영향을 끼쳤다. 이 사회복음의 초l 대 신학자 라우센부쉬 (Rauschenbusch) 의

젝은 우라나라이I] S=' 널랴 소개꾀었다.

1930 년디l 애 쉰어서밴샤 lJ]국내이l 政팎l꺼 짧實主義가 등장하I，만사 이상주

의 적이J:~1 유갚Ii]이주의적인 요소늪0] 퇴조-허가l 되었다. 라인홀드 니버와 검

은 선정풍-주의가 등장하띤서 ~K;땐fA닫의 !HI:띤的 찮c f王은 강조하니 사회꽉fjI

주의의 낙펜-쑤의작이 jf. 유]남피아-석 요인윤 거부히-j"!. 인간을r 죄인으보 :i1 비1

하는 신한운동이 영행:윤 주거1펀다.

사희꽉윤주의작 lL싸애서 보는 선 .iiL의 개념은 애수의 히니-님의 아둡피선

파 ζL의 십자가-와 부활을 풍힌- 인간둡의 시-쇠외 믿음→으보 먼는 구원윤

간즙하는 것잔- 넌어선다. 차2]라 시폐기1한지- 에수감 따라 게훼「읍 위해 헨

선하는 것갚 아 쉰-이 다. 시-폐 꽉검-주의 직 -F「산이 오괄난으l 애 큐lIll 니 깐운동 4 )

으I lid:땐參뱃애 :':L디| 보 영 팽쉰- 수:II. 있 다.

이애 l깐하며 KNee 의 2.29 선 인윤 만다l히고 있는 교단플은 대부분

,it 4) wee 패 1111;의 내용이 에큐lIll니깐 파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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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주의적 立楊을 취하고 있음을 본다.

“인간은 죄인이요 따라서 인간자체만으로는 절망적 존재”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을 믿읍으로 사죄와 구원

을 얻게 된다”는 전통적 신앙고백을 계승하며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

도들의 전해운 복음의 잔파를 선교로 보는 立場이다. 이들에게도 社會的

관심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니다.

독일의 경우 18 ，19 세기 의 계몽주의적 사조와 대결하여 싸운것은 바로

경건주의 혹은 신앙각성운동으로 표현되는 복음주의적 立場의 사람들이었고

이들이 가난한 자들과 고아들과 불구자들， 소외당한 수공업자와 노동자들을

위해 힘썼으며 이를 위해 Innere Mission을 만들어서 오늘에 이른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독일의 基督敎社會運動은 복음주의적 立場의 사람들

에 의한 것이다. 5 )

南北統- 자처l를 선교자체로 보려는 사회복음적 立場과 南北統一을 선교

를 위한 필수적 과정으로 보려는 보수적이요 복음주의적 立揚의 차이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KNCC의 2.29선언이 나누어 놓은 韓國敎會의 판도는 신학적인 요인하

나만으로 설명한다면 부족한 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학적 차이가 가

장 큰 끈원적인 것임을 부인할 수 없겠다.

註 5 ) 유은상: 19 세가 독일 개신교 社會逢動빼究， 서울여대논문집.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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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結‘ 論 : 基督載 統一週動 方[돕j

가. 展 훨

잎 ，(:'- 5i!" ;l깜↑폼救l'에 統-)ill!WJ은 G] .£ii• 확대펀 것이디 -I휩 l폐의 J‘VI함敎의 jf속

한 생 정-고1- 안직 · 잘작 지원익 동원늠넥 , 야기어l 높은 선JiL적 시-밍감으I .:['-

l-l] , 또한 ;/Uli{jl삐의 |힘폐 il~햄敎5’l 의 11촉 관 요성 의 즙대 는 lyj;ll~짜9싼救의

만낚으| 폭을 전전 늪ιl 기-는 게 7 ] 7] - 펴 :'11 있녀.

北 i:띠t끈 :'1듭의 }IF라l 익 의도기~ 야 αl 허 았댄 .7.] 진에 I-YL[U~ 챔敎의 민넘-윤

J찬-하 0 ] :'1둡의 난한내의 제일 판 초석펀 작니l세넥'i_I ii~~샌敎쉰 쉰i~_ 니-\'-0-]

굉았-끼 KNCC 으| 선언이니 남닌l 온선밴 등갚 [찌 j떠t내으| 장 J，L 1J]핀세펙둡

이 주- }l느하는 統一)ill찌}의 연시애 가감딘 다 하는 효:ill날 이느정도 거룹수ν]-

있었다.

:'.L바 니 ':nL감소r 만나는 잉:‘짝을 만!화시칸다는 갔1 .씬 적 시-산띈- 폐쇄 작 ~IU띠i

이l 노 딴펴-쉰 기;(:]올 것。l 바 는 것윌 조선스펙가] 0.11 낀 한 수 있-c]-. 균펴온선

인애샤 선정지식혜진， 후줍J]L 식 JIL쉰 갚 핏바았;<.]띤→ 그룹이 .2t':(했다는 값챔敎

사 즈| 갈 • :"L바 ':i'_ 7']세 트터1 이 표 등의 .ilL+t-라도 이 푸야시 는 경 우 」디fIjI애 얀0-]

난 l낀화단 γ]ell 힌 수 있디

요즈음 KNCC 으1 統-，폐淑룹 ;<.].7.]페는 인 j1[ 희 λ]-늪의 1']-5 ’-크스 지1 해 석 의

시도91 ItVI씌救판 °1 헤 δ|→ 다1':1 1. 했딘 n]--，，_ c_ 3스주으1 자늪으1 소개. )~션救iitl: 한r ll짧

지 칭 ~q ~'=':' 폐i孤I삼 ‘S 거l 땅 -;;'- 1 이 늪 지l l~l 노，，~] 갚이 시 도도] 32 았 ':11 괴가의 nl

τl;-선 ‘1ι시쉴(의 선 _iiI외- 지1 ~=;~주의단 얀산시카 닌l는 남갈。l 발표펴고 있는Lll-， 이

갓감은- 조|강 석 R;~+:遊의 ‘권 7 ] 관 j.L ::-~-:시 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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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CC 의 南北접촉은 KNCC 의 統-案을 반대하는 여러교단들을 統-問

題에 관한 한 하나로 통합시키는 가능을 하였고 암으로도 基督敎的 統-

運動에 l:l]상한 관심을 갖도록 동기를 부여할 것으로 본다.

더나아가서 基督敎의 社會的 관심，즉 소외당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경주케 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았다.

KNCC의 가맹교단 가운데 가장 큰 교단인 예수교장로회 ( 통합) 의

KNCC 2.29 선언을 거부하는， 지난 9 월총회 분위기를 감안한다면 암으로의

KNCC를 중심한 통일노력이 균형있게 재조정될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겠다.

KNCC의 2.29선언 이 나 글라 온선언에 나타난 미군의 철수문제， 민중통일

론， 연방제통일을 암시하는 내용，선정치적해결·후종교적교류 등의 問題 등

이 냉철한 재검토를 거쳐서 손익계산서의 작성이 이루어지는 절차를 거치

게 될 경우 이 運動의 양상이 다소 수정될 수 있으라라 본다.

세계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교포 基督人을 北韓은 끈질가게 이용하여

南韓의 基督敎界에 영향을 주려고 해왔는데 南北의 교듀가 막혀거나 제한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 벼北의 만남 통로는 南韓의 基督敎 宣敎團體들에

의하여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재미 감리교에서 北韓宣敎團體가 발족되고 았고 예수교장로회(통협)에서

줍국 심양에 北韓宣敎를 위한 선교가지로서 교회설립을 계획하고 있는 바，

lJ]주의 교포들은 물돈이요 중국 연변등지의 基督敎A 교포들이 이를 위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극동방송， 아세아방송등이 중국대륙의 基督敎A둡에게는 131- 。

""τ: 영향을 주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데 이라한 망송매제둡이 앞으로도 크게 南北基督敎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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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간 딱한을 할 것이다 1상송매 ;;.n는 전단1”-낸이 렌 l~-작 인 ton Cl]:주]이 있으나

싸센救1ft ll얘밟애 가입히지 않픈 A1 혀 교폐 외-도 띤전윤 기-칠 수 있디는 점점

이 았다.

tdc-펀 지도핀이1 있는 커룹묘1 ~햄의 샘c-- irJi페l픈 단형있는 정 ;;.n성윤 잔

A] ;11 ιI 갓으보 생각펀 l:]-. 곽-혀 파"]-ilL황장 의 ~l tJ폐t펴Ji굉피1-.9-1 iiL 섭 의 성파에

띠라 it JlITil지 선.ill.훤-동의 최소한도의 영익은 흥j-JiL힌- 수 있으리바 관디

이듭으1 일관성 있는 WLl t만남의 쨌力은 여넷으파 니뉘야 있는 개선교애

III 히1 lJl .ill. 작 더 판 성괴쉰- 가뜯 수 있윤 갓이디.

짜햄救 d헬JJI!의 3:.원성을 내세워 Ji~챔;y*기 I펴北의 줍간애 워지한 듯한

지세 , 니시 VI--s-H서 j폐도 北도 이-년 “ 지1 3 의 검 ” 등이 안1부의 선 학지-닫얘

의-cl에 i폐識뇌야 A] 7 ] 시직하고 있으며 이 ιl한 j페識둡이 敎섣양속으로 흑l산뭔

가J。二생 이 있는 마， 우라 J!-X )씨 It진 )파으| 統→→ ty') ]J이l 부담으포 작용-띈 수 있닫

갓이다.

나. 몇가지 제안물

CD 기꽉iιχn의 Wc-週jlJfJ둡이 j攻K1 '，챔’ )피의 統--~力괴- 상호챔 i객의 관7-11 갚

갓 ln 허가 우1 하여 는 政얘‘는 도덕성의 호l 꽉 ， 1작王化와 복지정책의 획-나l 얘

띤윤 7] 윷σl 이= 한다.

@ 효과-식인 객싱?챔救(퍼 Uc-illi파!블 워하에는 폐|때救템의 펙개와 갱신운동

이 선행되어이; 한다.

@ 1끊샘敎의 沈-뺑動이 이성석이 뇌노꽉 허가 워하여는 ~It)꾀애 대한

정 확한 지-갚의 저l 공등을 풍히-여 ~l tJ폐의 싣상을 비-효 알ln 히-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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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즈음 새로이 論議되기 시작한 좌파적 基督敎思想이나 運動 등은

그것이 차지한 敎會史的 위치를 밝힘으로 정확하고 객판적인 인식에 도달

하도록 토의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 KNCC의 統一論議 가운데 종교적인 영역을 벗어난 政治的 事項에

관한 것들은 이것들이 갖는 정가능과 역기능의 손익계산에 대한 비판적

토론이 교계에서 뿐 아니라 社會에서도 이루어져서 열정한 여과틀 통하여

조정되도록 해야 한다.

@ 효율적인 統一運動展開를 위하여 모든 교단들이 유기체적 연계속에서

일관성 있는 활동을 할 수 았도록 스스로 조정해 가야 한다.

(J) KNCC 에 속해있지 않은 교단들이나 선교단체둡도 北韓에 있는 基督

人들과 접촉할 수 있도록 통로가 열려야 한다. 이들의 선교적 열정 ，인적 •

물적자원 등이 효과적으로 조직되어 개발되고 쓰일 경우 기독교계의 統-

運動에 새 떤모를 주게될 갓이다.

@ 신학교에 北韓宣敎와 건전한 統-運動을 위한 北韓學등의 과목이 개

설되고 敎育을 위한 교재들이 개발되고， 基督敎統一陽究所 등을 만들어

스스로 맑究하고 겨l몽하는 역할을 담당해감이 바란직하다.

-83-



南北對즙휩時代의

佛敎界統一運動方向

共同冊究責任:韓 相 範

(東國大，法學)

延 基 榮

(東國大，法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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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佛敎界의 統-論議·運動의 性格과 意義

(1) 韓國社會에 있어서 佛敎와 民族文化

宗敎面에서 볼때에 韓國社會는 多宗敎社會이다. 전통종교라고 할 士

看信때을 비롯해서 f꿇敎 •佛敎와 근세에 전래된 基督敎가 共存하는 社會이다.

각 종교도 내부시정을 보면 각 宗派別로 뺨存하고 있다. 이러한 多宗敎

社會에서 각기 다른 宗敎가 우리 민족의 信찌으로서 정착되는 것은 우라

민족문화라고 하는 틀속에서 關和됐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이 중요하다.

우리기- 統-問題를 論議할 때에 民族이라고 하는 觀念을 基本휠ib으로 해서

문제를 提起한다. 그러면 민족이란 무엇이고 그와 韓國宗敎와의 關係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따져야 한다. 먼저 민족이란 言語나 風習 맞 그

밖에 生活樣式의 꽁통성을 特徵으로 하는 歷史的으로 이어져 오는 共同體

이다. 이 共同體라고 하는 擺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文化的인 同質性

이다. 여기서 우리가 韓國의 宗敎를 두고 말할 때에 韓國의 각 종교는

世界宗敎보서의 보펀성과 함께 民族宗敎로서의 득-성을 지니고 있다. 어

느 外來宗敎이고 우리의 民族文化외 한 틀속에서 자리플 잡지 못허면 民

族宗敎라고 하긴 어렵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韓國의 宗敎는 그러한 文

化的 同質性에서 각 종교가 하나의 民族宗敎로서의 위치블 지니게 된다.

佛敎를 말할때에 우리가 韓國의 佛敎를 딸하고 그것은 韓國民族의 文

化에 속하는 것으로서 文化的 同質性 속에서 韓國의 佛敎로서 規定된다.

바보 그렇기때문에 韓國의 宗敎는 어느 종교나 이 l韓國社會의 한국민

족이라고 하는 構成員의 문제들을 두고 宗敎로서 나룹대로의 해답을 提示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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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族이라고 허-는 익시적으로 形成펴 α1 이이오단 패命共페厭의 4밥 };&: 댐 의

가정 전낀1 -한 f，!- :kl1 꽉이1 대해서 치;敎갚서의 지→기 從양ill윤 해 니까이· 펜-다.

지 난 分斷j 으l 운:k1] £ 1휘 J!1 - :It의 l-~ 1값樞 J'&: vl의 文化|’에 |써뀐l '~t의 호회1 꽉이 ι바1-.:1

i폐| 는는， 11빼뻐없點!”i어애l 서 |써핍가 J삶 j[피펀 디 .

(2) 宗敎運動으로서 佛敎界의 統-論議와 運動

우 리가- 分廠을~服히:1l;<1- 히는 상팀빠}은 1政팎 • 經~mf . 끼I:햄 • 文化 등 ~

까l에서 fJ-~開되 어 오고 있다. 써敎씬의 ‘統一illi動은 위의 템주에 1→q 추어 콸

띠l 구테이 二1 {'it:띔월 씨)1:: 51 민 Y: 1t.:i파페l의 일흰이펴고 하겠디. 턱→히 월-

ilL가 소수련 2 년 ( 372 넌 )애 이 땅에 쉰-이온 이퍼l 二L것은 우리의 文化

뇨!샤 民族文化의 發展애 이닙]-;<] 히l 왔다. 따리서 우닌l 않族文化 週摩애

는 1911敎 1'1상인 것이 많다. ;<]납 우러가 섣-이→기-는ε1] 있어서도 안게 모르게

그야한 遺짧이 우리의 삶의 안부기- 5'] 이 오고 있다. 이 점은 판교e-]-:11

하는 헌정된 It) 주애서 만 띠질갓이 아니닌1- 1치族 文化라고 하는 次元애서 이

히l 해 이 한다. 그렇-디-.::il -0 1 - 1건 싸敎짜기 똥웬운등얘 0] 1:1 ] -;<] 힐 수 있는 것

은 끼II敎 짜來으| 생빙의 이·낌 (아힘시 : 不殺산.• 지1::11 )의 정신을 비-딩 으호

히l 서 우리 I안族文化의 동집성을- 디-저기띤서 南과 北의 거례가 판선펴- 증

오같 씻고 {긴·빼외 이해룹 회꼭해 니가띤서 분단의 장- 1객 을 허 뀔-야 기-는 인

이l 힘써 니-끼는 것이다. 이것은 무잇을- 민-하는가 허 l낀 뭔교라고 하는 좀

iiL 관- e]] 의 운핀의 바팅위애서 그 고유한 꽉성을 최대한으로 發揮하며이-

한녀는 것을 만한디. 린관 끼|’敎~도 1/'1 .f:i강 으쿄서 政治週폐lli 히고 디릎

입싱이l서 統-‘팽폐l애 參뱃하는 것끈 l상떤 하나. 이기서 깅갚히고지( 하는 것

은- 종-Ill운J암이 리 고 하는- μ :$: {L 썽 이l 샤 의 끼II救짜의 統一;테識 • 댄動l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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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름대로의 특성이 있게 된다고 하는 점을 말하는 것이다.

한편 그러한 佛敎界의 統-問題에의 접근과 운동은 우리의 政治社會의

現實을 초윌해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 佛敎는 韓國社會에 뿌리를 박

고 있기 때문에 韓國社會의 狀況에 따라 規定되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선

韓國社會의 民主化라고 하는 기 반조성 과 니아가서 북쪽 社會까지 包含한

民主化의 기반조성이란 조건과 불가분의 關係에 있다고 하는 것을 지나쳐

버릴 수 없다. 이 말은 무엇보다 佛敎界 自體가 民主化가 되어야 한다

고 하는 말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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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佛敎界의 統-論議·運動의 現況파

北韓외 宗敬界

(1) 佛敎系의 統一運動의 現段階

t(11 ‘1次 )C이l 서 統一，폐 i誠 • ~훤illJJ 이 세기펜 갓건- 4.19 함命以後악 인이다 냉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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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인 觀點에서의 통일운동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성숙되어 왔다. 특°1

學生運動團의 구호는 통일=분단극복의 문제에 이띠 집중적으로 초섬이 모

아져 왔고 그러 한 운웅의 구체적인 표출은 88年 8 月 15 13 南北大行進으로

나타나게 된것을 본다. 이라한 各界의 運動은 反政府運動이나 民權運動1

과 불가분의 連擊속에서 進行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기성 불교계로서

는 급작스럽게 닥치는 事態에 대하여 對應하기는 상당δl 부담이 등는이
샤

하고， 한편으로는- 새롭게 대두되는 民旅自主統一佛敎運動짧議會룹 비봇하여

各種 佛敎團體 및 땀究 pfr 單位의 동일운동이 세미나와 寶錢運動등으혹 구체화-

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한 佛敎系 各界의 主張파 運動狀況을 살펴보띤다

음과 같다.

기) 民族和合 共同올림픽堆進 佛敎本部， 民族自主統一佛敎運動協議會

민족의 자주적 동딴에의 대서원을 지니던 재야불교단체들이 88年 5

月 13 日 準備委員會룹 구성하고 5 月 29 13 에 “民族和合 共同볼림픽堆進 佛敎

本部(이하 佛本) "를 결성하였다. 여기에는 佛敎寧士具現 全國승가회， 중

앙승가대학학생회， 대한불교청년회 서울지구， 조계시→ 정년회，동국대학교 불교도

연합，동국대학교 석렴화，정토구현 광주불교협의회，서울볼교청년회， 한국대학

생 불교연합회， 대한밀교청년회등 10 개 佛敎團體가 代表로 參加하였다.

佛本準備委員會는 “第 2 4 I되] 國際올림픽大會에 대한 愛國佛敎徒의 立場”

를 통해 ·‘우리 불교도는 民族統一을 하루 빨리 앞딩기 71 위해 統一올펌

팍， 平和올림픽， 民主올럼픽의 開{崔를 기원한다”고 천명하였다. 5 月 29 터에

는 東國大 강당에서 “佛本結成大會 및 뻐佛敎徒 서병운농 말대식”을 가

졌다. 여기서는 愛國佛者들이 民族洗一을 위해 흔선의 힘을 다하자”는 내

용익 용Ij立趣듭文 發表와 I.O.C 에 보내는 공개서한의 g져讀 ， 그라고 lfL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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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핫 tt λ]1 잉 운삼 추I ;<,1t간 밍Jii얹이 있었 ;l L ， 이어서 닙니;念游찌i이 있었다.

6)] 12 Fl 애 는 세 운-시- (}1]사 약 500 아 1 잉 띄 끼1\춰갚아 오넨 기 운이l “ il~ll때의

지수적 Mc-→윤 위한 :Jtl페 갚떤 픽 記念앉멤 " /1 엘냈디 13야~jlμ放 . [\;1:. 化 、룹

~f-' 히| 산폐-한 엔시 영가전 S.:.판 시작으나 웰운스념 91 “외l 統一이 되야이

하는가”하는 J:.題 의 “분단을 넙아 싱갚으 1 세지l jL ” 라는 엠문피 :lL은씨 익

“우리는 아떻게 統一낀L 니이-진 것인까”하는 깅띤이 았었디.

득히 주꼭한 일은 이딘 공동-네싶으1 I 싱 91.'.' “빼〔애iψ1\敎徒|佛짧애 .!i.L내는 공

개서한’!올 採擇한 얀이다 tt l떠올띤픽 91 성시-괄 우1 δ1] r써‘ · 北끼II 챔‘ 의 刀휩

-달 씹集허 . iL ， I벼 族l해 의 디}주1 익 사 뭔f 5l服헤어 |힘北佛敎 FhVJ의 I~I :=1:::' 1씨 交流의 rrr]

쓸 펜 rt1 오는 8J-I 15 U 애 l때 [t'(， 씨1\敎徒l佛 |쇄.과 끼t\ ;f>‘이 =1:::佈 / 1- 노l 이 lil- 헨시- 9-1’

조: )11 시 애 λ.] 끽각 “ d따때|의 |치←t:.I¥J 號-‘윤 위한 |씨北ψ1\ 쉬: =Jt l r rj i析 lli"~~法햄 i’활 H헤

맘덴 갓을 提案허였다.

“ 統→어1의 科學的 認識읍 다진다” 쓴 취시하에 “統一學俠”함 剛端 ( 6

서 28 Fl -. 7 )] 8 I二I )하였는데 기매 이상으보 l 백여땅의 佛者뜰이 꼬0::1 생횡-

21 얘 rrt쳤 다. 대부분 9] 직징인닫문 20 代의 품年둡이 딩
듀잭

깨

이루었으며

1)]女-으 1 lt率은- 반반이 았디 i政治 . Y:.化 ， 經網 , 美|째익 本質‘， 核附많， 올관}펙

고]. 祝-‘等으1 다채보운 !저짜으갚 짜여져 시종일관 진시하고 엘띤 기-운너l

진행파었다.

|쩨際情뺑。n 판한 講n{l윷 l갇았던 싱-윤 1잉 경~ J씻는- “ 내 기- 냥해游윤 많이 다

녔이도 01 렇게 정숙히- :JL 첸지한 敎↓;은 처읍”이라 ft-] 칭찬이 다|단하였 -iL ，

lIn1 전 있 이 敎한애 |펴參엔 수강생 픔쓴 디l 부분 “ 祝一에 새됨-게 눈뜨

거l 기 았다 ” ;ll 띤했으I까 ， “시야기 팩이니 넓0-1진 씌l갖함윷 〕二낀다 u _~iL

~~5~_ 헤-7 1 s::.. 허댔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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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 막날은 “ 民族號一과 좁年佛敎徒의 f뚱害u " 에 판한 討論이 活撥하게 進

行되었는데 參席者들은 그동안 반공일색의 制度敎읍;을 통해 받아온 北韓에

대한 이질감을 어느정도 克服할 수 있는 좋은 시간 이었다고 입을 모

았다. 토요일이었던 다음날 오후에는 核問題를 다룬 슬라이드 및 비디오

를 상연하였으며 우중에도 불구하고 다수가 騙光버스로 임진각을 다녀와

統-에의 의지를 다졌고 “統一學校”수강을 계기로 일회적인 모임을 지양

하고 지속적인 實錢을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하였다.

佛本에서는 앞으로도 統一學校의 內容을 보다 다양하게 채워 꾸준히 講

座를 進行할 예정이며， 부산， 광주등지에도 地域統一學校를 開設할 計畵j 이 다.

이 밖에도 佛本에서는 “統一念願 뻐國民 平和大行進 堆進委員會”에서 主

4崔한 統一蘇合文化흉( 7.2 ) , 임진각 統一祝願聚( 7.3 ) • 핸一念願 iI't國民zp:

和大行進( 7.4 )에 同參하여 愛國佛者로서 自主的 統一의 밑거음이 될 것

을 기약하기도 하였다.

한편 佛者들의 統-意志를 鼓吹시키기 위해 “分斷을 뛰어넘어 정토의

세계로”라는 소책자를 발간해 佛敎系의 統-論을 資料로 整理하였다.

이들 佛本의 團體를 中心으로 88 年11月 14日에는 同本部룹 發展的으로 解體하여

12 月4 日 民族自主鏡一佛敎運動協議會(의장:지선)룹 갈성했다. 여기에는

불교정토구현승가회， 중앙승가대학학생회， 대한불교청년회 , 서울불교장년화등 13

개 단체가 參加했다. 이날 모임에서 參席團體들은 (1) 統佛協을 中心으로

굳게 團結한다 (2 ) 가회주익를 배격하고 용맹정진힌다 ( 3) 佛敎를 華新

하여 歷史發展에 同參한다 (4 ) 民主， 統一된 불국정토를 건설한다. 等 4

뼈項을 統佛協 4 大網領으로 採擇했다.

삼귀의 반야섬경， 民族自主외 동-일보살에 대한 묵념순으로 進行된 이날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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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직자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佛本의 共同代表 4 멍 가운데 정토의 지선，

법성 두 스님이 들어가 있다.

佛本을 통한 活動 以外에도 지난 5 月 20 日에는 정토스님 123 병 의 명의

로 “ 民族和合 南北올림픽 開{崔에 관한 愛國f曾φQ 으} 立場 ” 을- 發表하며 “和

合의 共l司올램픽， 모든 양삼수 석방， 반전반핵 , 반외세 자수화”룹 {足求하였다.

또한 정토의 理念， 寶錢方案等을 討論하며 고은씨의 民族統一에 판한 講

演과 統一에 관한 토콘도 가졌다. 이를 기접으로 地域別 民族統

一파 佛敎改華에 關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增뼈大쨌의 認識을 提

高할 方針이라고 한다.

@ 大韓密敎좁年會

統-이란 “ 祖國익 무병을 걷어내려는 선행공동체적 정진 ”이라고 정

의하는 大韓密敎좁年會〔會長:전연대，야하 密좁)는 佛本이라는 最初의 대

외연대사업을 적극적으로 해내고 있다. 진각종의 根本精n뼈인 이원 자주

적 입장에 근거해 대내적으로는 좋단의 체질을 기혁하고， 대외적으로는佛本活動에

積極 參與함을 課題로 삼고 있다. 統一어1의 당위성은 인성하나 조심스럽

게 反應하는 會員뜰 시이의 쇄、識의 gap을 좁혀나가는 多樣한 計劃j도 實錢

할 것이다.

現代化된 密좁의 정예화된 組織力을 바탕으로 健康한 모습의 統一運動을

펼치려 한다며 密좁 副會長 박희택씨는 “佛敎界의 진보작 鏡一運動에 密

좁이 동참했다는 사살은 나약한 佛敎만을 알고 있딘 밀정인 다수의 안목

을 넓혀준 劃期的인 홍찢機인 l혜時어1 일당 백의 f잊 램을 擔當하는 빌청인의

活動刀을 對外에 과시 한 하나의 전환점 ” 이 라고 彈調 한다.

佛敎의 自主化， 祖t鄭1 띔主化룹 ifJE一에의 관건으로 보는 密좁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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種 가두캠페인을 벌이는 등의 活動을 展開해 온 서울佛敎좁:年會(會長 : 배

영진， 이하 서울佛춤)늠 서울地域좁年會와 信徒들의 佛本參加듭 橫極 짧-導

해왔다. 歷史的 展進에 l司參해 先導的인 물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立場에

서 會員 뼈人의 不足한 統→에의 認識을 轉換시키는데 注力하고 있다. 最

近들어 統-努力을 具體化하는 實質的 선행활동임을 느껴 積極的으로 統一

問題를 사고하는 會員들이 늘고 있다.

이와 함께 敎理와 信行을 重點으로 여래의 젊은 시도로서 使命을 다한

다는 趣冒로 3 個月 핍修敎育을 實施하였다. 約 50 餘名 의 會員이 88 年 6

月 25 日부터 1週 4 講座릎 공부하며 佛敎에의 認識을 深化시키는 가운데 “佛

敎의 民族에 대 한 影響과 業績 l ’ , “ 올림픽 과 統-論 ” 等의 內容으로 進行

되었다. 불티의 가르침에 입각해 統一事業을 앞당가는 努力을 持續的으로

展開해 단군의 子孫으로서 統一事業에 一寶을 擔當하는 줍年精鏡化遇動을

展開하고 있다.

@ 大韓佛敎좁年會 서울地區

大韓佛敎좁年會가 소수 명멍-가들의 자리다툼으로 解體된 狀況속에서

도 大韓佛敎좁年會 서울地區(地區長 :이성주)는 法會 여l 불시 에 항시 “鏡

一”을 기원하며 산하의 20 뼈 사찰청년회의 統一에 대한 關心을

努力부터 展開하였다.

@ 조계시- 청년회

모으는

지난 5 月 “祝一析l願 徒步大行進!’을 開健해 봉일천에서 임진각까

지의 32 /em를 약 3 벡 여 병외 회원들이 “統-노래 ”둡 부르며 행군하였다.

또한 會員들은 서울佛좁等 몇개 佛敎좁年團體가 함께 벌이고 있는 만해학

교를 통해 統一에의 立場을 꾀L다 分明히 하려고 努力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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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韓國佛敎社會짧究所

佛敎와 社會問題에 對한 전 문연구기 관으로 ’88年 4月 에 발족한 韓國佛

敎 社會없究所는 매월 月例發表會와 심포지움등을 통해 統-問題를 다루어

오고 있다.

특히， 7 月 16 日 열린 第 3回 月例發表會에서는 ‘ 北韓의 佛敎實態、와 佛敎의

統一運動 ’ 이라는 주제로 發表와 討論이 있었다.

한편， ‘民族統-의 展望과 現段階 韓國佛敎의 方向’이라는 論題로’ 88 年

9 月 10 터 동국대학교 강당에서 심포지움이 개최되었다.

이날 심포지움은 한상범(동국대 볍과대)학장의 기초발제， 김세균〔서울大

政治學)， 도정일(慶熙大 英文學)敎授의 第 1 部 主題發表와 討論，임헌영(歷

史問題陽究所〕씨와 지선〔佛敎本部 共同代表)스님의 第 2 部 主題發表와 討

論jl直으로 進行됐다.

討論은 각각의 主題에 대한 약정토론파 250 名의 방청객들이 參與한

一般討論으로 나뉘어 進行됐다.

한상범교수는 ‘民族統→→파 韓國佛敎 ’란 主題의 기조반제에서 ‘ 우리 民

族에게 1없5 년은 南北分斷의 시 발이 고 南北間 異質的 精神文化 익 이 식의

단초”라고 말하고， ‘統-이라는 民族의 至上課題에 이바지하기 위해 韓國佛

敎는 歡身的 努力을 기울여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어 ‘ 韓半島 周邊情勢와 民族統一의 方向 ’ 이란 主題로 發表에 나선

김세균교수는 ‘ 80 年 레이건政權 登場以後 美國이 주도했던 新冷戰의 世

界뺏序는 87 年 m月의 美 @蘇間 INF廢棄協定 체결올 계기로 새로운 데탕

E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말하고，그러나 현재의 신더l 탕트 국변은 美國

의 軍備據散 路線의 전면적 빼棄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특히 東아시아·太

-101-



il"샤d也 l까。1] 샤는 제‘冷服의 기 관 규1.•1;:_ / ] 거의 11]뀌 지 않있다:iL 說배했다.

또한 l페\ "1‘ 밤에 서 윗l쩨븐 ‘ 디l 소전진기지 i~-~시의 답한 ’ 피- ‘ 뚜711의 펴 1~l j&

~ ’ 이 ιl는 싸;*뺑 IItjf‘달 견::.<] ,;l :iL 았으l tl ‘ 떼半참애서의 聚폈戰짜II 햇求 on

디] 81] ，폐 ;IU，써 非政rtf • 'it꾀Hili의 交流， .1ι;<] 승안파 유엔 I i개 INj' 1m入 이 퍼-는 IfJ ~t分

斷 永久化方|헤으보 이팔아 니잔 갓으파 파웹펀너 ’ :IL 수정했디.

도정일 .11l수는 ‘戰팎， +~. 公험|바빠!외- 까II敬 ’란 t:. 많發 j핏뭔 굉-히} ‘ 끼II

數의 Iii:!:행f~J 펀t隨倫]뻗갚사 으] J~:짧)J lJ.JK HU은 꼬는 l뻐팎뭔 빈-대한 괜만 이니

바 이 퓨 생 성히l 내 는 ~!l::"는 nfl:會 • Ji&:、팎 • 經濟l깨 폈h樞 표'loll 도 lil~r:ll 히 는 갓 ’

이이 n-] ， ‘ 깨軟는 펴i ;ltJ폐 /I \i iHcγ·r~rlf. ~띤I: I~에 내전구5:관 파服히가 위해 j찌~t~떼 뼈

if끼'-: 11J합꾀뜸‘ ， 'rli 1에I絲小， 언제의 核武쐐 첸수등윤 위해 努 )J폐 이; 한다 ”고

했 C] - .

이야 혐1I뼈統→을 위 한 빈족상진성 회꽉_ 1싱 얀에 대히l 인한영씨는 ‘ |핀:lt .E~

族 1 1 \1의 이전성 이란 冷l싸Il~'代의 문띤[-:lL 착호1-기 빈-뜰。1 년l 커"* tl.f f애 ?1 γl데 7] 얘

판 if].하디-’ T t]' ‘동잔성 호l 꽉이 린 이전성 거운데 제 3의 |테 VI께 .•완 創造·하는

것이 이니 c]· 이미 감:김페 ;ι 있는 IrJj ?y£N:전~ I단KE값하고 이심성좌 추 l싱히-기

위례 r 1피族I얀l얀 양식 」윤 재멘판히는 것 ’ ()]4:IL 써定했디.

‘ II!:族統一파 !찌|뼈佛敎익 方向 ’ 윤 수-치1 보 마지딱 덴표애 니선 ::.<]선즈:1yJ

은 ‘ l~;族樞成뒀 데다수의 (I::存싸파 政팎I¥~ if，합柳利7]' 1- 分없Fr .J 윤 l성 분흐포

ft]] 약 • 넥덴당히고 있으따 .E~族의 」잠/쉰외-는 성판없는 핏|꽤9-1 1JtW뼈 III1:f 속-애

사 、란시아，] j狀씬II)( f，힘호 선 l친 히이 t서~ ::F:滅의 核 llll\ 爭‘f플;機얘 놓여 있는 싸챔:

윈- Fl게해야 한다 ’ 고 수싱했다.

二L는 이둡 위히] fijll敎는 JJl 맡t' i&J펜으l ‘ 썼It ’ 음 天trg人의 잔디1 LIS: '~~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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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世界觀과 ‘行動의 影響은 새역사를 創造할 원동력 ’이라는 實錢觀을

바탕으로 祖國과 民族의 統-과 自主化플 화두로 삼고 生活化해야 한디

고 강조했다.

또한 佛敎 內部의 非民主性 봉건성등을 克服하고 民族統一의 至上課題를

實現하기 위해서는 먼저 ‘ 문중파벌과 계파를 배격하고 사찰운영파 종단의

民主的 改華을 이루며 좁年會， 學生會등 民族· 民聚파 함께 살아 숨쉴수 있

는 大쨌實錢團體를 開發， 發展시켜야 한다 ’고 주장했다.

라)조계종 총무원의 입장

그동안 佛本의 活動과 立揚에 관하여 公式的인 반응이나 代案이 提

示되지 못하펀 조계종은 ’ 88年 6 月 11 日 총무원장 주재로 열린 總務會議에서 조

만간 가칭 ‘統-問題 特別委員會’를 宗團 常設機構로 設置하여 ‘ 統-에l 對

한 佛敎的 理念의 定立， 北韓의 佛敎情報와 資料魔集， 北韓 佛敎徒와의 交

流 ’등 佛本에서 제가한 問題들도 포괄한다는 內容을 檢討하였다.

總務院內의 統-에 대한 認識의 未治， 종단내부의 종권다툼등의 진통으로

인해 보다 진전된 統←→論議의 活性化를 기대하기에 아직 시기상조이긴 하

나 하루속히 佛徵界의 廣亂j한 統-論議들을 적극 收했해 集*얀된 統-運動을 展

開해 나가야 할 것이 總務院에 요청된다고 하겠다.

마〕 태고종 총무원의 입장

태고종 또한 스님둡이 統一問題에 관해 個人的 關心은 있으나 총단

次元의 統一에 대해 原則이나 비전등을 결정한 바는 없다.

바)‘南北 佛數徒 交流推進委員會’ 結成

佛敎界의 多樣한 統-論議플 線合收數할 애佛敎的 公式機構로 ‘ 南北

佛敎徒 交流推進委員會’가 ’88年1 1月 15日 결성 됨으로써 南北佛敎 交流推進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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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j- 섣칠작인 接近이 l덴 T'it¥ll 진 H장웰이 디 . 꽉헤 이 갖;쉽댄애는 韓!꽤f꺼}數fR

으l 최 ~l t 혐 의 7 1 :，，.얀 좀;반혐의희둡" 111 핏， 전국작인 산하쏘직‘완 갓 ι 있는 초

III 좁 전놔선 }1잭1. 1품-fl"햄， 女↑↑會능 각-iJ 1팽배싼代짧듭이 표〔두 參 ~j~ <51 j l. 았어

서 주객원디-

이l건 Hf:進委의 전성은 ‘ 7.7 던 딘 ’능으..5~ 統 "j폐識의 문호기- 아느정노

기J1상권 FI1 띠-단- μI ?i5- .!?_ i~ 괄이 펴 지 만 , ll] 피[적 hl수작 입 상을 친 지해 왔[d 1!111敎

까[ 해협싹둡이 끼11敎짧I I셔의 이러한 움직임란 춤처|적으로 腦깜-01띤서 섣집적

인 交rAt빠:進잔 위해 파 1T:있는 |훤l搬의 {~;&늪초 규L생 핀l 기규L7] 必밸[s}다는

연식 7 1 1만위 에서 “ i훤 :l t 1iJ l1敎徒 풋流推:iff깅~ f2l 숍 ”는 이푸이진 것이다.

이 71 낙악ε ~t쩨깨}徵익 산 성이l 대한- 情「챔 1i(fi ~없 J1LE] 시 작히1 !원術핏끼t . 빼i ~ t

끼/1 敎뿔!:t따 jι111~~ ~강 i랍‘ 환 f에이 ~lL 딘→I]] 작 얀 3dAt쉰 }섭l :iff한 깃으보 이!싱→텐뎌.

op"，] 한 in돼Ij은 Hf: itt갖관 전성허만서 만~표한- 8711 맹의 팎業쉰빠파 4 개향

으l 엠:l t :J1:관 識all 사 도 잔 나타니 았다.

αl 기 사 때때|의 1iJ11 歡까 ， 그 歷Be갑 7-]- i상→하고 끼/1敎從 Ar.::) 으l 양을- 내세워

5二， !i1t젠|해)Wi 튜퍼 二l 기-운데서 統~→팬페l애 의 빼.織化니- {\;案의 :1m示는 7.]감으

ij~샤 는 시 ~r:l::~ l:l 는 갓 이 ‘]1. I려 뼈의 1셨 j(디段 |원 에 서 I각 C，)E立1 월r 하는 던 지l 퍼 jl

깐디 이 과지l 는 1차族 II내퍼 관 統→아파꾀 하는 괜전애서 깨11敎가- 값敎뺑헨l으

~서 0-]띠젠 좌→ ~H~룹 세우l 서 。l 푸아 니끼는가- 히는 根本|산1쐐기- 7]-보 놓여

았기 때문이 cl . 쉰판 야기샤 띄씬적이jT 상재펀 폐 I뼈끼II歡싼의 {(ift--i1t!폐l의

넨싱0 ] 풍한냐 jL 생걱히l샤 는 안노Lll ζ L ，:<0] 텐 깃으5i:!-:사 統·←一펴」퍼lj .9 ] 7~‘敢|멘 • ~i따

|때|써II敎|꺼 기아는 있관 수 원t::]-o 따|때끼II敎 L내- :iL 혀는 승L송으l 장에서 二l 균

4‘L 우1 직 애 띠핀 좌표g·l f값7i'고I- Jjl(ij감r 한l 께 δ]] 이 하고 그애 11]-탕읍 갚 j훤

Hib5'] JilL _0.괴 . λ-1 대응 fF 각 종 Si]- .1i'l채 꽉 꽁히|사 다양히게 지l 기 도tiL 그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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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서 收數되는 맥을 잡아가면서 함께서야 한다. 基督敎는 이 n1 北쪽에

교회를 세우고 보조를 하며 人的交流가 았다고 보도되고 있다. 그것도 상

당한 진전이라고 본다. 韓國의 佛敎는 國際會議나 南北佛敎團體의 交流등

다양한 통로를 통한 接觸과 交流가 있어야 한다.

이 에 따라 韓國佛敎의 각 종단， 각 종파는 개작 으로 상호유대 하여 統

-問題에 대한 協議機構를 만들어야 한다. 그때 그때 벌어지는 일에 對應

하는 일회용 對應策으로서는 嚴重한 민족적 과제인 分斷克服의 問題에 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할것도 없다. 지금 佛敎界의 統-運動에

는 기성불교지도자층이나 종단이 지속적인 對策과 그를 위한 연구기구조차

마련되어있지 못하다. 統-01라고 하는 당위성만으로 佛敎가 統--011 01 t까지

하는 것은 아니다. 韓國佛敎로서 실제로 해야 할 일을 구제화시키는 구상

과 對策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點에서 비추어 볼때 韓國의 불교계는

이제부터 해야 할 파제가 많다. 아주 시급한 일이다‘

(2) 北韓의 佛敎界와 그 問題들

한때는 北쪽에 宗敎가 團體나 敎團에 存立할 수 있는가 하는

침을 의심해 왔다. 共흉흉主義의 世界觀은 宗敎틀 否認하고 실제로

宗敎를 彈壓했던 寶例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디. 특히 6.25戰爭以後

북쪽측에 사원·사찰이나 敎曾가 자유롭게 活動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을

어느 누구도 의심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하떤 지금 事情이 달

라져서 북쪽에서도 교회당을 세우고 宗敎A士를 交流하고 또 종교단제의

이름으로 메세지도 내고 있고 종교지도자라고 하는 인시-가 國際會議에도

얼굴을 내밀고 있다고 할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

는 점도 問題로 삼고 있음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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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l~의 *J&Hx況은 우랴 jL서 는 꽉쪽측이 |써銷 lId:탬이니 민~감 촌1 일-;;<，1 붓

한다. 최 근에 우라 기- 외 수한 資*'1· 2~!.-서 는- 디 유J21 · 깊-은 파‘ 1~펀: 우선 안아뭔 수

있다. 北l싸 써救의 싣태뜯 빠樞하가애는 정획-힌 ;;<，]갚 L]- If!상꽤 ‘당의 不1'Eo1] 의허

이 싱-냉 힌 이 레 움이 있윌-뿐 아니 리 , 北따과는 다븐 {쁨 11씨와 制 rft속에 선-센

서 ‘ 주어진 자쉰니 마 정 확2>] 分析-0-]-이 있는 그디·1 S~ j，쉰述하기 ’ 기- 네 딘히

이띤디는 1:1 괄 따J提보 히T.l] 이 날읍 쓴디.

기-) 佛敎의 地位와 投뽑"

꼭한의 분.llL는 우바민족괴 오렌서l 원 을 더룹어 산이-온r i읍敎로서 의 치h

{f!‘딴 갓- :iL 있디 :~L잣 꽉한애서 판:iiI애 대 한 }넙週나 改얹i試 l해는 있었

으나 직점작언 탄입은 가의 없으n] 타종괴애서 빈민했턴 j호겠 |패팎또 란ilL

on 서 는 거으l ιL이시 않는다는 시설에서 점→ t-]-티-L ]- jL 있디 또 꼭한의

관.iil인-날은 빼!.(l¥'佛敎徒聯짧을- 다l心으노 허-어 펀l팡히고 있으며 , 싸t¥3c代항쐐는

최고주권기괜-인 값l팀i人 l-，\，; 템識에 추]석하-T.l] 빛벚 스님듭은 勞때l黨(01] 기입하여

한능히기도 한다.

北폐l 써J& C 핏 승펴 ) 의 시폐 적 역 한끈 iL:j(策「애인 뜩1;'1 이1사 H';~文化j펄짧

9.] J:iL촌고]- 管패I ， -::;.~-내외 빠光客애 다l 힌- 시→첸- 소개 및 案I*J등의 역 할괄

하고 있으며， 승려둡은 임성-생젠 (시젠-관리， 편요-한- 勞때] ) 파- 修行감: ftfj C애 뀔 ，

수행 〕을- 침lJ]하고 있는 듯이 _51.인 디 .

2 ) 원利 , 샘{섬 , {됩徒의 JQ況

8.15 직 후 우바니c]애는 안 l빼j的으 보 31 개 의 디}판선과 1.200 띠게의 딴사

가 있었으며 그 승 9 개의 판얀1피 400 여개의 얻l시가 北l때꽤거·이l 있있디 또 북

한애 있는 승렌수는 1， 600 여 벙 ， 신도수는 375.000 야빙이 있었다고 한다.

판-제의 規 j밟는 100 1강 이상의 f멤↑，" \ 7] 修行·하는 사한은 보한사， 간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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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점사， 귀주사， 석왕시-등 5 군데 였으며 , 그중 함남 • 함주에 있는 귀주사에는

선도의 수반도 15 ,000 여명 을 넘어서 고 있었다. 그라 나， 그 후 200 여개 가

량의 좋利이 戰爭의 와중에서 破壞되었으며， 전후 북한정부의 사회주의정

책이 推進·完T되어가면서 佛敎도 變化를 겪게된다. 그것은 특히 增伯와

信徒의 수에 있어서 일정한 변화를 가져왔다.

1985 년 북한을 방문한 日本 佛敎學者는 북한의 불교신도와 승려가 각각

10 ， 000명， 300 명 ， 시찰이 60 여 개 라고 전했다(법보선문 1988.6.21) . 또 지금存

在하는 좋利은 조그만 암자라도 信徒가 있으며 신도들은 불공을 드리고 시주를 하

며， 佛敎團體에서는 일반인을 對象으로 불교강습회를 開健하고 다수의 젊은이들이

불교를 공부하고 있다고 한다.

극놓利遺題이나 文化財는 개성을 中心으로 한 황해도와 금강산등지에 널려

있고，함경도와 개마고원 일부지역에도 사찰과 선도가 다수 存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이외에도 佛敎關聯物인 불교서적들이 보판되어 있는

圖書館이 있다.

다)增댐의 모습과 生活

북한에 있는 승려들도 남한과 같이 비구승파 대처승이 區分되어 있

는 듯하다. 日帝時代에 日本佛敎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대처승익 特徵과

傳統的인 비구승의 모습이 각각 存在하고 있는 것이 여라사람의 증언에

의해 確認되고 있다.

1985 년 5 월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에 북한 방문기에 관하여 다음과 같

은 內容의 기사가 연재되었다. “개성 박연폭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조그마한 암자가 있었는데 스님은 머리가 길고 구두를 선고 있었으

며 , 가시-장삼을 입고 손에는 단주플 들고 있었다. 또 그는 일본의 식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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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대애 꾀고 심기가 이마위서 출71 허 았으[니 柳放後에도 지선은 스넘으보

사의 익한l 괄 계속:힐 수 있었고 20 년잔에 ;쉰혼히여 ;;<.1 납은 즈:념으문-서으1

91 젠얘 종-션하고 있다.， 고 하였다. 이라한 시-싣 s~ 미루이판l때 그 스닝은

디l 저 승익 용‘보외 Ll:l'f딘條껴:윤- 갖추고 있다. 위 스님은 곽젠을- 짧f꾀하거나

원낚헨 시던닫애 의히이 흔히 認는r되 고 있다”

그파니 ’88 {Ie-: 5 n애 北때을 l상분한 P펴獨 橋 I뼈 EE멍 훈꾀-시의 증언애 의하

띤， “ Jl[헌사011 있는 網샘는 i퍼‘따의 승려오1· 다뜬 주l 윤 싼견한 수 없다.，

j 1.. 얘기하고 있다. 즉， 그가 또착했괄 U:l] “두l딩 의 增폐기- 이라 윌-상이

있는 템 딩에서 목탁월- 치며 힘 활을- 하고 있었으며 n1 퍼 는 삭만을

건l 았고 꽉-장은 가사정삼윤 입 :'1 있었다 l’는 것이다. 二l라 고 이 승러한터1

서는 統婚與깐}는 {땐짧힌l' 수 없었으 1 냐 , 두분의 승펴이외에 디관 승려기- 있

는지는 열1- 수 없았다고 힌다.

리) 엠댐의 ;랑하%

룬이 fil] 린저가 hl--헨시→에서 만닌- JE스넘은 펀.ilL애 대한 지부심과 자

렌스난1 움 을 l 二끼 고 있었디고 한다. 그는 빠敎는 ‘ 원떼 우퍼니라에 :til 속

1'H'E해 왔덴 갓 ’ 으닐1 美帝|때 J.:義 앞주l이 역힌응 하며 낀1해 룹 받은 li~

협敎씨는- 디프띠 , 이 첼에서 뼈둡 닦기도 했던 유1잉 한 愛l때|까 샘11"1 (서

선데시 )의 ];1.섣도감 ;;<.1 굉-스강} 게 얘기히았다. 국기-애서 않~의 週;建쥔~- {싸

11‘ 하 고 ::7. 렛기갚 많|녕〈으 1 11)] 다} 분 멘-는 것 τ묘 당면시하고 있 :? f까 )1止會的으

j; ‘셈 때 ζ[것 이 빅~팍판 판바인저런 값}짧備人으보 보야도 맨 5.i~ 개의 치

않는듯이 lL인다 . 스뇌의 이렌 ~i~슴은 Jilt 댐的으효 맡겨진 떤듭애 대 한

띄‘짜고1- At)폐 l상〔樞애 디l 젠 ↑(닙f wI~ 71 낄-랴 있는 듯허 디.

FE ‘갚:11-'에시익 Jil뼈줍으} 하니얀 기"꿨‘ Lt. JJX;애 대 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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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은 하지 알아야 한다는 강한 의식올 갖고 있으나 “많은 시람들이 壓

制者 밑에서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을 解放시킬 다른- 방도가 없으면 暴力

을 사용할 수도 있다 ” 고 함으로써 弱者의 暴力을 正當化하고 暴力

이 압박자와 피압박자뜰 해방시키는 무기가 될 수도 있음을- 認定하고 있

다. 結論的으로 이 스님은 분교에 대한 상당한 애정과 民族意識，꿨生의

고풍에 대한 同參과 해방에의 강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이외에도 增댐意識을 엿볼 수 있는 것으로는 1985 년 요미우리신문

에 연재된 北韓f曾{집와의 인터뷰기사가 있는데， 그 햄낌는 “南朝蘇의 佛敎

徒와 만날 수 없는 것이 한스러우며 한시빨리 南北統-이 되도록 부처남

께 기도드린다”고 얘기하고 있다.

마) 北韓住民의 佛敎이1 대 한 認、識

일반적으로 北韓住民들이 불교를 접할 기회는 많지 않은 듯하며 단

지 불교에 대한 內容이나 이야기 등은 歷史敎科뿔블 통하거나，가끔씩 있

는 관광이나 休養生活 또는 박물관 관람을 통해서 이푸어지고 있다. 또

일반대중이 불교애 대한 강한 必、要性을 느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으며，

스님을 접할 기회도 드문 듯하다. 그러나 1983 年 越南한 이웅평씨는

“北韓에 있을때 서산대사같은 스님은 임진왜란때 나라뜰 위해 싸운 愛國

的인 스님이라고 들었다”고 證言한 것을 볼 때，北韓住民들이 佛敎，스님

등에 대하여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 일반인들의

교리에 대한 理解가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으나 불교틀 공부하

는 젊은이들이 상당수 있는 것같다.

바〕 佛敎信↑대嚴式

北韓의 佛敎嚴式은 남한파 큰 차이가 없는 듯하다. 족 북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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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넙뜰도 1섭 딩 이l 판싱윤 모시끄 ‘여l 판과 엠관’윤 하며， 이 때 ‘꼭틱-괴-

씬수둡 시용 ’ 젠다. 환싱잎애는 풋관-이 7'] 았고 향올 피운다. 또 꽉정

( 진수강 ) 융 히마 lt] 호l 룹 열 :'1 1꾀 희시 애 는 선승''''] 부처념의 平뽕， 까짜n裡

念J。:에 관핸 섣 l꾀 잘 한다. 二1페 나 ~It~iff.의 선승이 선윤 修行익 맹 편으i_~~

심- :11. 있는:;，<.] 확인도1;，<.1 는 않았으나 수행승이 存tE히-U1 끼IJ戰 11흑 뉴욕·날이 일년애

몇띤씨은 전에 와 씬-° 1 니 본뭔 시준히 rr:J 판공-살 드린다. 또 판교선 ;;<1-픔

온 公Al꺼인 佛敎行事If상에 “원-기인호”꽉 시一용하고 있다.

시 ) 佛敎文化써 의 {양存웹;꽤

I넌族:Lff앨 1't을 깅초히는， ~t때애서 1낀족적 유선괴 칸F회지l 에 대한 짜存

떤으l 는 데단허디. 文化띠의 대부분을 차지능1-:1 1. 있는 셰}敎文化띠에 대히→0:1

꽉밴헨 판심윤 기전 수 밖애 없다. 이에따리 뱅~ IW:애 !댔壞펀 많은 文化n~

외 ￡E l씨l윤 꽉구히-j1 :J'ffil陽된 것쉰-윤 원형대프iL 維持 • 保存하는 힌펜 獨創센J

인 민족문화 유산으젠-서 기차있는 것윤 繼fA하는 jLy:~윤 섣시하J 었다.

이와 關聯한 휩近으1 갓늪을 li! 떤 ， CD 80 년대 또 표훈시， 정양사 인부 복원

@ 1987 년 8원 北輔 jL:11. 호IA늪이 j닮섣JJ.폐 INr i\;;의 것으보 추정되는 판 젤터

괄 발굽(팔각밥지꽁) ® 1988 년 5 월 남갱신-의 4 개 괜체기-운ell 하나

인 선겨l사애 대한 l날굴과 輪.fIll作業등이 있디. 1988 년 6 월 묘향산 보한

사의 破壞띈 챔~40 데다수플 렉-구허-j1 핀-만대정경 우l 관뇌l 허l자l 관융 保원r한

保: ff: NF룹 짧j'J:히 았 으 며 , 정내의 )(싸(~ II많피 만세루， 판유전 그러 jL 시→각구층탑

과 팔각 3 층식 탑을 補修(짜젠 FeI 힘~ 1988.5.3) 히-였다. 또 7 年댐j에 낄처 i댐

麗朝으} 활만-대정-경 전체설 국댁 (總 25 f{f5 ) 하혔다.

이-) 싸敎펀語

~t韓애샤 -般人 :il1· 佛敎關聯者애가 l 흔히 쓰여;;<]는 佛敎用詩로는 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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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것들이 보이고 있다. 부처， 승려(중) , 지옥〔저승) , 나무아비타불，

참회， 기도， 법당， 절， 탑， 대승불교， 대사， 선사， 법회， 문수거리(街〕 등이다.

자)묘향산 보현사의 모습

보현사는 968 年 ( 高麗 光宗 19 年 ) 에 탐굴 ·공확 두 대사가 이룩

한 절로서 정사가 무려 243 간이나 되었다고 하며， 朝解時代 구국승정을

일으킨 서산대사의 입적처로 有名하다. 8015 直後 記錄에 의하면 建物은

백여채 , 승려 160 餘名 ， 신도 5 ，600 여병 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나 戰爭期間中에 爆擊으로 거의 破壞되어 6 , 7 채 정도만 남아있다

가 70年代 後半에 복구를 시 작하여 ( 1976 年 大雄嚴. 1979 年 만세 루와

팔각 13층탑을 복구하였고， 大雄願의 木造部分은 금단청을 입혔다.) 88 년 현재

거 의 복구가 完了된 狀態라고 한다.

爆擊으로 거의 破壞된 극툰송U이 지금은 전체가 윈형대로 잘 補修되어 있

흔적이 남아있는

잘 되어있고， 隨色한 색깔을 대신하여

고 여기저기 짧彈맞은

되어있다. 또 50 여채 이상 完뿔하게

큰비석과 석탑，대총，북등이 장엄

복구된 좋刺建物은 깨끗하며 保存이

새롭게 딘청을 입히고 기둥에는 朱

紅을 칠하였다. 새로운 保存庫에는 고려팔만대장경의 원본과 해제본이 저장

되어 있다. 法堂內部엔 佛像， 탱화 등이 장엄되어 있고， 춧불과 향이 信4때

嚴式에 使用되고 있다. 法堂문은 모두 열려 있으며， 두분의 스념이외에 극놓

좋U案內人이 따로 常住하고 있어 國內外의 觀光客을 案內하고 있다. 또 평

일에는 절에 선도돌이 거의 없어 보인다.

이 이외에도 보현사는 佛敎의 대가람이자 民族文化遺塵의 寶庫로서 佛敎

信者문의 성지순레장소가 되고 있기도 하며， 觀光名所로서도 기능하고 있

다. 또 88년 5월엔 “ 불교성탄일 2532 주년 記念法會 ” 가 선도들과 朝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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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II敎徒; J佛 엠I. rtl~사쫓員웹 敎聊;댐-기- 參해~'한 기-운데 웰렀:II， r.:H 동 대선시가- 짧法

하:1/ 청 운선시. ( 1;1 현시- 수시 ) 주관으..Q.}험談햄월 7]졌 디 :iL 힌다.

치 ) 二l 외 의 끊체의 11습

대부분의 τ견3 수[J이 꽃衛의 熾뺑용‘으보 부서졌으나 戰後 꽉규L오]. j팎.햄主

義 짧~빠}씨에 ;￥~[J의 꽉-구 빛 짜Ij 1修fF業은 우선적으포 중요한 일이 펀수

없었던듯 싶디- 시섣 이 기간 풍인이l 대부분의 라:利온 폐허기 뭔 채보 l잉

치퍼거나 근근'0 ] 維싸허l 니기는 정도었던것 싼다. 그러나 70 ir-代 以後 佛敎

필刺애 대한 말펀-파 처구-기. :Ji;f總|‘에으보 이루아져 ~바현시- 이외애또 개성의

겨l 꼭사， 관검시→， 담깅산의 정영시， 표훈시， 신채시 , J-;! 녁 인 그퍼고 성란시-와

선왕사 뜸이 :~;c:싼復舊 ， 또는 해分復f원되었디 이 0]외 에도 北떠이 딘편적으

갚 빠介하:II 있는 핑채은- 이십여굽데기→ 인려지고 있다.

카 ) f911敎團|關i

m까 ~t韓의 얘II敎團l빠~- 일-닫l친 것은 朝m、F깨II敎徒聯關 ( 194 5012026

*h-成J는1 :It빼빼싸敎徒聯뱀을 FV:體 i;"_ 1955 iF에 ;섣성 , 委뒀長 : 빅패;한 , 副委員

Ii : 홍호l ’y- ) 뿐이 ttl 구-처I] ;;<;]인 뻐熾辦成이니- ?펀動狀況은 힐 수 없다， 딘지

~U떠의 끼II救 f함취7] - 10 ，000 템이라고 한 시산을 볼때 聯.w.t員익 11#成팀이 이쯤

되지않니 推定l판 디→.

~U펴 얘II敎l빼뿜으] 1딴 페은 45 if'" 50 年시-이 , 75 年以後애 주토 니티 니고 있

디- 즉 1945 iF: 12꺼애 :It: ]폐#ψI;敎總 I佛밟아 펴eMs'_ 해]熾권 以後호 여라

l뿔l쐐가 結成되 었으며 이 뜰은 /ctJ:l t ii!£댐고']. .LV;族統--適떼1애 參與히→었 디 . 또

6.25 뱅~爭 r4c， 익n 佛敎信·씨J !ψ曾 , 佛敎좁치E 행， 女·，t/!，佛敎1ft핸가 聯싼햄등짧펠 ~l j( 많

은 시-갇]-한이 人民짧으I_ J~-~_ 參與했디:II 힌디. 그 0] 후 빨반 빠勳!닫 보이지

많다가 社 젠:::1::義첼設이 JJ1Uf;강꾀고 f뷰 i홉的 권f!;승;으i~ =E體/법、想아 應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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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가면서 宗敎活勳에 대한 許容과 支뚫이 이루어지고 있는 듯하다. 그

例를 볼것 같으면 社會主義憲法을 採擇힌 以、後 '73 年， '74 年에 결쳐 南韓

政府의 民主人士 및 宗敎人 彈壓에 대한 성병을 발표한 이후 각종 성병

과 제의를 해오고 있으며， 85 年경 確認된 바에 의하면 聯盟의 “後繼者

敎育을 위한 講習會 ”룹 실시 , 개성시내에서만 50여명이 이에 參與한 것

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佛敎團體의 活펑tJ이 政治的 目i¥J 逢行‘을

위해 存在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순수한 宗敎活動을 하고 있느냐，또 勞動

黨員으로 構成된 上部組織만 있고 下部組織이나(地方組織) 民間人의 參與

는 없는 유명무실한 團體인가의 여부는 아직 正確한 判斷을 내릴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80年代以後 聯盟의 . 活動은 더욱 t펀撥해 지고 있으며 , 그 範圍도 國內 뿐

만 아니라 海外佛敎人士뜰과의 關係改善이나 國際的 모임에의 頻緊힌→ 參與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81 年 東南亞에 佛敎代表團 派뚫， 82 年 몽고에서

열런 第 6 次 佛敎徒zp:차1會議에 參席하였다. 8 '7 年末경에는 北韓의 佛敎睡|體

의 代表가 蘇聯 佛敎關係人士와 接觸을 가진 바 있다.

80年代 들어 聯盟의 活動。l 活撥하게 展開되는 데는 民族宗敎로서의 佛

敎의 社會·歷史的으로 濟在된 力量틀이 드라난 것이기도 하지만，國際的으

로 조성되고 있는 화해무드와 平和共存의 분위기와도 密接한 關聯을 갖는

것도 사실이다. 즉 개방과 平和共存을 추구하는 蘇聯과 中國을 위시한 각

국과 다방면의 交流와 接觸이 活撥해지띤서 불교딘체의 獨自的 活動도 일

정하게 증대된 것이다.

위에 들어 본 北韓쪽측 쩔料가 어느 정도 정확한 것언가 하는 것은 별

도의 問題이고 여러가지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여기서 실제로 북쪽을 視察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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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만이 겪은 佛救판情의 한 시II 괄 선-펴 보기로 한다.

Eε냉 훈- 으 ] «-!iP-~l인7] » ( 1 9 8 8 . 선하〕애샤 Jll 한시-에서 에판플 하던 스님

은 진짜 스낸이 이-니2-]. j J 한께 빠察한 시강}이 소1상 훈이1 게 궈떤해순 넨이

나온다 ( p . 1 2 9 ) . 이 만갚 야느 정 :'1二 선인 ·611 이: 힌지 모프지만， 꽉쓴의

긋￥쩨이l 서 선 Ei탑 j갓 이 히 띠 ”웹끼fl히 는 스념이 일J:J}니 펠 갓인가 하는 갓온

생각"611 판 인이다. 꼭쪽애 r j때 [((1' 끼1\救徒 l佛 'W.Y. J 등 힘’맺빼體는 았다. 그

다].:iI I쩨l際떤n짧에노 판.ilL디l ':H. 이침~으i~~. 참석하고 있는 것또 시-섣이다.
0
T

ιl 는 二L "던없:}쉰 질 ]ι륜다. 디 만 한기지 갚빙 힌 것은 뜩쪽측으] 1[1:뺨왜 |

般은 Iltt: .\Wr*I'i !H I :가 ,''1 IJll lY£차iI1l:테치팎 지수;적띤 시펙젤사기- 이→니디*‘{f lit!: fll냈

기 |때家統 ili lJ으·1 'ff1많傳l階바 :lL 하는 깃쥔- 문-냉허가l 안이이; 젠디. 그 시폐

으] ;j、~ )BH에 체d4:갚 지 니-치 11] 바 J 가 가 이1 노 깨h敎 |웹體기- 있다고 하고 J갓

표 JiL바 의 단지l 외 Ii")휩싸1~ 하는 것은 갚지1 기- 았다 0 ] 섞은 이주 중요한

깃이디.

그간l 넨서 도 우리는 곽-쪽꽉파 宗敎(l:l언 빈애시 짧·剛 ·交流닫 하. c키 고 하고

.LCE 해야 한다. r~(’ 행~ ~힘搬 El Jl δllJi두 떤단 궈1 딪차 닫 수 밖에 없고 그땅

지 이나하1낀 전츄의 정구는 없어지개 원 수도 있다 :'~ L'.] .:iL 함짧I靈It웹

0] 외 애 분-쪽측 시띤둡 {I폐폐人으] {닙씨J 0 1 1m많7]· 뭔디 tl ] 곽 /피’핑 l때↑體 판

J강한 접측이닌l→ .iL 흥1 지 바 ~~ l::' 1i}쪽~ [i씨뼈뜰피1 J잦째히는 7-11 기 기. P]←런 꾀빈 ζL i:'o]

한 접팍-을 굉→한 • IIl I :f!J!1따는 JjL잇 ? l 기- 서쿄지- 얻‘는- 바가 있플 깃이디.

(3) 韓國 佛敎界의 統}論議 • 運動의 論理와 方向

r;fi~ IJ때 佛數해는 헨:~-~ 민족이라;ι 히는 겨레의 삶의 터전인 t떠半島의

분단이 우리 민족의 生存애 집략이 펴 고 온갖 j社.햄 • 政治 • 經濟Et'.1 .~i!_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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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이 되고 있다고 하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韓國 佛敎가 중생을 위해

어떻게 무엇을 하여 이바지할 것인가 하는 問題意識에서 統~一問題에 接近

하고 있다. 宗敎運動으로서 불교계의 統←→運動은 文化運動 및 社會運動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政治的인 接近과는 다르다. 무엇보다 韓國 佛

敎가 춧점을 두는 것은 우리 民族의 共同體로서의 生存이 分斷下에서는

自然스럽게 되어 갈수 없고 分斷으로 말미암은 불신과 증오，원한과 통한

등은 6.25戰爭을 겪 은지 35년 이%에 지난 지금에도 아물지 않고 있다. 흔히

말하는 「離散家族」이라고 하는 부자연스럽기 짝이 없는 부모，형제，자매

사이의 갈라짐과 못만남은 統一이 되기 전에는 치유될 수 없는 상처다.

그리고 우리의 社會，經濟，文化는 오랜 歷史를 통해서 하나의 공동체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分斷은 우리 生存自體를 찬인하게 이끌어 뜨리고 줌

曲시키고 있다. 반세기에 이르는 分斷의 固흉化는 分斷狀況을 ι 많定事實化

하며 그에 따라 민족의 절름발이 生存을 그대로 원래것인 양 받아들이면서

자기의 잘못된 生存良識에 불감증이 되게 해오고 있다.

여기서 韓國 佛敎는 民族宗敎의 하나로서 民族同脫사이의 不信과 ↑曾惡，

恨에 사로잡힌 마음의 용어리를 풀어주는 精神的 분위기의 조성을 佛敎의

관점에서 조성하여야 한다. r아힘사 J (不殺生 • 孫悲)의 마음을 일깨우고

서로가 마음의 문을 혈며 ;本來의 바른 마음으로 돌아가며 “우리는 兄弟”

라고 하는 훨實윤 밝히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 겨레의 삶의 양식인

文化를 통한 同質性을 回復하기 위해 信때의 분위기를 자연스립게 조성하

면서 民族共同의 遺塵을 이어가고 가꾸어갈 공동의 발판을 마련하는 일

에 대해 각종의 對策을 講究， 實錢해 나가야 한다.

흔히 宗敎運動은 그것이 消極的이고， 약하고，具體的인 성과를 즉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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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고 히는 천에서 7]-볍 게 훈1\假히-기 도 힌다. 이이l 대해 그댄지 이니

히다-jL 하는 볍·例다-서 랫 가 A] 뜸어렌 디. 인도으l 간디눈 lelJ I표f(썼의 |츠|尊心 jI]

%돼‘꽉 )i~敎 |꺼 힘J!J!꽉 양; 1 서 일깨워 수프로L씨 *껏帝 l뺑으호부터 獨lL힐

수 있는 ri]-탕윤 n] 련했 디 . 인도가 獨:\7:펀 l 당시애 인.5=. iii:!: 떤의 기정- 모순

텐 뀔가족- 주{민으1 An 도뭔 아느 정도니.tI]- 히l 소허、{ 긍 심따라할 뿔:iJ.. :'J.것을

얀 ]ι S값싸、애 끼 A1 bZ lJik:시 킨 것은 불가족 ?1R’l뜰신의 11~將 ;파1괴’인 입베프칼의

新1iJl:救챈勳!이 디 .

l떼 !앓l ilH: 딴- 기- ·19짜敎 1ft!: 딴 보서 2]- ~장..ill • 종피기 共存하기 때문에 싸敎가

안씨으jι 준- ]1; 히-k~ 갓이 이니퍼- 편: 1값 잣: 化 이1 뿌리룹 빅띈:D!:族宗敎의 )1E

파j 으 l 얀흰으 i~~샤 기이하는 것이 c] . 그2-] :iI 多宗敎IItl: 웰의 승iiL • 종파 시-이

.01 짧1滅은 ‘잉l 상 있윤 수 있는 것도 띤딸이기 떼문에 i펴 |혜깨I)敎는 끼I)쨌인

의 각 종피는 갚꽉 다튼 지;;*-&와의 對ii파 • 交流 -!값하，'8룹 풍히|서 야族閒題포

사으i 統:..r:까빼이l 보니{ •] ~，=，있 7l] 參껴it 히 게 되는 갓이다.

이An ll.& 씨:한 r 7,7 파뭔‘ JJ~後 ~W人 |←:듭익 j냐ij ~U꾀 交流쉽 Jι )111히·jL ;<}

허→는fl] 끼지 ali르렀 디 0 ] 애 디1해 싸敎조 어떻게 參껴與렷히여 o이야]: 허

E디1- Jμu體폈r的애 o으1뜨_ i:~'띄iγ’ 4換헛깅*索~ • 4戰혈 J땐댐l맨땐괜펀. 허하-여이 한 시기에 이프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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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南北交流와 韓國 佛敎界의 統-違動의 塵標

(1) 佛敎 各 宗團의 協議機構 構成

韓國 佛敎界가 各 宗團 • 宗派나 團體別로 각양한 統'-論議 · 運動을 展開

하고 있다. 이는 담標가 하나로 歸-되고 各 宗團의 自主的 • 自律的 즈~Al
D'

임 이라고 하는 점에서 아주 自然스럽다. 이를 豊j一的으로 위 로부터 統

制하려는 發想은 있어서도 안되고 通할수도 없다. 그런데 그려한 다양한

宗團·宗派組織이나 個人의 週動을 하나의 協議機構에서 相互 情報릎 交

流하며 意見을 交換하고 共同의 -致된 目標를 세워가며 協助를 하는 것

은 必몇하다.

各 宗團·宗派團體 및 個人이 協議體를 通해서 제기된 問題들을 놓고

調整하고 協議하며 協助해 나가는 것은 必要하다. 人士의 派遺을 위한 選定

이나 그에 따른 諸般問題를 協議하며 對應해 나가는 것은 이주 自然스러

운 일이다.

그리고 그러한 協議機構에는 各界 有關部門의 專門家로 構成되는 讀問機

構가 있어서 問題되는 狀況을 터常 돼究·調좁하고 協議機構가 要請하는

問題들에 對해 專門的인 識見을 參考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團體 • 聖職者 • 信徒等 A±交流의 推進

이미 r 7·7宣言 」 에서 북쪽측과 各界 人士의 交流를 提示했다. 이에 따라

佛敎界에서 佛敎宗團이나 團융뽑 增18 빛 信徒가 北쪽 측과 交流를 하도

콕 模索하게 될 것은 쉽게 짐작할수 있다. 이에 대비하여서 무엇을 주된

案件으로 누가 어떠한 方式과 節次에 따라서 接觸 · 交流를 어떻게 할 것인

가 하는 것을 構想하여야 한다. 이미 북쪽측의 알려진 佛췄團體나 그 任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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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닙|서싼 • 縣끼1는 되어이: 하고 나이가샤 곽쪽측이 1↑자n !씨|際끼II敎훼

1淑 또는 ;감행〔훼짧이1서 j려꾀 한 H:k況애 대힌 갓도 파i-F1 깊이 안이갇→는 것

이 參쌍기- 펜것이디.

(3) 南北 佛敎徒 共同法寶

이lJ1 2μff敎애서는 外|맺l이l서 나 P} i휘‘ ;I t의 ff~1 받쉬·기→ --'I'm 만 니서 )~r페으다- 예

lJl]달 .!iL':'LL %Ii: -IHI J웹애 폐한 l쩔 IJJj 도 發깅섯히|서 it [::1을 딸고 있다. 新 1'1힘에 서

l 싸北패 값쐐팎 균리온 선언 」이바 jl 관바우는 것이 1:1}갚 그것으보 88 iF

11 )j 애 니 왔다. 統-따이 이 lJ1 i빠 j↑한 IU~I 칠 .!ι이-도 統-nIJJl\il에의 찮近에

는 “1암반온지 73%가 템뼈 n il짧 • 짧張據저l가 光싸: liijl웬펴 -i1 히 jL 있다. ( 統

-I까→ r 統-→JE데Jl: J 이 판 fiJIψJ1f. ， 한7:1 1:\11新 !111. 88.1 1.30. 3 I미 ). 이러한 점으로 갚이

노 끼II軟씬에사도 週폐한 l미 뼈아l 이떤 WJ !J?에 서 l춰‘北 兩씨의 f맡)샌i 빛 {닙

1it가 參띠허-뉴 Jt rfU ¥)~젠룹 가지는 갓은 인덴- 橫)歐 l떼으jE- 시도해 봄직히-다.

(4) 北쪽측의 {릅徒에게 佛敬聖展보내기運動

한균보 펀 꺼II敎聖뱃이 나 싸→휠둡 곽쪽의 4깡 ;友뜰애게 꾀내는 챈떼l을 북쪽

측괴 l싫識히여 l셀 !채 한 수 있디. 괄관 우리도 북쪽~5? 보 무-81 그러한 文없t

IU *，'I 칠 提까 받을수 있 C]- .:.LL 본다. 서 3년가 주고 l낀 는 기-운데서 텀↑rp 이넨-

핀을 뼈해 사파기 Jlflp件관 더욱 深化시켜 젠 수 있읍 젓이다.

(5) 南~t 佛敎聖地 i센禮i

i따피→ ;It애 있는 유엠한 시-전이니 우테 싸敎싸 i폐써탈이 ~練허신 곳뀔← 팀徒닫이

서최L i젠댐히 얀 것은 서보의 |‘|然스 2 1 푼 굉爛애 이lc1)지 힌 것이다. 딩장 행

까꾀기에 아띄움~이 있디<II 한수노 았지만- 미리 計·핍1/히고 北쪽측애 다진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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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6) 南北間 佛敎班究物 交換과 세미나 開健 및 佛敎遺績 훌l힘훌를 위한

共同學術活動

佛敎遺塵이 民族文化遺塵으로 保存되어 내려오고 있고， 그것이 民族文化

의 근간이 되고 있으므로 南北이 각기 文化遺옳에 대한 맑究는 각기 進

行되어 오고 있다. 이를 이미 陽究된 成果와 엽적등은 相互 交換하며 나아

가서 佛數關係의 세미나 등 맑究모임에 學者들이 參與하고 佛敎遺置

調훌나 그 밖에 佛敎關係의 學術活動에서 南北學者들이 協助할수 있을 것

이다. 지금 北쪽의 文敵이 이미 獲刊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선 政治的으로

過敏하지 아니한 宗敎關係에 대한 學術交流는 좀 더 容易할 수도 있지 。L。

1동 L:"

가 생각된다. 물본 北쪽측의 宗敎政策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制約이 있다

고 하는 점도 據想하여야 하겠으나 일단 시도해 볼 일이라고 본다.

(7) 民間主導 統-運動과 政府主導 統-運動의 相關關係

이제까지 統-問題는 政府가 주도해 왔다. r7.4 南北共同聲明 J (1972 ) 만 해

도 國會와도 相議가 없었고 各政黨 간부들과도 協議가 없이 政府

高位層의 決斷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제는 그러한 政策이

一部

通할수도

없거니와 通해서도 안된다. 明分上으로 보아도 온 民族的 課題를 政府가 一

方的으로 決定하고 國民은 그에 따르라고 하는 식의 발상은 잘못된 것이

다. 그러한 점은 시정되어야 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政府가 해야 히는 역할

이 감소된 것은 아니다. 民間次元에서 하는 것과 政府次元에서 하는 것이 뺨存되고

그것이 어느 선에 기서는 하나가 되어가야 할 것이다. 그라고 政府次E게서 빈드시 해야 할

역할도 물론 있다.여기서 지적하고자 히는 것은 民間次元의 統}運動에 政府가 提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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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 있는 資*'1나 그밖애 {!itl 宜는 悔1빼 IY'J으5~_ 보이줘이 힌-다는 것이다 근

간에 北쪽측에 대한 ↑떠해는- 거의 j따야J‘가 獨r!:i(애으보 /띔이H헤 왔기 때눈에

1-(; r버人아 니- 1-e: flSl1뾰|뿜i~.~서 는 아랴오갚 세익이 있 .iL 힌계기- 있을수 있다. 政

府가- 쉬갱H oi 는 정꾀-는 ll31 府가 |때굉쉰- 대선<'511서 히는 것이고 範;極|깨으로는

:1-갓이 I싸Il\，; 의 Jt II I] 쩔 웰 이 라 고 히는 펌돼£윤 깐 :;1 統- l itJ M덩에 대히|서는 특

히 J[(<<r 한 ↑바해나 장 *-~I 쉰 짧싸<'511 이 힌니 jL 관디 그뷔이1 ll31씨‘꼬서 適法히

jl ~펌굉」히- ;-11 5[않한 수 있는 인도 많윤 것이다.

한1 편 민긴지윈의， tit 一팽폐간→ 쉬 헤) prj 애 서 多發n"J으보 展剛퍼어 오:il 있

니. 이lJ1 二[갓은 71 정 시-섣 핵 펴야 있디. 민간치원의 %k-얄Ii勳j은 fE 'll} I훨IW~

오} 젤，~:it. illi 비끼 넷 一 t쩌 宗敎'Jf.기 이 n1 뚜댔히-카11 부성히→:1 1. 있다 짜!llJ j많 웠〈

이나 빠)λ JILL 펙 |햄l 써} 등은 그단l힌 민간차원의 統一폐파j에서 j)탤的인 i!>t휩U

‘Fr 슴1' :;1 있 다:) 1_ 허가 는 어 럽 다. 안으보는 어떻 게 狀況이 變힌-지 모브지 빈

한H1 보서 늪 그렌나.

t~ 해1次 JC에 서 의 接剛·交에i의 UH윌‘ t에P←보~ hJ能 한 것으로부터 섣마~I 블 뿔어

니가-거l 펀 것이디. 그리교 L치 1m次5t의 統-뺑動도 南괴 北딩1 對 Iftf.i方 :]0\은 샤

꾀가 디-판 수 밖에 없다. 폐:함시웹젠 I:" 의 빠땀보 lt이 서 다J‘쪽의 폐應JJt 北쭉

의 對應은 서 j아끼 는l끼11 옳씻가 있달 것펀- 據;\'1;\히지 않을 수 값다. 이2:-1

힌 ;선을 돼j쓸깅 승| 여 벤자 짧'1짧 • 交流91 1:11-"강윌 잡는 것이고 北쪽측에 대한

깃윤 안:i1_ 깊이 分析허-0:1 비-르가l 파악하는 것이 펀됐하다.

여기사는 끼IJ敎 'Jf.의 i휘北낀:t Yjff. -j순 뼈헨 統 -얀찬 i삐이1 대해서 i폐&힌다 .

CD 꺼II敎의 Ja il꿇 ↓幾 ↓7야 오l 디-판 7R W:!i: 외 의 17% [Ij ) : 이 점 은 宗敎ilt£. 폐j으보서 2jS- 'fQ

해i illt ~’1 ·도 뻐에聯'8'1 0:1 해‘極f에으jJ }↑Hili꾀 어 이: 허 j:L 딩!I:f.r:의 훨l‘織뺀}외- :1.

i펀뺑b lJX: :!:l↓ 으 l rJk l끼 수-나1 쉰→ 111-팅 으꾀→ 힌다.

120 •



@ 政府次元의 協助 : 이 점은 이마 論及했으므로 省略한다.

@ 政府 • 民間 佛敎界 合同으로 統一問題 세미니의 開{崔 : 그간에 이루어

진 성과나 問題點의 제기들을 經合，整理하는 觀點에서 假稱 [慧悲

와 平和를 바탕으로 한 民族共同體의 同質性[다I復을 위 한 세미나」

를 開{崔하여 佛敎界와 佛敎學界等 有關l휩體 및 人士들의 共同모임

을 開{崔하여 問題點을 整理히고 그에 따른 政策方向을 換索하는 계

기를 마련한다.

@ 위 成果에 바탕을 둔' m佛敎機構의 協議機構의 즉시 構成과佛敎

各 宗團 • 宗派 및 團體나 人士들의 統一問題對策會議 : 下向式 單

線機構를 構想하거 나 政府附屬機構의 對策機關을 마련하는 것이 問

題가 아니라 원대한 텀標를 設定하되 當面의 問題에 應하면서 統-~

問題를 佛敎界가 자주적으로 推進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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結 를a‘
iillll

- l :l } 렘-직 한 {fi1[_.팽떼I으도서 佛救JJf- 統-週맺b읍- 워 히 며 -

떼〔治 1]<] • 軍 합댄] 빛 *!}S濟~i-.J인 IHi 애서 의 統-→週動파- 딛라 치준敎w의 統-→자E

퍼b은 녕정의 이<5n심-등퓨- 크게 관러 일으치지 않고 밸|폐띈 수 있는 맨

도 있디 7듭敎 !빼*뿜나 가;救人이 김은 信깨]을 1:1] 탕으쿄 해서 서로 對ri마룹 한r:-]-.:iL

히수-- 것온 여러가지 주l 얘 서 정색관 깡團氣뜸 쏘끔씩이나P]- 풀어갈 수 있

는 야시가 있디 jL 생각한 수 있녀 그바 한 점애서 佛敎界의 統-‘週動l의

俠制이 第 1次 l’에으괴"- Jl:JJf、J:한 수 있 디.

그떤데 여기서 우리단 핏가지 점읍 상배히 하고서 j칸閒次5t의 l휘~t 7j석

敎界 = 佛敎젠의 찮:觸을- 시도하는 갓이 ~，、땀하다. 무잇보디 떠‘피. ~t의 I따

띤Hi밟섰김上외 쏟:랫외- 體質와 꽤뺏點올 알이‘야 한다.

@ 自主的 社짧結社로서 宗軟團體의 間題

;It쪽측은 1많黨 · 피I:會團1업뭔가 우-버저렌 있으니- 우리와 c]-븐 것은 그러한

!많I ff뭔가 씌(~때家機關 또는 더劉性음 띤 댐I ff많라고 하는 갓이디. 란-단쓰나 헝

가파처럼 가될-릭의 應 312 1언J 1;t;縣이 꼴건한 페:뺨 ~긍義나아쉴-애서는 교회등

宗敎 l뺑l體 7]- ，니 t에1 쁨!ld넙]-고 하는 갓은 疑心힐 여지가 없으나 北쪽 」엄: Ifi암

은 니브디 우라기 ‘ rill 압 I I 있뉴 ~I~쪽의 社웹|행1船쿄서 !J씨::: /왜I . Jj止會 :1-:

짧 勞펴I f띔r~ B횡J， 짧R;同짧， 各極 聊짧등은 하나의 때家機關이다. 우리 i띠;會

저닦 띤으꾀부터 만뜰어지 :iL 各 l휩l體가 짧數j~i. 多樣히게 해'O ff허-α] 7핀파b

히는 갓이 아니다. 宗4&:/훨l體도 ξun t어j外눈 이니디. 따랴서 이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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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알고 그 組織의 活動을 把握하여 實體률 알고서 接觸을 하는 것이

正常的인 對應이 라고 본다.

@ 宗敎에 대한 國家政策의 差異

북쪽등 社會主義나라에서도 憲法은 信{때의 自由룰 정하고 있으나，

社會主義나라의 宗敎에 대한 基本政策은 親宗敎的인 것은 當初부터 아니

었다. 反宗敎政策이 지금은 상당히 績和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國家의

基本施策이 根本的으로 변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社會主義나라들에서

宗敎에 대해 傑觀的 • 放任的안 政策을 펴 고 있는가 하먼 그렇지 않다. 나

라에 따라 다르겠으나， 北쪽측으로서는 오히려 各 宗敎團體에 대해 能動的

으로 活用하는 쪽으로도 나오고 있다.

@ 宗敎A C 뿔職者 ] 으| 身分과 敎理解擇의 特性

위의 事情과도 關聯하여서 北쪽의 宗敎聖職者의 地位가 어떠한가에

대한 면밀한 分析과 檢討가 있어야 한다. 우리가 아직까지 알기에는 北

쪽에서 宗敎聖職者를 양성하는 宗團 • 敎團의 敎育機關이 나라의 敎育機關

파 別途로 運用되어 오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 점은 東獨같은

西歐 社會主義나라와도 다른 점이다. 나아가서 일찍부터 社會主義理論

家들은 高等宗敎에 대한 解釋에 있어서 觀點을 달리해 왔다. 獨速의

칼 차우츠키는 그의 著書 「基督敎의 起元 」 에서 예수가 가난한 者의

편에 서는 草命的 先覺者로 解釋을 하고 있다. 初期 예수의 基督敎 運

動을 章命的 社會運動의 일환으로서 把握하고 있다. 따라서 당연히 聖혈

解釋도 달라지게 된다. 佛敎의 석가모니도 古代 印度 農業社會에서 바라

문지배의 階級的 予眉에 대한 異意提起로 解釋할 수도 있다. 聖典 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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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뽑은 찌￥-繹j셀-얘 따라 딛라전 수 밖에 없_:'.1- 그러한 가운데서 .iiI. 리 해석이

深化텐디고 히겠으나. ff4“‘主義 ，&1: 댄 의 7f~ 4횟씌애 서 의 解釋學피는 다픔 것이

다. 그것은 歷앗!와 llO:젝 11 대한 柳繹의 룹이 11t*的으로 디·르기 때문이

디. 01 버 한 O
닫C닫

저
n

)]1 버 딸고서 對話에 인허-는 것이 써보페佛의 진7-1

한 싫~iJJ:을- 위해서도 ~、벨한 것이다.

@ 開放it에 따른 宗敎政策으로서 다른 社짧主義 나라 類型의 參照의 &;‘

흉힐性

숙91 정-파이라고 히-만 l't-l~때의 잔~- 35.:.핀- 부분믿l로 패放히나 있다. 그 일

펜 P 보서 킹敎애 대폐서도 1'n-으쿄 부터의 接觸을 짧JE히- :lL 있다. 원래 中

|빼의 共@한主違휩뜯은 때JJ ol] λ，1 니 I I패 -q- ~감 닫아 온 상;敎 C~많쩔救 ) 달 t펴1i

Ir감 l쐐 1:義외- 뭔가푼의 덴부꾀서 }뀐握했다. 事첼: 그디l한 띤도 있었디 中|행1 이

판命을 치쑤:11. 첼|때을 히-눈 過탬:이l서 t휩 £\.;1돼 {람쩌j노 迷{큼‘의 멤주뇨L 규

성하1-였 고 때끼j 꿇督敎는 帝I園主義의 앞집이로 띤죄하였디. 그렌데 이제는

그러헨 k對的인 |폈銷政策이l서 뱃야나:iL 있다. 그러힌- 事껴j애 대해서

檢하j 하먼 우리에게도 흉考가 펠 수 있을 것이다.

커짜~ J敎윗界 二 f佛깨*敎& 3\界l의 統 -一→→- 論議 • ~運볕 떼빼1은 二그2 'I性f

투펠l 수 팎애 없다다’. 우리니리에는 때數가 없으l꾀 政敎分빼f둡 原때으꼬 히-

Jf(敎 j많策윤 施fi하고 있디. 띠 라서 佛敎界의 統-連勳l은 佛敎界기. 1퍼

←→1:1맨으보 펴니-깐 수 밖에 없다. 다만 政샤1: 次 Jc애서 짧디의 開設이니-

그 밖의 빠 'j1[뜰 提따받쓸 수 있다~께敎界가 |간1:1끼으문 i휩괴- 北의 백

을 허판고 佛敎4jL 하는 架橋쉴- 동해서 *1끄:採觸윤 하고 그렇게 함으-

츠i씨 9.:化l떼 |테質性을 H(EI않하고 맹柳찰 도우며 델겹을 터 간디:11. 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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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課題이다. 여기서 어느 쪽도 자기의 것을 우월시 하거나 彈慶하느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宗敎上의 敎理 論爭場이나

자기 宣傳을 위한 말디툼으로 시종하게 될 危險이 있다. 끈기있게 接觸을 통

해 相互信賴를 회복하려고 努力하며 그러한 過程에서 열어붙은 응어리가

하나씩 녹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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